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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Column

젊은날, 모처럼아내와함께연극이나음악회등을보기위해공연장을찾다보면, 멋진연기와연주에감동한기쁨이, 화장

실에간아내를기다리다가곧바로짜증으로바뀌는경우를당하기일수였다. 동시에많은사람이쏟아져나오는피크타임에

도남자는 2 ~ 3분이면용변을해결한다. 그러나여자는 1 0분이상을기다리는경우가대부분이니, 젊은날의성급함은“어떤

○이설계했기에이따위야”라고선배건축사를욕하게마련이었다. 

요즈음이야나이때문인지공연장을찾는횟수도줄고, 또한기다린다해도느긋하게나오는사람들의표정도읽고공연의

아름다운장면도다시그려보는등평온한마음을가진다. 그러나교회에가면, 차라리선배건축사를욕하던젊은날보다더

민망한광경을매번보게된다. 필자는 1 0 0명이넘는성가대에봉사하고있는데남녀비율이 4 : 6쯤된다. 연습을끝내고나면

예배에들기전에화장실을들르기마련인데, 여자화장실입구엔항상복도까지길게늘어서있게마련이기에, 건축사로서항

상민망하다. 용변에필요한개수를모두만들수는없으니피크타임에줄을서는것은당연하지만순환속도가너무길기때

문이다. 더구나이교회는여자고등학교의강당으로지어, 교회가사용하는것이기때문에모든편의시설이여성위주로되어

있어야함에도그러하다. 하물며다른곳은더말할필요가있을까. 

물론 선진국이라는유럽이나미국의공중화장실도살펴보면 우리와 오십보백보이다. 그런 의미에서 금번 행정자치부에

서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의시행규칙을 고쳐 여성화장실변기수를남자의 1 . 5배로늘린것은늦은감이없지않으나대

단히반가운일이요, 획기적인일이다.

행자부의개정사유는여성의화장실체류시간이길기때문이라는것인데, 화장실변기수 1 . 5배가남자의대소변기합계

의 1 . 5배인지아니면대변기수의 1 . 5배인지가명확치않다. 전자라면비교적근접한것이지만후자라면별도움이되지않는

다. 체류시간을제대로조사해본적은없지만, 직업으로서느끼는체감은 1 . 5배가 아니라 최소3배는 되리라고 본다. 어찌되

었던우리건축사들은위에언급한여학교강당이아니더라도이문제에대하여무신경했음을고백하지않을수없다.

필자는금년8월한국건축문화대상의심사위원자격으로전국의아름다운새건물들을돌아보게되었다. 지방에있는젊은

건축사들의패기에찬작은작품부터서울소재큰회사의매머드건축까지모든작품들이찬탄을받을만큼좋은작품들이었

다. 건축비가적으면적은대로많으면많은대로적재적소에멋진디자인솜씨를뽐내고있었다. 그러나외형적아름다움뒤엔

실용적으로많은문제점들이내재되어있었다. 

일례로어느전시장의원형계단은단너비가두발짝을떼어야만하게만들어져있었다. 보통한발짝으로끝나는것이통

례인데두발짝을떼다보니발의리듬이지그재그가되어여간불편한것이아니었다. 단높이가낮은것으로보면차라리세

발짝으로리듬을맞추든가아니면규정보다는높지만램프웨이로만들어도무방한일이었다.

장양순/ 본협회이사(주)건축사사무소창건축한서대겸임교수
by Chang Yang-soon, KIRA

우리가알아야하고, 실천해야할 일

Things that we must recognize and do into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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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어떤연수원은한실로꾸민방의창문이, 창호지가밖에있는일본식문으로만들어져있었다. 더구나놀랄일은그방에일본의거

래처손님들이자주묵어가곤한다는사실이었다. 그방의인테리어는국내유수의인테리어디자인회사에맡긴것이라하였다. 그들의

전통건축에대한무지도그렇지만, 자기작품에책임져야하는건축사에이르면부끄러운일이다. 그곳에묵은일본인들이‘3 6년간식

민통치했더니우리것을저희들것으로아는구나. 한심한것들’하면서, 입가에우리를얕보는조소와저들의우월감에따른미소가같

이머금어질것을생각하면모골이송연해짐을느낀다.

그런가하면심사대상중신도가 1 2 0 ~ 1 3 0여명밖에안되는작고아름다운교회도있었다. 그중남신도는 2 0 ~ 3 0여명밖에안된다는

데, 놀랍게도남자화장실은대변기2개, 소변기2개이었고, 여자화장실의변기는2개뿐이었다. 마침남자대변기가여자화장실벽쪽에

붙어있기에“남자화장실하나를여자쪽으로돌려놓으면어떠했을까”라고하자, 건축사는“이교회는사용에아무지장이없다.”고강변

하면서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않았다. 40년전필자는, 화장실설계시, 남자의경우대변기는 2 5명당하나소변기는 1 8명당하나로

배웠다. 지금은어찌변했는지모르나유행이아니고보면대차가없으리라사료된다. 작은면적일수록화장실같은곳에면적을할애하

는것이항상 부족하다. 그러나 조금만 더연구하면 그곳의 경우 여자는 4개로, 남자는 대소변기각하나씩만들수도있을 것같았다.

그렇다면가장균형잡힌화장실이되었을것이다. 

위의세가지예에서우리는모두소비자나사용자에게단체로비난을받는위치에있다는것을알아야한다. 필자가젊은날선배건

축사를욕했듯이후배들이, 국민들이, 사용자들이모두설계한건축사와함께이땅의건축사들을매도할것이다. 특히외국, 그것도한

때지배민족이었던자들에게비웃음거리를제공한다는것은피가거꾸로솟는일이다.

우리국민은너나할것없이외형과형식을 는경향이너무크다. 그래서옷이날개요, 1,000원짜리김밥이나라면을먹고 5 , 0 0 0원

짜리커피를마시고신분상승의착각속에명품을찾는젊은이들이대종을이루고있다. 그런데이러한것이우리건축사들에게도매우

팽배해있음을심사를통하여느끼게된다. 또한외형과로비등주요부위에만매달리다보니, 서쪽으로천정까지유리인로비를만드

는등계획원론에부적합한건축이양산되고있었다. 

건축설계를업으로하여먹고살기어려운고난의시대이다. 건축사의양산, 건설사설계겸업논의, 300세대미만공동주택의감리회

사허용등정부의정책은참으로한심하고우리를화나게한다. 우리는이에맞서우리의생존권을지켜야한다. 그러나한편에서는준

엄한자기성찰도필요하다. 모르는것부족한것은배우고익혀야하며, 아무리설계비가싸도해야할것은해야하는것이, 국민을위

한건축사의본분일것이다.

건축설계를업으로하여, 먹고살기어려운고난의시대

건축사의양산, 건설사설계겸업논의, 300세대미만공동주택의감리회사허용등

정부정책참으로한심, 우리는이에맞서생존권을지켜야

하지만준엄한자기성찰도필요, 모르는것, 부족한것은배워익히고, 

해야할 것은해야하는것이국민을위한건축사의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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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Focus

이름의사전적의미는‘다른것과구별하기위하여삼라만상하나하나에붙이는일컬음’또는‘일반적으로유형, 무형사물

의개념을나타내는것으로, 각사물의존재가치를드러내고각사물을구별하는칭호’라정의되어있다.

우선사람의이름에대해서살펴보기로하자. 사람에게이름은단순한호칭의수단이아니라명예와인격을포괄하는개념

이다. 우리나라에서사용하는사람이름의종류로는태어나면서부터부르는아명이외에별명, 자, 호, 시호, 택호, 당호, 법명,

세례명, 예명, 필명등그수도헤아릴수없이많다. 그중대표적인이름을살펴보면, 아명은태어나면서부터집안어른이지

어주는이름으로역신의시기를물리치고장수하라는믿음에서개똥이, 쇠똥이, 돌쇠등천하게지어애칭으로불렸다. 그후

세월이흘러스무살이되면성인식인관례를치르고자를지어친지, 친구들이평소허물없이부를때사용하였다. 그러다중

년이지나학문과덕행이뛰어나널리알려지게되면존경을표시하는의미로친구들이호를지어주는데이때부터는자는불

리지않게되었다. 필자의경우요즘등산을좋아하여매주한두번씩북한산에오르는데, 등산친구들이필자의성격과취미

를고려하여호를평산이라지어불러주고있다. 호로불릴때의기분은본명으로불릴때와는또다른느낌인지라한평생여

러이름을거치며살아간우리조상의풍류를조금이나마알수있을것같다.

사람의이름처럼우주의삼라만상모두가이름을가진것은아니지만어떤사물에이름을붙일때는사물이속하여있는사

회와 문화를 바탕으로 지어지기마련이다. 따라서 그속에는작명자의 세계관이 담겨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나아가공공의

공감이깊이배어있어야한다.

하물며사람의삶과늘함께하고사람의생각과행동에큰영향을미치는인간의보금자리인건축물이야말로그에딱맞는

이름을지어야한다고필자는생각한다. 그러나우리나라수많은건축물의이름은건축물의용도와성격그리고주변의환경

과동떨어진경우가너무많아보고듣는이를어리둥절하게한다. 일례로도심의비좁은구석에 0 0가든이있는가하면, 복잡

한거리에 0 0스퀘어가들어서기도하고, 짜리몽땅한건물이 0 0타워가되기도한다. 더욱이이해하기어려운것은산중에 0 0

리버사이드가들어서며강변에 0 0힐사이드가지어지고있는실정이다. 뿐만아니라주차시설도갖춰져있지않고서도자동

차 여행자의 숙박소인 모텔이란이름을버젓이사용하고있으며, 주택가의 빌라이며맨션이란이름도원래의의미를상실한

채끊임없이사용되고있는실정이다.  

신관섭/ 종합건축사사무소이웨스부회장, 듀폰코리아상임고문
by Sin Kwan-seob, KIRA

건축물이름에대한단상

Fragmentary Thought on the names of Buil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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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야좀다르지만지적하고싶은게또있다. 삼일빌딩을예로들면이건물은건립당시에는국내에서제일높은빌딩이었는데삼

일로입구에위치한다하여싱겁게도삼일빌딩이라이름지어젓고, 63빌딩또한건립당시국내최고층건물이었는데 6 3층이라는이유

로개성없이 6 3빌딩으로명명되었다. 당시로는 6 3층의건물이대단하였겠지만 6 3층짜리빌딩이야다른 곳에더있을수있으며현재

는 6 3층이상의건물이 즐비하지않은가. 국정 최고 책임자인대통령의집무처인 청와대의이름도그권위와위엄을나타내는다른좋

은이름이있겠지만청기와로지붕을덮었다고그냥청와대로만불러지고있음을필자는아쉽게생각한다.

최근에는브랜드의중요성에공감하면서각아파트공급회사에서는자체고유브랜드를가지고홍보에열을올리고있는데, 그브랜

드명역시발음은우아하고예쁜것같지만그뜻을새겨보면이미지에걸맞지않은억지가많으며국적불명의신조어또한부지기수

이다. 너무나생소하고어려운이름이유행해서그런지시중에는우스갯소리로요즘며느리들은연로하신시어머니가찾아오기어렵게

하느라외우기어려운국적불명의아파트이름을선호한다는이야기가나돌기까지한다.

아파트의브랜드나건물의이름은아파트공급회사나건축주가짓는경우가대부분이겠지만우리건축사들도이에자유로울수없다

고생각한다. 아름답고사용하기에편리하고또한튼튼한건축물의설계에이어이에걸맞은이름이지어지도록적극조언할수있어야

한다. 완공된건축물에설계자의이름이빠질수없듯이건축물의이름역시건축물과불가분의관계이기때문이다.

우리의선조는이름이그 사람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운명을 좌우한다고 보아 운명을성명학으로 다루기도 하였고, 이름에서세대수

를표시하는항렬자를가문마다따로 정하고 역학사상에 기초하여음양오행의순환 이치에 따라 순서대로 돌려가며 쓰기도하였으며,

건축물의이름또한사람의이름못지않게심사숙고하여작명하였다. 오대궁궐인경복궁, 경희궁, 덕수궁, 창덕궁, 창경궁의기품있는

이름이며궁궐내의건물의이름을예를들면, 경복궁내의정전인근정전, 편전인사정전, 만춘전, 천추전, 침전인강령전, 교태전, 누각

인경회루등모두빼어난이름들로어느하나흠잡을데가없다. 

또한서울시가지의건물에도인, 의, 예, 지, 신, 유교사상에기초하여명명된흥인지문, 돈의문, 숭례문, 홍지문, 보신각의심오한이

름에외국인들마저 경탄을금치 못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우리나라건축물이름을 보아 하면이런 조상의이름에대한 지혜와 깊은

고민을찾아볼수 없어안타깝다. 이름을 짓는데너무 형식적이고 틀에 얽매일필요는없겠지만그 이름이갖는 사회적 의미와가치를

다시한번새겨볼때우리의건축문화가더욱빛날수있으리라확신한다. 

사물이름은그 사회와문화를바탕으로지어지기마련,

따라서작명자의세계관과공공의공감이깊이배어져있어,

그러나사람과함께하고생각, 행동에큰 영향주는건축물임에도불구하고

용도, 성격, 환경과동떨어진경우가너무많아, 

흥인지문, 돈의문등 심오한이름에외국인들마저경탄

이름의사회적의미와가치를되새길때 우리건축문화더욱빛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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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도 ●건축개요

L o c a t i o n 101, Hyeonjeo-dong, Seodaemun-gu, Seoul, Korea

Site area 1 0 3 , 5 7 6 . 1㎡

Bldg area 6 5 5 . 0㎡

Gross floor area 2 , 7 6 5 . 5㎡

Bldg coverage ratio 0 . 6 3 %

Gross floor ratio 2 . 0 6 %

S t r u c t u r e S.R.C 

Bldg. Scale B1, F4

대지위치

지역/지구

용 도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 면 적

건 폐 율

용 적 률

규 모

구 조

외부마감

내부마감

시 공 사

건 축 주

사진제공

서울시 서대문구현저동 1 0 1번지

자연녹지지역, 역사문화미관지구

교육연구시설

1 0 3 , 5 7 6 . 1㎡

6 5 5 . 0㎡

2 , 7 6 5 . 5㎡

0 . 6 3 %

2 . 0 6 %

지하 1층, 지상 4층

철골+ 철근콘크리트

점토벽돌치장쌓기, 목재(IPE), T24복층유리

압출성형시멘트패널, 목재(IPE), 강화마루, 자작나무합판,

T 3 3강화접합유리

주식회사수산건설

서대문구

김종오

1_ 동남측전경
2_ 동측정면1

2

서대문구립 이진아기념도서관

< 2 0 0 6한국건축문화대상준공건축문부문우수상수상작>

한형우/ 건축사사무소스페이스연
by  Han Hyeong-woo, KIRA회원작품 Works

1 3 6 10m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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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아기념도서관은갑작스레딸아이를잃은한기부자에의해시

작되었다.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있던 딸 아이의 갑작스러운 죽

음과그딸을가슴에묻어야했던아버지. 이아버지는세상을원망하

기보다딸을영원히기억할수있는길을택했다. 이진아씨의노트에

서 채취한‘이진아’필체를 그대로 앞에 쓴‘서대문구립 이진아기념

도서관’은 국내 공공건물 중 개인의 이름이 붙은 첫 사례가 되었다.

아버지 이상철(현진어패럴)씨는“우리 진아의이름을오래도록 남겨

주고 싶었다.”면서“서울시에 기부를 하면서 오직 하나 도서관에 이

름을붙여달라고간곡히부탁했다.”고말했다. 그가기부한 5 0억원과

여러후보지가운데선정된서대문독립공원부지를대상으로현상설

계가진행되었고, 2005년이진아씨의 2 5번째생일인9월 1 5일세상

에그모습을드러냈다. 

이러한사연으로도서관이지어졌지만이도서관이개인의추모에

만집중된것은아니다. 이진아도서관에는‘이진아기념도서관’이라

는 이름과 입구홀에 고인의 얼굴이 새겨진 동판이 전부이다. 기부자

인 이상철씨가 최소한의 표현만을 원했기 때문이다. 이상철 씨는 건

축사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보이지

않는후원자역할을톡톡히해주셨다.

이러한 이유로 이진아기념도서관이 기억하고자 하는대상을 오히

려 그 대지로 보았다. 구 서대문형무소를 포함하고 있는 독립공원은

서울도심지에서드물게자연환경이좋은곳이지만도서관이들어설

부지는단차와담벼락으로인해독립공원과의연속성이단절되어있

었다. 때문에 이곳은 독립공원으로 읽혀지기보다 맞은편 아파트 주

민을 위한 공원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하지만 서대문형무소라는 강

력한모뉴멘트를놓칠수가없었다. ‘건물이놓일대지가과거는어떠

했고, 현재는 어떠하고, 미래는 어떠할 것이다.’라고 예측해봐야 한

다고 생각한다. 또한 미래를 예측할 때에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는 바람과 최소한이렇게는 되지 말아야겠다는 잣대 사이에서 몇 개

의필터를두고만들어나갔으면좋겠다는생각이다. 

이러한생각들을가지고외장재료와평면구성을결정해나갔고이

과정에서 서대문형무소의 벽돌을 차용하되 4cm 내쌓는 방법으로

현대적인느낌을살려보려고했으며이외벽이그대로외부광장의바

닥패턴으로이어지게하였다. 또한도서관의공간구조를서대문형무

소의공간에서유추하여도서관과문화공간이라는서로다른두가지

성격의공간이양측의공간을두고가운데가하나로뚫린평면구성을

적용해다양한프로그램의완충공간을만들어내려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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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 정면sign 디자인
2, 3_ 이빼나무와벽돌
4_ 외부진입램프

5_ 2층브릿지
6_ 스케치
7_ 공사경과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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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측면도 횡단면도1 3 5 10m0



2 6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3 5 10m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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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평면도 4층 평면도

1_ 2층복도
2_ 1층로비의이진아기념동판
3_ 일반열람실
4_ 엘리베이터홀
5_ 3층에서바라본인왕산

1
3

2
4 5

01_ 로비
02_ 모자열람실
03_ 어린이열람실
04_ 어린이전자정보
05_ 놀이방
06_ 주출입구
07_ 도예공방
08_ 문화사랑방
09_ 컴퓨터실
10_ 전자정보열람실
11_ 종합자료실
12_ 강의실
13_ 문화창작실
14_ 용역원실
15_ 휴게실
16_ 예비실1
17_ 일반열람실1
18_ 사무실
19_ 예비실2
20_ 외부정원
21_ 일반열람실2

12

13

14

15

16

17
18

19

20

2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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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도 ●건축개요

L o c a t i o n 693, Hwaji-ri, Cheorwon-eup, Cheorwon-gun, Gangwon-do,

K o r e a

Site area 2 9 , 9 4 0 . 0 0㎡

Bldg area 3 , 2 3 3 . 4 5㎡

Gross floor area 7 , 2 4 0 . 7 5㎡

Bldg coverage ratio 1 0 . 8 0 %

Gross floor ratio 1 7 . 8 8 %

S t r u c t u r e S.R.C 

Bldg. Scale B1, F4

대지위치

지역/지구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 면 적

조경면적

건 폐 율

용 적 률

주차대수

규 모

구 조

최고높이

외부마감

시 공 사

건 축 주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화지리6 9 3번지일원

일반주거지역

2 9 , 9 4 0 . 0 0㎡

3 , 2 3 3 . 4 5㎡

7 , 2 4 0 . 7 5㎡

2 , 4 7 9㎡

1 0 . 8 0 %

1 7 . 8 8 %

7 6대

지하1층, 지상 4층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2 3 . 8 0 m

압출성형시멘트판, 코르텐철판, 알루미늄시트, 

칼라복층유리

(주)한라주택

철원군

1_ 원경
2_ 철원평야에서본전경1

2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 2 0 0 6한국건축문화대상준공건축문부문우수상수상작>

정현화/ (주)구간건축건축사사무소
by  Jeong Hyeon-hwa, KIRA회원작품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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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는 인구 3만 여명 정도의 강원도 철원군에

위치하여있고, 도피안사가는길목에있다. 넓은철원평야를내다보

고있는구철원마을평지한자락에잡아있다. 넓고아름다운철원평

야에천혜의청정자연과전쟁으로대표되는민족의역사가공존하면

서도, 휴전선과 대치하여 군부대의 주둔지가 많은 이 지역에는 순박

한 군민들을 위한 문화시설이 너무 적었다. 열악한 철원의 문화환경

속에지역문화를창출할수있는구심적문화시설을만들어내는것이

우리들의과제였다.

이 건물의 용도는 설계경기 당시에는 청소년 문화회관으로 그 이

용대상이청소년들이었다. 설계가진행되면서인구3만정도의지방

자치단체의열악한재정으로인해중복투자를피하고군민모두의문

화적구심점으로만든다는취지에서청소년은물론여성, 노인, 유아

등군민전체를대상으로하는철원군의종합문화센터로자리매김하

게되었다. 

이대지는인근에빼어난모습의금학산을앞에두고, 넓고아름다

운철원평야의사계절변화를그배경으로하고있다. 확트인자연을

극대화시키는방법은건축의형태를극히절제시키고간결하게대립

시킴에서출발하는것이라고개념을설정하였다.

지표와 면하는 부분에 청소년 수련과 다목적홀로 이용할 수 있는

체육관, 농촌공공도서관등3개의주기능을배치하여각각의특징을

갖는형태로디자인하고, 3개의매스를결합하면서그사이에앞마당

과 뒷마당을 잇는 시각적 관입이 가능한 중심적 오픈 스페이스를 두

는배치계획을하였다. 3개의주기능을서로독립시키는동시에형태

적으로는넓은평야의지평선들과평행한강한스카이라인을갖도록

통합시켜여러가지요소들을단정한하나의틀로정돈시켰다.

디자인의 목표로 첫째, 금학산을 조망하는 자연에 순응시키면서

철원평야와 인근 마을을 연계하는 취경기법을 사용하여 자연경관과

내부공간이 공존하도록 땅의 형극을 극대화하였으며 둘째, 건물 전

체를단정하게묶어주는수평프레임의입면계획으로일체화시켜철

원평야가그자체로건물의기단으로작용할수있도록투영시켰다. 

셋째로는옥외공간을크게앞마당과뒷마당, 옆마당의3개의마당

으로나누었다.

앞마당은전통문화계승을 위한 열린 마당으로 두어 태봉제, 상소

리지경 다지기, 농산물 직거래장 등의 지역공동체의 장으로, 뒷마당

은 축구장과 인라인스케이트장, 선큰시킨 옥외공연장 등을 두어 옥

외수련공간이되도록하였다. 옆마당은들꽃동산을만들어청소년의

정서함양의장소로계획하였다.

이프로젝트를끝내고아쉬운점은대부분의지방문화시설들이지

역성을 바탕으로 한 문화시설의 정확한 프로그램(소프트웨어)이 없

이건축물(하드웨어)을먼저건설하고있다는점이다.

준공식에서어느군민이 물어왔다.“이 시설을어떻게운영하면 좋

을까요?”, “그냥 비워두었으니 이제부터 차곡차곡 철원의 군민들이

지역문화로채워가야죠”라고옹색한답을해주었다.

결코옹색한 답이 아니었다. 비워둔다는 것은 채워나갈 문화를 발

견해서지역성에바탕을둔진정한의미의문화시설로만들어가라는

의미가있다. 이문화시설에는몇개의실을제외하고는용도가분명

하지 않는 방들로 구성되어있다. 그 내부공간에서 내다보면 이곳에

만 있는 평화로운 철원평야의 지평선들이 한눈에 들어온다. 군민들

은이제이런공간에서철원만의문화를스스로찾아내어가면서그들

만의지역성에근거를둔문화들을이루어갈것이다. 각실의용도들

이 계속 바뀌어 갈것을바라는마음이 내부공간을 규정짓지 않고 비

워두고싶었던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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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측입면도북서측입면도

1_ 열린마당진입전경
2_ 다목적공연장전경
3_ 야외공연장전경
4_ 마을에서의진입전경
5_ 선큰가든전경
6_ 주차장에서의진입전경

3 4

5 6

1

2

횡단면도

01_ 음악연습실
02_ 국악연습실
03_ 예절실
04_ 분임활동실
05_ 휴게실
06_ 동아리방
07_ 자연탐구실
08_ 환경농업실
09_ 두루미실
10_ 사무실
11_ 관장실
12_ 강의실
13_ 노래방
14_ 만화방
15_ 어린이열람실
16_ 모자연람실
17_ 홀
18_ 로비
19_ 체육관(공연장)
20_ 체력단련실
21_ 기계실
22_ 화장실
23_ 식당
24_ 주방
25_ 창고

1 2 3 4 5

5 12

6 6

7 8 9 10 11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22 25 2324



3 2

지하 1층 평면도

1_ 도서관측면전경
2_ 도서관내부
3_ 수공간진입전경
4_ 외부와연결된로비

1 2

3 4

2

4

1

3

5

6

7

8

9



3 30 6 1 1  대 한 건 축 사 협 회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3

23 24

25
21

22

20

3층 평면도

01_ 야외집회장
02_ 화단
03_ 수공간
04_ 일반열람실
05_ 주방
06_ 소극장
07_ 정화조관리층
08_ 스포츠댄스실
09_ 체력단련실
10_ 열린마당
11_ 홀
12_ 장애인·노인열람실
13_ 디지털 자료실
14_ 어린이 열람실
15_ 모자열람실
16_ 전시장
17_ 체육관·공연장
18_ 진입광장
19_ 로비
20_ 콜라텍
21_ 게임룸
22_ 노래방
23_ 휴게실
24_ 지도자실
25_ 공조실
26_ 테라스
27_ 환경농업실
28_ 사무실
29_ 강의실
30_ 공조실

27
28

29

30

26

26

10

13

14 15

16

17

18

19

11

11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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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도 ●건축개요

L o c a t i o n 422-4, Bokyong-ri, Illo-eup, Muan-gun, Jeollanam-do, Korea

Site area 1 9 , 9 3 1 . 0 0㎡

Bldg area 9 4 7 . 1 0㎡

Gross floor area 1 , 2 8 3 . 9 2㎡

Bldg coverage ratio 4 . 7 5 %

Gross floor ratio 6 . 4 4 %

S t r u c t u r e S.R.C 

Bldg. Scale F 2

Design period 2004. 2 ~ 2004. 5. 12

Construction period 2004. 11 ~ 2005. 7

대지위치

지역/지구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 면 적

건 폐 율

용 적 률

규 모

구 조

외부마감

구조설계

기계,전기,통신

소 방

설계담당

시 공 사

건 축 주

설계기간

공사기간

전남무안군 일로읍복용리회산연꽃방죽내422-4, 45

문화및 집회시설

1 9 , 9 3 1 . 0 0㎡

9 4 7 . 1 0㎡

1 , 2 8 3 . 9 2㎡

4 . 7 5 %

6 . 4 4 %

지상2층

철골조

T 1 8투명복층유리(커튼월)

토탈구조

좋은엔지니어링

대신엔지니어링

김광천, 고재욱, 최기성, 김용준

남해종합개발

무안군

2004. 2 ~ 2004. 5. 12

2004. 11 ~ 2005. 7

1_ 동남측전경
2_ 동남측전경1 3

무안백련지 수상유리온실

< 2 0 0 6한국건축문화대상준공건축문부문우수상수상작>

박동준/ (주)그룹포에이건축사사무소
by  Park Dong-jun, KIRA회원작품 Works



3 50 6 1 1  대 한 건 축 사 협 회

자연과의어우림

건축행위에 의한 수생식물의 훼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한다.

자연수생식물과지역을추상화하여현대적건축언어와융합시키

고, 무안의 지역성을 반영하여 문화시설의 중심적 열린 공간과 상징

적인장소로승화시킨다.

쉽게접근하여자유롭게체험하며자연친환경적인공간을조성하

여친근감을갖도록계획하고, 저수지의수공간, 주변평야등의자연

요소의이미지를적극도입하여시각적개방감을갖도록계획한다.

랜드마크적조형미

우아한백련의완만한곡선을표현하고, 첨단디자인과의조화로움

을구현한다. 적극적초대이미지로길게뻗는직선을표현하고, 백련

지의연꽃속에서새롭게피어나는백련으로형상화한다.

백색의이미지를강조, 자연과조화로운축제의이미지를도입한다.

기존시설과의조화

기존수중잔교및데크의곡선, 우아한백련의완만한이미지와어

울리는 배치로 수공간의 조화로운 가치 창출하고, 계획중인 목조 데

크와어울리는공간구성한다.

횡단면도우측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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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평면도

7

6

8
9

11

13

10

14

1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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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평면도

01_ 로비
02_ 휴게홀
03_ 휴게실
04_ 열대식물원
05_ 온대식물원
06_ 홀
07_ 오픈데크
08_ 기계실
09_ 관리사무실
10_ 홍보 및 토산품점
11_ 진입 데크 및 홀
12_ 카페테리아
13_ 휴게데크
14_ 기념품점
15_ 연전시관

1_ 북동측전경
2_ 휴게데크
3_ 진입부디테일
4_ 내부전경

2

1
43

1

3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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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도 ●건축개요

Location    3 Songjeong-ri, Jillye-myeon, Gimhae-si, Gyeongsangnam-

do, Korea

Site area    4 2 , 1 6 2 . 0 0㎡

Bldg. area    4 , 8 3 1 . 9 7㎡

Gross floor area   8 , 8 2 4 . 7 7㎡

Bldg. coverage ratio  11.46 %

Gross floor ratio    15.90 %

Structure   R C

Bldg. Scale    B1, F3

Design period    2001.6 ~ 2005.12

Construction period   2003.01 ~ 2006.03

대지위치

지역지구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 면 적

건 폐 율

용 적 률

규 모

구 조

내부마감

외부마감

설계담당

기계설비

전기설비

시 공 사

건 축 주

설계기간

공사기간

경상남도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산 3번지 일원

자연녹지지역내 근린공원지역

4 2 , 1 6 2 . 0 0㎡

4 , 8 3 1 . 9 7㎡

8 , 8 2 4 . 7 7㎡

1 1 . 4 6 %

1 5 . 9 0 %

지하 1층, 지상 3층

철근콘크리트조

원목마루(American White oak), 투명에폭시코팅, 화강석

판석, 방무목, 테라조현장물갈기, 디자인타일(작가작품)

도자벽, 베이스패널, 티타늄아연강판, THK16mm 컬러복층유

리 드라이비트

김성수, 박준수, 이현주, 이진영, 엄영진, 김정민, 김경훈, 

이경아

한국설비

일신ENC, 건창기술단

성일건설

김해시

2001.6 ~ 2005.12

2003.01 ~ 2006.03

1_ 전경
2_ 클레이아크전경1

2

클레이아크 김해 미술관

< 2 0 0 6한국건축문화대상준공건축문부문우수상수상작/건축사지2 0 0 6년 5월호 게재>

한현호·허정행·지승선/ GNI 종합건축사사무소(주)
by Han Hyun-ho, Heo Jeong-haeng, KIRA, Jee Seung-sun회원작품 Works

5 1 0 2 0 m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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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자체험관 1층 평면도

도자미술관 1층 평면도 도자연수관 1층 평면도1 0 2 0 m0

01_ 화장실
02_ 샤워실
03_ 탈의실
04_ 온수탱크실
05_ 안내사무실
06_ 복도
07_ 체험실
08_ 유약/시유실
09_ 건조실
10_ 기자재실
11_ 가마실
12_ 도솔마당
13_ 사무실

14_ 방풍실
15_ 도예강좌실
16_ 로비
17_ 정보검색실
18_ 기획전시실
19_ 전실
20_ 제토실 / 창고
21_ 실험실
22_ ELVE.홀 및 복도
23_ 작가공동스튜디오
24_ 소성실
25_ 시유실

7

8
9

10
11

12

15

16

17

18
1

14

19

13

13

14

14

654

2 3

1 1

20 21 1

24

25

2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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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도 ●건축개요

대지위치

지역/지구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 면 적

건 폐 율

용 적 률

용 도

규 모

구 조

외부마감

내부마감

설계책임

설계담당

구조계산

기계설비

전기설비

소방설비

인테리어

토 목

교 통

시 공

감 리

건 축 주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1동 1 2 7 1번지외 4필지

자연녹지지역, 학교시설부호지구

2 0 , 3 9 0 . 3 8㎡

2 . 9 9 3 . 9 1㎡

2 1 , 2 6 6 . 9 9㎡

1 4 . 6 8 %

8 3 . 6 4 %

교육연구시설(연구소)

지하 1층, 지상 7층

철근콘크리트구조(일부철골조)

THK4.0 알루미늄복합판넬, THK18 칼라복층유리

O.A Floor위카펫타일, THK15 미네랄울흡음텍스

신유철

김기철, 심민, 박재우, 김정욱, 박준상, 김병준

(주)일구조

선진이앤씨

(주)자영엔지니어링

(주)융도엔지니어링

(주)은민에스엔디

중앙토목설계(주)

(주)교우엔지니어링

(주)지에스건설

(주)창조종합건축사사무소

L G마이크론& LG이노텍

1_ 남측전경
2_ 서남측전경1

2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 內 LG부품소재연구소

이강우/ (주)창조종합건축사사무소
by  Lee Kang-woo, KIRA회원작품 Works

5 10 20m0

L o c a t i o n 1271, Sa1-dong, Sangnok-gu, Ansan-si, Korea

Site area 2 0 , 3 9 0 . 3 8㎡

Bldg area 2 . 9 9 3 . 9 1㎡

Gross floor area 2 1 , 2 6 6 . 9 9㎡

Bldg coverage ratio 1 4 . 6 8 %

Gross floor ratio 8 3 . 6 4 %

S t r u c t u r e S.R.C 

Bldg. Scale B1, F7

Design period 2004. 12 ~ 2005. 6

Construction period 2005. 7 ~ 2006. 5



4 10 6 1 1  대 한 건 축 사 협 회

부지선정과정에서부터참여한프로젝트이다.  

캠퍼스 내 여러 부지가 연구소 부지로 고려되었으나 건축주 측의

강력한 요구와 학교 측의 협조로 기존 강의동 건물군과 조금 격리된

경관이탁월하고숲과수목으로둘러싸인현부지가선택되었다.  

각각 독립적이면서도 상호 협력적인 관계에 있는 두 연구소가 한

건물의프로그램으로요구되었으며, 이를각각의연구기능은분리하

되 공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을 1층과 최상층에서 공유하는 개념으로

풀어보았다.

현관부분으로 진입하게 되면 공용의 로비공간에서 각각의

Security Check 공간을 지나엘리베이터를 탑승하게되며, 이수직

이동공간은 주위경관을 조망하면서 이동하게 된다. 1층 로비부분의

천정은경사진유리면으로처리하였는데, 이는로비에서의공간감을

확장시키고자하는의도와자연채광으로열려진개방된공간을연구

원들에게 제공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천정유리면의 하부에는

조절가능한썬스크린이있어필요에따라개폐기능을조절할수있

게하였다.

R&D 건물에서 중요한 기능중의 하나인 Refresh 공간-식당, 강

당, Fitness 등등을최상층에배치하여탁월한주위경관을최대한활

용하고자 했으며, 각각의 층에서는 계단실 발코니부분이 흡연 및 휴

게기능을담당하도록하였다.

주된 외관 재료로서 두 연구소가 마주보는 상호간의 입면과 중앙

공용 홀 부분은 전면유리를 사용하고 그 이외의 외부로 면하는 입면

은 알루미늄 복합패널을 주요 자재로 사용하였다. 사과를 쪼개어 벌

려놓은이미지를연상하여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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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면도 횡단면도5 10 20m0

1_ 북측전경
2_ 주출입구캐노피
3_ 주출입구
4_ 외부계단전경
5_ 측면디테일
6_ 방풍일디테일

1

3
4

2 7

6
4

3

77

8

8

8

10

8

8

8

9

6

2

2

2

2

65

2

2

2

6

01_ 로비
02_ 홀
03_ 지하주차장
04_ 용역원실
05_ 중앙감시실
06_ 기계실
07_ 실험실
08_ 연구실
09_ 세미나실
10_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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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 로비천장디테일
2_ 1층로비전경
3_ 층별직원휴게실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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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평면도

01_ 지하주차장
02_ 기계실
03_ 전기실
04_ 발전기실
05_ 물탱크실/펌프실
06_ 로비
07_ 고객상담실
08_ 접견실
09_ 홀
10_ 전산실
11_ 실험실
12_ 연구사
13_ 회의실

14_ 공조실
15_ 통신실
16_ 창고
17_ 사무실
18_ 임원실
19_ 문서보관실
20_ 식당
21_ 주방
22_ 매점
23_ 세미나실
24_ 강당
25_ 체육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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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도 ●건축개요

L o c a t i o n 923-1, Dongchun-dong, Yeonsu-gu, Incheon, Korea

Site area 1 , 3 3 4 . 6㎡

Bldg area 6 6 6 . 3 5㎡

Gross floor area 1 , 7 2 3 . 7 7㎡

Bldg coverage ratio 4 9 . 9 3 %

Gross floor ratio 9 8 . 4 2 %

S t r u c t u r e R.C 

Bldg. Scale B1, F3

Design period 2005. 02 ~ 2005. 05

Construction period 2005. 08 ~ 2006. 10

대지위치

지역/지구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 면 적

건 폐 율

용 적 률

용 도

규 모

구 조

외부마감

내부마감

시 공 사

설계기간

공사기간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923-1, 2

3종일반주거지역

1 , 3 3 4 . 6㎡

6 6 6 . 3 5㎡

1 , 7 2 3 . 7 7㎡

4 9 . 9 3 %

9 8 . 4 2 %

교육연구시설(도서관)

지하 1층, 지상 3층

철근콘크리트조, 일부철골조

불소수지도장아연도강판, 칼라복층유리

바닥-강화마루, 벽-수성페인트, 

천정-석고보드위비닐페인트

(주)태지종합건설

2005. 02 ~ 2005. 05

2005. 08 ~ 2006. 10

1_ 기본설계안투시도
2_ 남동측전경
3_ 북측전경1

2

3

연수 어린이 도서관

김경택/ SINA 건축사사무소+ 조병철/ 조원건축사사무소
by  Kim Kyeong-taik, Cho Byeong-cheol, KIRA회원작품 Works

5 10 20m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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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도서관은 R F I D시스템과접목하여유비쿼터스도서관으로

지어지고 있어 최첨단 I T기술의 시험장이 되고 있다. 연수어린이 도

서관도 R F I D기술의 적용으로 어린이들이 더욱 편리하게 도서관을

이용할수있도록했다. 

비교적협소한사각형대지에지어진연수어린이도서관은차량통

행이 빈번하며, 다량의 소음이 발생하는 전면도로에 대응하여 대지

북동쪽의 녹지공간을 향하여 ㄷ자형으로 열려있는 동시에 외부공간

을 한정지우고 있다. V자형 철골기둥 밑으로 진입을 유도하여 어린

이들이책을읽고나서밖에서자유롭게뛰어놀수있도록했으며, 열

람실부분은유리커튼월로처리하여누구나내외부에서책읽는모습

을볼수있게했다.

다소과장된시청각실의타원형매스는어린이들의호기심을유발

시킬 수 있는 형태로 계획되어졌으며, 문화 불모지인 인천 연수지역

의문화적아이콘으로서역할뿐 아니라도서관이더이상책읽는공

간만이아닌다양한문화콘텐츠제공처로서의역할을암시하고있다. 

컴퓨터게임과휴대폰으로인해책으로부터자꾸만멀어지는어린

이들에게정신적 슬로우푸드(Slow Food)인책을좀더 가까이 할 수

있는터가되길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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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실 단면도

배면도

5 10 20m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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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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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면도

정면도

1_ 시청각실외관
2_ 주출입구외관
3_ 외부마당야경
4_ 외부마당

5_ 내부계단실
6_ 주출입구
7_ 정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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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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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 강의실
2_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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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01_ 다목적실
02_ 전기실
03_ 기계실
04_ 홀
05_ 사무실
06_ 열람실
07_ 로비
08_ 영유아방
09_ 정보실
10_ 주차장
11_ 주출입구
12_ 강의실
13_ 정보열람실
14_ 시청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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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직/ 비욘드스페이스종합건축사사무소
by  Lee kwan-jik, KIRA작품노트 Design Note

능동로10-A 프로젝트
Neungdongro 10-A Project

건축은많은예술문화의분야에비해도시적인시설로서공공

적 책임과 사회적인 성격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건축은

법적으로규제혹은지도되는행정업무혹은인허가과정은대단

히(?) 중요하다. 여기우리가‘능동로 1 0 - A’라고부르는이프로

젝트는그런행정적인절차의난해한어려움을3년 동안겪고있

다. 2004년에 지명현상설계에 당선된 이후 시작해서 아직 건축

허가를 접수하지도 못했다. 초기에 현상설계안을 발전시키는 반

년의시간과실시설계의작업시간을제외하면도시계획법과건

축법의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면서 보낸 시간들이다. 그렇지만

오랜 세월을 주무르고 보살피고 애지중지하면서 프로젝트는 더

강해지고 더 세련(洗鍊) ( ? )되어져 왔다. 수많은 절차 끝에 교통영

향평가심의만거치면건축허가를접수시킬수있다. 이제끝이보

이는것이다. 

그 오랜 세월의 프로젝트는 2 0 0 4년 여름 지명현상설계로 그

이야기를 시작된다. 현상설계프로젝트의 대지는 비슷한 길이의

A, B, C블럭으로 구분된 폭 33m, 길이 약 5 0 0 m로 능동로 대로

변에 길이방향으로 나란히 위치한 좁고 긴 모양의 땅이다. 대지

모양부터 일반적이지 않은 이 프로젝트는 현상설계 진행과정부

터어려움을가지고있었다. 건축주가제시한현상설계지침조건

은 설계경기 참여자가 사용 용도 즉,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그에

따른 M D구성을 포함한 개발 사업성 보고서를 별책으로 제출함

으로써 B T L이나P F프로젝트와유사한형식이요구되었다. 개발

혹은시행전문팀과컨설시엄을만들어서작업하도록한것이다. 

여름내내땀내나는속옷과더불어서계획을하고, 보고서를만

들고, 모델과투시도, 패널을만들고, 파워포인트로프레젠테이션

하고, 드디어설계경기에당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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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대지는 도시계획상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되어 있고,

특별설계구역으로지정되어있다. 대지는A, B, C 3개의블록으로나

뉘어져있고각블록마다규모, 저층과고층부를구분한형태개념, 공

개공지의위치, 주용도와권장용도, 불허용도로구분된용도, 건축한

계선, 벽면한계선, 쌈지공원의위치, 크기또한지정되어있다. A블록

은상업, B블록은문화, C블록은교육이주된용도였다. 건축적인제

약중에대표적인어려움은대지폭33m 안에상업용도에맞는지하

주차장을 계획하는 것이었는데, 특히 A블록은 대지 길이의 반 이상

이지하철지하역사에약13m 정도가침범되어있으며, 이로인하여

가용폭이19m 정도밖에되지않았다. 지상부의대부분은기존지하

철 역사의 기둥 위에 지상의 건축물을 지지시켜야 했고 지하 부분은

지하철의 옹벽에 건축물의 옹벽을 붙여서 계획해야 했다. 이러한 조

건을 풀어가기 위한 도시철도 공사와 협의 과정은 시간과 절차에 있

어서상상을초월하는것이었다.

건축적인 문제 이외에도 프로젝트 진행 중에 해당 구청과의 협의

를하던도중에새로운내용을알게되었다. 해당허가부서인구청은'

걷고싶은거리'로계획된전면도로의인도에는보행에지장을주는기

존의지하철출입구나환기구등을신축하는건물의부지내로이전하

여계획대지내에재설치하도록요구하였다.    

결국지하철의환기구, 출입구이전이라는도시계획시설변경의새

로운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 일년이라는 긴 시간과 노력으로 도시

계획시설(변경)결정 절차를 완료하고 나서야 건물의 건축 허가를 위

한사전절차인지구단위계획절차로다시돌아갈수있었다. 

연면적만평의건축을위해서3년째아직도진행중인이프로젝트

의 도시계획 절차는 시간과 비용, 효율이 비중을 차지하고라도 너무

나도턱없는행정을위한행정그자체이다. 특별계획구역으로다른

일반적인지구단위계획의내용에비해비교적강화된도시계획에규

정된 내용을 수용하여 설계했음에도 다시 구청협의와 자문위원회,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의 심의, 다시 지적된 내용을 반영하

여구건축위원회자문을다시받고, 일간신문의공람을다시하게끔

되어있다. 

진행하면서설계의전체적인진행이늦어지면서새로운상황이발

생했다. 그동안 계획 대지 이면부 동측에 대규모의 대학병원이 건축

되었고, 병원의 완공 시점에 맞추어 건축주는 그 건물의 출입구를 1

층지상과지하에서이건물을통해연결하도록요구했다. 지하를통

해 지하철 역사로부터 병원의 지하층과 남측 부지의 상업적인 개발

블록과 연결통로로 관통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서울시와 관련이

없는내용이었지만도시철도공사와는수많은협의를필요로하는작

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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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에서 만들어진 조건과 건축적인 해결이만나지면서일부

1 2층의 고층부를 가진, 140여 미터의 긴 6층의 저층부가 만들어졌

다. 기다란저층부6층건물의중앙부는4개층높이, 40m 폭으로비

워져있고나뉘어진양쪽의상가의연결을위한2층레벨에아름다운

브릿지가계획되어있다. 후면의병원을위한진입공간인이입면상

의대형 오픈으로인한외부공용공간과그를 가로지르는40m 길이

의브릿지는대로변에상업건물로서는흔하지않은비워져있는건축

적 공간의 입체감을 보여준다. 지상의 공간은 병원과 지하철과 상업

시설의이용자들을위한소광장으로기능할것이다.

남측부지와의 연결점에는 선큰으로 계획된 공개공지가 있다. 이

선큰의공간은지하철의출입구는물론남측의대규모상업시설과도

연결되어공공적이면서도상업적인오픈스페이스가될것이다. 

건물의 저층부는 가벼운 느낌의 유리 커튼월로 구성되고 서향의

일사의 실내 유입을 저감하도록 열선 차단 유리를 사용하고 세로 루

버를계획하였다. 

르코르뷰지에는건물을‘바다를항해하는선박’에비유해곤했다.

조형적인 측면에서, 함선은 기본적으로 물위에 부유하고 항해하기

위해수평적인조형을가지게된다. 물위를떠다니는물리적기능의

성격은물에의한부력과의관계때문에가벼움이라는현대건축의이

상과 부합된다. 건축물은 물과의 부력 대신에 지면 접촉을 최소화하

는 기둥으로 바쳐진 피로티 형상으로 중력과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 건물도 근대 건축의 그 가벼움과 수평성의 이

상을기본으로하고있다.  

떠있어보이는건물은피로티의하부, 즉외부에건축의천정이노

출되면서또하나의건축적표면의문제를만든다. 이건물의좌우측

과중앙의오픈공간모두그러한형태를드러내고있다. 좌측과우측

은 건물의 측면의 벽면 디자인과 연관되어 재료 및 패턴이 계획되었

고, 중앙의오픈부분의천정은브릿지에대비되어공간적변화를경

험하도록경사면의형태로기울게계획했다. 

비교적넓은저층부옥상은도심안에휴식의장소로서휴게, 공연,

조망의 기능으로 계획하였다. 도심 건물의 옥상은 형식적인 조경만

으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관리 부실로 버려지기 쉬운 곳이다.

상업적이든, 문화적이든, 녹화 휴식의 기능이든 적극적인 프로그램

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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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면도 횡단면도

의노력은일반이용자의접근을용이하게하는것, 호기심의유발(시

각적, 혹은공간적), 활용가능한건축적장치 등구체적인노력을해

야 한다. 이 프로젝트의 저층부 옥상은 그러한 관점을 구체화하려고

노력했다.      

도시계획의규정에따라저층과고층부을구분했고법적용적율과

확보할수있는주차장면적의제약이건물의규모를제한한다. 건물

의고층부는병원의병동부와측면과마주하면서의식적으로겹치도

록계획하여병원전후부에서의시각적차폐를최소하하려하였다.

이 건물은 병원과 동일 건축주라는 상황과 대지의 도시적인 위치

로인해서병원의서측입구와같은성격을가지게될것이다. 

그렇지만 많은 제약을풀어내면서나름대로 재미있고 시민들에게

돌려진 도시적인 그리고 건축적인 장치들, 공간들이 만들졌다. 그것

은 높고 거대한 스카이스크랩퍼는 아니지만 하나의 도시적 공간으

로, 인공적도시구축물로서, 하나의시각적작품으로, 사람들의만남

과 휴식과 보행과 시각에 즐거움이 될 것이고, 지역에 랜드마크적인

도시요소로기여할것이다. 

도시는 수평과 수직을 기본으로 하여 많은 부분적인 다양화의 요

소가첨가된다. 도시의주된시각적대상은이제상업건물이주를이

룬다. 그들의도시적기능중에하나는눈에띠고자신을드러내는과

장된 몸짓으로 건축을 드러내는 것 안에서도 도시와 도시의 구조를

유지시키고 견고하게 하는 프레임의 책임도 있다. 그리고도 좋은 공

간과공공적제스츄어와구체적인배려, 오브제적인, 시각적인, 공간

적인 즐거움을 주어야 한다. 지어진다면 그러한 건물이 틀림없이 될

것이다. 어려움을 통해서 여기까지 온 설계가 최선을 다하는 뒷심으

로건축화, 건물화되기를노력할것이다.

서측입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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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도

1층 평면도

6층 평면도

9 ~ 1 1층 평면도

7층 평면도

2층 평면도

01_ 지하철 환기구
02_ 지하철 출입구-3
03_ 지하철 출입구-4
04_ 판매시설
05_ 연결브릿지
06_ 전시장
07_ 업무시설

서울시광진구화양동4-20, 4-21번지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특별계획구역)

5 , 6 2 1 . 3 0㎡

판매시설, 업무시설, 문화및집회시설(전시장)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3 , 0 9 7 . 3 9㎡

3 1 , 0 5 1 . 4 4㎡

5 5 . 1 0 %

2 9 5 . 9 2 %

지하5층, 지상1 2층

설계개요

대지위치

지역지구

대지면적

용 도

구 조

건축면적

연 면 적

건 폐 율

용 적 률

층 수

4 46

4

5

4

7

2

11

3

4

510 20 40m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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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개요

전병직/ (주)더코암포룸건축사사무소
by Jeon Byeong-jig, KIRA

신효산업(주) 아산공장

계획작품 Process Works

●배치도

대지위치

지역/지구

주요용도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 면 적

건 폐 율

용 적 률

규 모

구 조

주차대수

충청남도아산시 영인면 구성리3 8 - 1 0번지외 5필지

관리지역

공장

2 7 , 8 1 8㎡

4 , 5 8 9 . 0 4㎡

6 , 0 4 8 . 2 1㎡

1 6 . 5 0 %

1 9 . 4 5 %

지하 1층, 지상 2층

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3 3대

L o c a t i o n 38-10, Guseong-ri, yeongin-myeon, Asan-si,

Chungcheongnam-do, Korea

Site area 2 7 , 8 1 8㎡

Bldg area 4 , 5 8 9 . 0 4㎡

Gross floor area 6 , 0 4 8 . 2 1㎡

Bldg. coverage ratio 1 6 . 5 0 %

Gross floor ratio 1 9 . 4 5 %

S t r u c t u r e R C

Bldg. Scale B1, F2

510 20m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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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서측저멀리로아산호가보이고, 대지진입로좌우로우거진숲

을가지고있는대지는관리지역으로공장단지내에공장을계획하는

것보다는많은제약조건을가지고있다.

기존대지는구입시토목공사가일부행해진상태로서4m 가량의

두개단으로나뉘어졌지만, 대지의중앙으로단지내도로가나있어

실제적으로는 3등분으로 나뉘게 되어 있었다. 건축주는 토목공사를

최소화하면서건축공사의경제성및차후증축도고려한안을요구하

였다. 이에 절성토량의 최소화, 옹벽의 최소화를 우선시하여 토지이

용 효율의 극대화를 누릴 수 있도록 대지를 하나의레밸로평탄하게

하여배치계획을하였다. 

공장 정면도

기숙사동 입면도 개념 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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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효산업(주) 아산공장’은 1차로 성형공장동(사무실 포함), 기숙

사동, 경비동을건축하고2차로는기계공장동이건축될계획이다. 

단지 내차량동선은원활한 흐름을 위해 타원의 축을따라 주도로

를 형성하고 입하역장과 연결되도록 하였다. 타원도로를 통해 효과

적으로 차량 흐름을 유도하며, 도로가 구성하는 타원의 내부를 주차

및 조경공간으로 활용하여 자칫 삭막해질 수 있는 공장 단지의 이미

지를 자연스럽게 연출하였다. 또한 단지 내 진입도로 주변을 경사지

로계획하여성토량을줄이는동시에콘크리트시설물의삭막함을없

애는자연친화적인디자인을추구하였다. 

차후지어질기계공장동은대형차의통행량이많아단지의전면부

인성형공장동전면에배치할예정이다. 

1차적으로건축하게 되는성형공장동은최소 36m 폭을유지하면

서대지내에최대한길게배치되어야함이기본적인조건이다. 대지

의 형상이 부정형이고 주변 경계와의 단차가 크기 때문에 옹벽을 최

소화하면서제일길게건물을앉힐수있는남북을축으로하여건물

을배치하였다. 

성형공장동은 1층에서 모든 공정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

록 시설들을 배치하였다. 사무공간으로서의 공용공간(public), 준공

용공간(semi-public), 사적인 공간( p r i v a t e )은 각각 수직적으로 분

리하여사무공간에서의위계를명확하게나타내었다. 특히작업공간

(공장시설)과 사무공간을 별개의 동으로 분리하는 대신 공장동 내부

에서수직·수평으로구분하여명확한기능에의한평면계획과건축

비절감을동시에꾀하였다. 공용공간인홀을1층에두고직원서비스

공간(바닥높이4.2m), 사무실및임원실(바닥높이6 . 4 m )을수직으로

분리해 두어, 기능상 높아진 공장의 높이(차후 중2층으로 사용됨)를

경제적으로활용한것이특징이다.

성형공장동의주출입구는주도로 및 타원형의 도로에서 보행자들

이접근시또는단지내에서랜드마크로읽힐수있도록입면의재료

를달리하여계획하였으며, 주출입구의수직부를유리로처리함으로

써홀및휴게실의개방감을꾀하였다. 

기숙사동의경우 식당과 숙소를 분리하고, 차후에 내부 계단실 설

치를 통해 수직 증축이 가능한 구조로 계획하였다. 기숙사동의 상부

구조물은파고라( p e r g o l a )역할을하여기숙사지붕을전망좋은직원

의휴식공간으로제공하였다. 입면재료는성형공장동과는구분되도

록파벽돌(내민줄눈)과노출콘크리트로하여성형공장동의메탈릭한

배면을 배경 삼아 하나의 오브제로 인지되도록 계획하였다. 이를 통

해서측의단지외부에서바라볼때또다른정면성을나타내는디자

인요소로작용하게된다.

기숙사동 평면도

공장 1층 평면도5 10 20m0

2.5 7.5 15m0

01_ 홀
02_ 사무실
03_ 에어샤워
04_ 출하창고
05_ 입하창고
06_ 성형실
07_ 전기실
08_ 진공실
09_ 화장실
10_ 침실
11_ 세탁실
12_ 식당
13_ 주방
14_ 휴게실
15_ 창고

12
11 10 10

10 10

999
1

14
17

9

15

5

4

3

1
2

6 8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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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립도서관

설계경기 Competition 칠곡군립도서관은 칠곡군 내 왜관 구획

정리지구에건립되는공공도서관으로서

도서관으로서의완벽한기능은물론, 기

존 지역도서관과는 차별화된 칠곡군의

이미지를 구현한다는 점이 계획의 중점

사항이었다.

따라서 칠곡군 지역주민들에게 개방적

이고다양한미디어의접근및활용이가

능한 일종의 문화적 장소로서의 성격을

창출하도록하였다.

특히 이러한 계획의 바탕에는 칠곡군의

새로운 정신적, 문화적 중심을 형성하고

자 함과 동시에 단순 교육문화시설로서

만이 아닌‘총체적 문화 이벤트 활성의

장’이 되도록 하는데 그 기본의도가

있다.

평면계획

평면계획에 있어서 중점사항은 가장 중

요한 자료열람기능 및 관련시설의 사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각 기능별로 사용

집중도를 고려해 배치하는 것과 남측의

산지, 북측 어린이 공원과 적극적인 관

계를맺게하여자연속의도서관, 공원속

의도서관이되도록하는것이다.

입면계획

- 대지에 순응하고 주변과 소통하는 입

면디자인

- 수평성이 강조된 처마의 흐름으로 정

숙성이요구되는도서관이미지창출

단면계획

- 자연과 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단면계획

- 외부공간의 보행로와 옥외독서공간,

옥상마당을 통하여 전체 대지를 유기

적으로연결

- 흘러가는 듯한 공간의 구성으로 자연

스럽고 부드러운 동선 및 공간계획이

주안점

당선작/ 건축사사무소A D F (김홍근)

대지위치

지역지구

대지면적

연 면 적

건축면적

건 폐 율

용 적 률

구 조

주 용 도

규 모

주차대수

외부마감

경상북도칠곡군왜관읍왜관리

왜관구획정리지구2 1 B 1∼2 L

제2종일반주거지역

2 , 4 4 9 . 9 0 m2

2 , 1 7 5 . 0 3m2

1 , 3 8 2 . 6 2m2

5 5 . 3 0 %

7 2 . 8 4 %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교육연구시설(군립도서관)

지하1층, 지상2층

1 0대

라임스톤, 프로데마, 알루미늄P A N E L ,

노출콘크리트위발수코팅, 

24mm 복층로이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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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도지상1층 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남측면도 서측면도

지상2층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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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흐름과함께하는칠곡군립도서관

역사는과거에대한조건이나운명이아니다.

현재에대한책임으로새로운창조의식을가

져야한다.

여기에 왜관 습성의 흔적이 있는 녹슨 철교

를역사적인관점에서현재도심의한부분으

로재구성하였다.

이것은과거와현재가공존하는새로운장소

로서활성화시키려는건축적제안을하고자

함이다.

칠곡군립도서관

우수작/ 건축사사무소효성디벨럽(전상훈) + 
건축사사무소마당-경산(서준호) + 
건축사사무소마당-대구(안태준)

대지위치

지역지구

대지면적

연 면 적

건축면적

구 조

주 용 도

건 폐 율

용 적 률

규 모

외부마감

설비개요

설계담당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왜관구획

정리지구2 1 B 1 ~ 2 L

제2종일반주거지역

2 , 4 4 9 . 9 0 m2

2 , 1 9 3 . 3 3 m2

1 , 1 2 1 . 0 7 m2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교육연구시설(군립도서관)

4 5 . 7 6 %

7 5 . 2 0 %

지하1층, 지상2층

A L복합패널, 내후성강판, T18투명복층유리,

마천석버너구이

E.H.P 냉난방기설치, 부스타펌프에의한

상향급수공급방식

서정우(마당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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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도

지상2층평면도

지상1층평면도

종단면도

동측입면도

남측입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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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개념

- 정보의흐름:도서관은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정보의흐름이다.

- 역사의흐름:역사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인간속에서끊임없이흐른다.

건축기본개념

- 군민들의지식정보의축적, 문화체험학습

공간으로서의기능을충족

- 칠곡의역사적, 지리적아이덴티티의반영

및랜드마크로서의활용

- 지역사회의 중심문화공간으로서 주민참

여적열린도서관으로계획

대지이용계획

- 전통건축의 진입동선에 따른 기승전결의

단계별로대지이용의성격구분

- 대지를 효율적으로이용하여 여유로운 도

서관과외부공간을계획

- 북측 어린이공원과남측산을 연결하는 녹

색공간을도입하여생태축의흐름을강조

배치계획

- 도서관:어린이공원과의 연계와 왜관읍내

와의접근성을고려

- 앞마당(진입광장) :어린이공원과 도서관사

이에 외부공간을배치하여 진입광장은 물

론어린이공원과의완충공간의기능부여

- 안마당(중정) :실내공간을 연장하여 옥외

도서관의기능을충족할수있는외부공간

을조성

- 뒷마당(후원) :남측간의 자연환경을 도입

하여사색독서를위한외부공간계획

칠곡군립도서관

가작/ 이인건축사사무소(정형봉) + 네오건축사
사무소(김동규)

대지위치

지역지구

주요용도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 면 적

건 폐 율

용 적 률

규 모

칠곡군왜관읍왜관구획정리지구2 1 B 1 - 2 L

제2종일반주거지역

교육연구시설(도서관)

2 , 4 4 9 . 9 0m2

1 , 1 3 2 . 1 1m2

2 , 1 8 1 . 5 1m2

4 6 . 2 1 %

7 9 . 9 7 %

지하1층,지상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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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평면도

1층평면도 배치도

북측면도

서측면도

남측면도

동측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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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_ 연재를시작하며 박길룡/ 국민대학교건축학과교수

02_ 개항기와일제강점기 윤인석/ 성균관대학교건축학과교수

2-1 양풍건축의이입

2-2 서양건축가들의활동

2-3 압제자의건축

03_ 한국의근대건축과외국건축 안창모/ 경기대학교건축전문대학원교수

3-1 해방공간의이데올로기와남·북건축

3-2 서구건축문화의이식통로-원조프로그램과한국건축계재편

3-3 타자를위한건축과그속의우리건축

3-4 세계로열린창-올림픽과도시·건축의변화

04- 단편(斷片)적도시경관의고고학 구영민/ 인하대학교건축학과교수

4-1 수직의욕망

4-2 애브뉴오브아메리카

4-3 패션게임- 소비의사막

기획연재 S E R I A L

문화의교류, 한국의외국건축-10
Exchange of Cultures : 
Foreign Architect-Designed Buildings in Korea

문화의교류, 한국의외국건축-10
Exchange of Cultures : 
Foreign Architect-Designed Building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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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hange of Cultures : 
Foreign Architect-Designed Buildings in Korea

문화의교류, 한국의외국건축-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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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교류, 한국의외국건축-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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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교류, 한국의외국건축-10
Exchange of Cultures : 
Foreign Architect-Designed Buildings in Korea

문화의교류, 한국의외국건축-10
Exchange of Cultures : 
Foreign Architect-Designed Buildings in Korea

문화의교류, 한국의외국건축-10
Exchange of Cultur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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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hange of Cultures : 
Foreign Architect-Designed Buildings in Korea

문화의교류, 한국의외국건축-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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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hange of Cultur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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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교류, 한국의외국건축-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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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교류, 한국의외국건축-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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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교류, 한국의외국건축-10
Exchange of Cultures : 
Foreign Architect-Designed Building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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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말

1 9 8 7년의 이른바 6.29 선언을 기점으로 하여 민주화시대로 접어

든 한국은 8 8년 서울 올림픽을 통해 세계무대에 정식으로 데뷔하였

다. 그리고 국민 소득 일인당 만 달러를 기록하며, 소위 문민정부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국민적해이(解弛)가 증대되기 시작했다. 올림픽

잔치의 여운은곧 고임금, 고보수, 고지가, 과소비 현상으로 연결됐

으며, 정부또한 만 불의 위상과거품 경제의 미망(迷妄)에 사로잡혀

개방화, 정보화의세계적추세를방관하고있었다. 

산업및금융의 전면적인구조조정을간과한결과, 동남아 국가들

의 외환위기를 계기로 우리 경제의 취약점이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결국우리나라는국제금융사회에서의신뢰를잃었고, 외환위기를맞

게되었다. 따라서 9 0년대는‘문민정부’의감격보다는‘IMF 구제금

융’이라는형태의신탁통치가시작됐던우울한시대로기억된다. 요

컨대 대한민국은민주화에 슬기롭지못했고, 말로만 떠들어댔던 세

계화와정보화의실상에충격을받게된것이다. 

그래도‘문민정부’는 세계화를 입에

달고 살았다. 아무런준비나 구체적 대책

도 없이 정치적으로 상투적인 구호로 외

쳐댔다. 그러면서 국내적으로는 구 중앙

청 건물 철거, 외인 아파트 철거 등을 통

해 뒤늦은 민족주의를 강요했고, 국외적

으로는 OECD 가입, 월드컵 유치,

ASEM 유치 등으로 한국의‘위상’을 과

시함으로써 국민들의 환심 사기에만 급

급했다. 그러나우리가 우물안 잔치를계속하고있을 때, 국제 경제

및 사회 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었다. 결국 문민정부의‘세

계화’는우리나라무역과자본시장의발목을잡는꼴이돼버렸다. 국

제시장은우리나라시장의개방을요구하고있었고, 정부는이에대

응할 만한경제적구조개편에대해서아무런 대책이없는 상태였다.

이른바4고3저(四高三低)1 )의구조적약점을극복하지못한채, 1990

년이후부터는만성적국제수지적자로, 1996년에는사상최대의경

상적자( 2 3 7억불)를기록하게되었다.

1 9 9 7년 1 2월3일, 드디어우리정부는 I M F로부터긴급구제금융

5 8 0억3천5 0 0만 달러를 차입하는 약정서에 서명하였다. 축제의 향

연(香煙)이 졸지에 사라져 버리고, 10여 년간 흥청망청한 대가로 한

국경제의운영은 I M F체제로넘어갔던것이다. 한국은 I M F의전형

적 거시정책처방에 따라, 대외 자금거래를정상화하고, 외환보유고

를축적하며, 인플레압력을견제하기위하여환율의무제한유동화,

파격적 고금리정책그리고 금융및재정긴축을강행하기에 이르렀

다. 결국세계화의 꿈은 한국을 경제적신탁통치를 받는 3등 국가로

전락시키는일장춘몽으로끝나는가싶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 0년대 방만한국가 경제 운영은지속되고 있

었다. 곳곳에서건설현장을목격할수있을정도로건축경기는호황

을누렸다. 마치내일세상이끝나기라도할것처럼도시의빈구석마

다아파트니상가가채워졌다. 부동산투기가과열되고, 빈땅을방치

해두면각종세금을두드려맞았다. 강남테헤란로변에고층오피스

건물들이 일렬종대로 행진하기 시

작했다. 게다가 지방자치제 도입을

계기로 각 시·군 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청사신축에들어갔고, 노태우

정권의 주택 2 0 0만호 건설의 꿈은

국토곳곳을절단내고있었다. 

참으로한세기를보내는일은범

상한 일이 아닌 듯싶다. 19세기말 유럽의 퇴폐주의( f i n d e s i e c l e )는

그래도 예술적 승화를 통해 시대성을 기리기라도 했다(Art for its

Age). 예컨대비엔나의세기말모습은종말에대한죄의식을동반한

퇴폐적 환희의반영이었다. 마지막이라는단어속에숨겨져있는 기

품을 지키려는 고상함과 타락하고 싶은 묘한 갈등이 적나라하게 표

출돼있다. 지나간것과 새로올 것에대한 균형잡기로 인해모든 이

의신경이곤두서있을때, 이러한불안함을환희적인감흥으로연출

해나간흔적을볼수있다. 그러나 9 0년대우리는세계화와개방, 정

보화라는 마수에 걸려들어 2 1세기 청사진과 함께 희망과 절망을 동

시에 체험하면서현재라는 시간을망각한 채(어쩌면 망각당하고 있

는지도 모른다), 진공의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그리고 우리네 도시

공간에서는미국의건축문화가융성하고있었다. 

애브뉴오브아메리카
구영민 / 인하대학교건축학과교수
by Koo Young-min

1_ 정부제3청사1991: Anderson
& OH+종합건축

2_ 부산시청사현상
Anderson &OH+일신설계당선 1 9 9 1

1) 4고(四高三低) : 고임금, 고금리, 고지가, 고물가,  3저(三低) : 저기술, 저능률, 저부가가치



노맨스랜드( no - ma n’s’- land) 

1 9 9 0년대에2 1세기를준비하는구호로 등장한‘세계화’는 1 9 9 4

년문민정부의지방자치제도입과지역문화활성화라는정치적문화

운동과 부딪히게 되었다. 그러더니 소위 글로컬리제이션

(Glocalization: Globalizaton+Localization)이라는 신조어가 공

감대를형성하고, ‘세계적으로생각하고지역적으로행동’하라는행

동지침이매스콤을통해전달되기시작했다. 결국세계화는실속없

는구호로서허구와기만을정당화하는도구일뿐이었다.

사실세계화논쟁에함의(含意)된세계경제의통합은최근새로이

대두된것이 아니다. 이미 모더니즘의시대로부터 멀리제국주의 시

대, 더올라가서구열강의신대륙발견경쟁시대에까지그원천의범

위가확대된다. 우리나라역시 조선말부터현 정부에이르기까지 이

러한시대분위기에영향을받았다고볼수있다. 

특히 서울과 같은 세계의 반주변부(半周邊部: semi-periphery)

도시들은 수탈과 정책 실험의 대상으로서 이중적 모순의 압박에 시

달려왔다. 예컨대일본의식민지배당시, 그들은내선일체를주장하

면서 동시에 일본에 대한 열등의식을 갖도록 정책적으로 몰아 붙였

던것에서알수있다. 이러한이중성은도시정책에서도나타났는데,

특히 성곽도시로서의 모습을 유지해오던 한성부에 대한 도시정책2 )

은이들의이중성을잘드러내고있다. 문제는‘성곽’에대한이중적

정책이해방이후군사정권시절을거쳐오늘날에도답습되고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세계화정책과 이에반동하는 지역주의가아직도 서

울을긴장과 모순의중심에 놓이게함으로써또 다른형태의이중적

정책이행해지고있는것이다. 

세계화가네오모더니즘을 통한또다른보편화및동질화를 꾀할

때, 다른 한편에서는국민국가가 전통에대한 복원이나지방색 강조

를통한향수( n o s t a l g i a )의분위기를창출하고있었다. 이는반주변

국가의 주변이 민족문화와 외래문화가 만나는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일종의문화적진공상태에처해 있음을말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상

황은현대도시의환경을성찰하는기회를갖지못하게할뿐만아니

라전지구적자본에의해조정되는물신

(物神)의 도시를 세계화의 달성 목표로

삼게 하는 오류를 범하게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반주변부의불안한 정치, 경제

적 상황과 비정상적인 근대주의적 열망

은 반 주변의 도시 문화적 상황을 보다

역동적으로만드는요인이될수도있다. 

우리의경우, 문화적진공상태는 일단

감정적폭발로이어졌다. 90년대들어부쩍늘어난외국사설계의건

물들이우리나라의도심을점령해가고있을즈음, 정부는일제의 잔

재라는이유로 멀쩡하게서있던 한국초기의근대 건축물하나를 흔

적도 없이 때려 부순 적이 있었다. 물밀

듯이 닥쳐오는외국 문화를견제하는 대

리 만족이었을까? 이 사건을 계기로 우

리는 치욕의역사 현장하나를 잃어버렸

다. 이런 발상은 일본의 역사 왜곡과 맞

먹는아주위험한짓이었다. 치부를감추

려는 의도는왜곡보다 더비굴한 발상이

기때문이다. 그렇게민족의영웅으로군

림하고싶었던김영삼정부가 2 1세기최

초의ASEM 회의를서울에서개최하겠다고잔뜩약속을해놓고와

서 거대 규모의 컨벤션센터를, 강남 한 복판에 그것도 미국 S O M에

의뢰하여짓는코미디같은일도있었다. 

‘애브뉴오브더아메리카’

이연재의두번째표제는‘애브뉴오브어메리카(Avenue of the

A m e r i c a )’3 )로정했다. 세계사적흐름이 단지경제분야만이 아니라

도시조형과 개개의 건축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가정에서다.

1 9 6 0년대에재건된맨해튼의‘식스애브뉴(6th Avenue)’는국제주

의 양식의 유리 상자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뉴욕 마천루의 전시장이

나다름없는곳이다. 록펠러센터, ‘검은바위(Black Rock)’로알려진

에로사리넨의 CBS 건물, RCA본부, 엑손빌딩 등 당시 미국을 이끌

어가던 대기업의사옥들과 거대복합건물군이들어차있는이 거리

는당시뉴욕경제의전성기를보여주는도시의단면이다. 유리와금

속 그리고 화강암 패널들로 치장한 마

천루의 장관은 깊은 골짜기처럼 대낮

에도 어두컴컴한 그늘을 만들어 낸다.

건축적으로 이 거리는 미국의 인터내

셔널리즘이 그 상업적 목표와 만나는

정점이 되고있다. 이때세워진 건물들

의 공통점은 첨단 커튼월 기술을 이용

해벽두께를줄이고, 단1 인치의치수

도 낭비하지않으며, 순임대면적을 확

보한다는것이다. 

어쨌든 애브뉴 오브 아메리카의 표

제는두가지의미를함축하고있다. 하나는이거리가강남의테헤란

로조성과관련하여매우유사한과정을겪은곳이라는점이다. 60년

대 미국 경제의 부흥과 뉴욕 시 부동산 투자 붐으로 빠른 시간 동안

재건된 애브뉴 오브 아메리카와 강남 테헤란로 개발은 유사한 맥락

에서조명해볼수있다. 

또다른의미는 9 0년대를기점으로국내로진출한수많은미국건

6 90 6 1 1  대 한 건 축 사 협 회

3_ 중앙청해체모습

4_ ASEM 컨벤션센터: 
S O M +창조건축+범건축 1 9 9 6

5_ 6th Avenue-Avenue of the
A m e r i c a의모습

2) 일제는정부를강압하여성벽처리위원회를만들게하였고, 1908년3월부터동대문북쪽의성벽과동대문남쪽의오간수문, 남대문남쪽의성벽철거에착수하게되었다. 시가지교통상요충에있는성벽은모두철거할계획이었다. 같은해
그해9월서소문부근의성벽 7 7칸과남대문부근의성벽7 7칸이철거당하였다. 조선시대에는도성의일부가무너지는것을곧나라의일부가무너지는것으로여겼으므로성벽철거는곧망국을선포하는것이나다름없었던것이다. 

3) 맨해튼의남북을관통하는‘애브뉴오브아메리카’는 1 9 4 5년도뉴욕의시장이었던피오렐로라과디아(Fiorello La Guardia)가당시새롭게형성된미국연방편제를기념하는뜻에서불인‘6th Avenue’의(정치적)가명( s o b r i q u e t )이다.
그러나그속내를들여다보면, 당시거대쇼핑지구로알려졌던이여섯번째중앙대로의실패를은폐하려는의도가숨겨져있었다. 실제뉴요커들은이거리를‘애브뉴오브아메리카’로부르지않는다. 그것은‘Houston Street’를‘휴스
턴’이아니라‘하우스튼’으로부르는뉴요커들의자부심과같은맥락이다. 단지관광객들을위한상투적인선전문구에지나지않는다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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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설계 업체들이 줄을 선 모습을 연상한 것이다. 1990년대 들어 외

국건축사사무소의국내프로젝트참여수는 1 9 8 0년대에비해 9 0년

대 중반까지 약 5배가량 늘어났다는 보고가 있었다. 세간에서는 이

러한증가가문민정부시절 너무일찍터뜨린 샴페인때문이라는 설

이떠돌았다. 즉, 세계화에대한막연한감상과무지가우루과이라운

드나WTO 등의선진국형세계경제흐름에말려들게했다는지적인

것이다. 그러나한편으로 9 0년대들어부쩍늘어난선진문화지향의

욕구와팽창하는도시공간에 대한다양한인프라조성등이 맞물려

외국의건축사사무소들의국내유입이활성화된면도없지않다. 특

히 신공항이나 고속철도 등과 같은 국가사업에 대한 자체 기술력이

턱없이부족했던터라, 특수시설물설계에대한정부의선진기술도

입은불가피했던일이었을것이다. 

그러나이러한분위기를타고대기업들의외국사발주프로젝트가

급증하기시작했다는점이문제였다. 이들은국민소득만달러국가

이미지에 걸맞는대기업의 위상을살리기위해 도심지역에업무 및

상업시설이 복합된 대규모 단지 및 건물들을 스스럼없이 외국 건축

사들에게 맡겼다. 이때 한국에 진출했던 외국사들은 거의가 대규모

조직을 가진미국의 기업형건축사사무소들이었다. 1991년정부 제

3청사의 현상설계를 시발점으로 특히 도심의 스카이라인을 결정짓

는 업무빌딩 프로젝트에 KPF, SOM(Chicago), HOK, Ellerbe

Becket 등과같은미국의‘유명(有名)’대규모건축사사무소가참여

하였다. 또한 병원, 호텔, 유통시설, 교통시설, 연구소, 문화시설, 스

포츠 시설 등으로 프로젝트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9 0년대 후반에는

유럽의 스타 건축사들의 진출도 현저하게 늘어났다. 이러한 증가추

세에가장직접적인계기가된것은수도권신공항여객터미널, 신공

항복합교통센터및경부고속철도역사현상설계였다고볼수있다.

이때부터 국내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대규모 설계회사나 특수

분야 전문 설계팀이 한국시장에 진출하게 되었고, 대기업이나 정부

발주부서에서는 본격적인 외국사 헌팅에 나서게 되었다. 이때 진출

했던기업들을살펴보면Perkins & Will, ADP, Burns & Donnell,

DMJM, Nicholas Grimshaw, Ove Arup, Richard Rogers,

Terry Farrell, KMD, AJLA 등과 같은 기업형 건축사사무소들과

스타건축사들이한몫을차지하고있었다. 

당시 해외 설계회사들의 본격적인 진출을 부추긴 것은 주로 건축

주의요구이거나대놓고외국사와의공동설계를권장하는현상설계

의 규정이었다. 더욱이‘턴키’라는 새로운 형태의공모전 제도가 기

획되면서외국건축회사와의공동설계는거의필수사항으로돼버렸

다. 막연하게외제를선호하는졸부의근성으로단정지을수도있겠

지만 개방화와 국제화의 영향으로 건축문화에 대한 안목이 높아진

건축주들의국내건축사들에대한불신도한몫했다고볼수있을것

이다. 

해외설계사들의국내끌어들이기가유행처럼번져나갈즈음, 어

떤대기업주인들은아예이시대에잘나가는건축사몇을데려다개

인박물관같은것들의설계를의뢰하기도했다. 게다가근린생활시

설정도의 소규모 건축물 설계까지 외국 건축사에게 맡기는 위기에

봉착하기도했다. 한국에서일이잘풀린외국사들은거의독점에가

깝게 많은 한국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1 9 9 8년도

K P F의 뉴욕 사무실에서는 서울의중요프로젝트들을 다섯 개나 동

시에 다루고 있을 정도였다. 근본적으로 본토의 건축주를 잃어버린

것은 세계의 변화를 주목하지 못했던 우리나라 건축인들 책임이라

돌릴수있지만, 이와함께돈이되는것이면무엇이든용인하는배금

의 상혼, 아무 구석이나 병풍 세우고 아무 벽이나 족자 거는 졸부의

취향4 )도한몫단단히하였음을부인할수없을것이다. 

설상가상으로 9 0년대국내건축계

는 온갖 악재가 겹친‘건축 문화(文

禍)’의세대를맞고있었다. 삼풍백화

점 붕괴를 비롯하여 성수대교 및 각

종 지하철 붕괴, 폭발 등으로 건축계

는 최악의 지경이었다. 더욱이 노태

우 정권의‘주택 이 백만 호 건설’이

라는 미련한비전은누구든지망치만들면 건축직으로인정하는 세

태를 만들었으며, 잦은 인재(人災)로 인해 가뜩이나 불안에 떨던 국

민들은항상붕괴에대한불안을안고새아파트로이주해야했다. 이

런마당에건축주들에게건축문화(文化)를얘기한다는것자체가어

불성설인시절이었던것이다.

4) 김영민, 탈식민성과우리인문학의글쓰기, 민음사, p116

6 7 8 9 1 0

6_ 테헤란로전경 7_ 로댕갤러리: KPF+삼우설계 8_ 삼양식품복합빌딩: KPF+창조건축 9_ 데이콤사옥 : KPF+창조건축 10_ 동부화재사옥: KPF+범건축

11_ 삼풍백화점붕괴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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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작업의이름으로

해외 건축사와의 공동설계가

부정적인 측면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일단 9 0년대 초중반에

는 건축주의 요구에 의해 의례

히대규모프로젝트는공동설계

로 진행되었고, 공동설계를 마

찰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

리나라 건축사사무소도 그들과

유사한 조직 체계를 갖추어야

했다. 때에 따라서 그러한 상황

이 오히려 국내사에는 유리한

작업환경을 만들 수 있는 계기

가 되기도 했다. 90년대 외국사

의 국내진출 현황을 나라별로

살펴보면 대략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미국사들이70 퍼센트 정도

를차지하고 있어거의미국일변도의공동설계가 주종을이루고 있

었다. 미국사들의대부분은대규모설계전문집단으로서, 이들은건

축주의 사회경제적 이익을 성취해주기 위한 철저한 서비스 정신을

바탕으로프로젝트를설계하고운영하는전문화된기술과인력을확

보하고있었다. 

이들과 주로 협력하는 국내사도 상당수가 대규모 조직을 갖춘 건

축사사무소들로삼우설계, 창조건축, POS-A.C., 범건축, 정림건축,

무영건축, 서울건축, 희림건축, 정일엔지니어링, 대구 한국건축, 부

산일신설계등예년부터프로젝트의성격에따라외국사와공동설계

를경험했던 사무소가많이 포함된다. 이들은 외국건축회사가 가진

선진화된 기술과 건축 경영의 이점을 직간접적으로 우리네 실정에

적용하면서 공동설계의 노하우를 늘려갔다. 한 가지 두드러진 사례

로잘 알려진희림건축의 경우는해외사와의공동 작업을통해 국민

은행본점사옥등몇개의현상설계에참여해당선의결정적인역할

을 해왔으며, 일을 공동으로 진행하면서 그들의 우수한 프레젠테이

션 기술을 적극 수용해 디자인 매너리즘에 젖어있는 사무소의 환경

을 새롭게 정비하는 게기로 삼

기도 했다. 당시 컴퓨터 그래픽

을 이용한 전문 프레젠테이션

팀을 영입해 자사(自社)에서 모

든프레젠테이션을처리할능력

을보유하게된것이다. 

9 0년대 후반에 이르러 대규

모 발주의 방침으로 소위 턴키

공모가 채택되면서, 프로젝트

형태에따라KPF, SOM, HOK

등 자주 등장하는 회사 외에도

점차 공동설계의 성격에 따라

협력하는건축사사무소도그범

위가 다양화되기 시작했다. 외국사에 대한 정보와 그동안의 실적을

고려해 턴키 수주를 주관하는 건설사가 아예 공동설계의 파트너를

결정해주는 일도허다했다. 또한 한국의실정이나 취향에맞춰 정해

진 시간에 무리 없이 프로젝트를진행하는인기( ? )있는 외국사를 선

정하는것도당락의변수가되기도한다는웃지못할루머가떠돌기

도했다. 이러한정책적규정은적자생존의세태를조성하였고, 소규

모설계집단은생존의위협과직면하는지경에이르게되었다. 

결국소규모, 또는 업적이없는집단들이동업자의입장으로외국

사와의공동설계를추진하는사례도생기기시작했다. 예를들어, 을

지로도심재개발계획과 같이건축물이아닌 도시개발계획에서 당

선된 원양건축과 미국의 Leonard Parker사의 경우가 후발주자로

서기득권을가진유명사와의경쟁에서이긴대표적인예다. 두회사

모두국내에서잘알려지지않았던설계집단으로서, 국내사정이밝

은 로컬 팀과 기술력을 가진 외국사와의 공동설계가 국내외 시장을

개척하는방편이된사례다. 

이처럼해외사와의공동설계가 활성화돼 가면서공동작업의 범위

1 4

1 5

1 6

14_ 경부고속철도부산역사현상: Richard Rogers+POS.A.C 1996    15_ 고속철도광명역사:
S . N . C . F +무영건축1995    16_ 신공항교통복합센터 : Terry Farrell+삼우설계

12_ 국민은행본점현상 : KMD+희림건축 1 9 9 6

13_ 을지로2가도심재개발현상: 1 9 9 7
Leonard Parker+원양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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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내용도 다양해졌다. 굳이 건축주의 요구나 규정이없어도 건축설

계자 스스로 외국사를 찾아 공동작업을 의뢰하는 일도잦아지게 되

었다. 특히 병원이나 리테일, 스포츠 관련시설, 교통시설 등과 같은

특수 시설물 설계의 경우, 관련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을 전수해오

는목적으로공동설계가성립되기도했다. 또한구조나설비, 조명이

나음향, 실내설계및조경등과같이전문영역에한해서부분적으로

외국협력업체를선정하는경우도증가하였다. 컨설턴트기반이약한

우리나라실정에서 이러한 협업은 매우 생산적인 현상이다. 예를 들

어같은종류의프로젝트가연속되는경우, 참고자료가될수있을뿐

만아니라국내건축교육의발전적지표로도활용될수있는소지가

있기때문이다. 이러한특수분야전문컨설팅업체로잘알려진외국

사로는구조컨설턴트인오브아럽(Ove Arup)이나AJLA 등이있는

데, 동대구역사나속초비행장및태릉국제스케이트링크지붕구조

등과같은프로젝트를수행한바있다. 그러나전문분야에대한공동

설계도일반 공동설계의 경우와같이 기술을수입해 오는경우가 대

부분이기때문에경제적인부담과함께이러한종류의협력사에대한

정보가상당히편중돼있어선택할때위험부담이있기도하다. 

한남동복합문화단지의경우는기존의공동설계방식과다른유형

으로진행된프로젝트였다. 개인이벌이는문화사업프로젝트라는자

체도그랬지만, 기존의기업형설계회사와의공동작업과는달리명

품수제품을특별주문한것과같은경우로빗대어말할수있기에특

이한 사례다. 건축주인 삼성은‘아트리움(Art Leeum)’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조성하여, 세계적으로유명한건축사들에게설계를의뢰

하고그들의독특하고창의적인디자인을가져와삼우설계와공동작

업을진행시켰다. 테리파렐(Terry Farrell), 장누벨(Jean Noubel),

렘 콜하스(Rem Koolhaas), 마리오 보타(Mario Botta)의 공동설계

로 진행된 아트리움은 다양한 국적을 가진 건축사들이 공동 설계를

꾀했다는점에서세간의관심을끌었다. 이는건축으로서뿐만아니

라, 삼성이라는 브랜드네임을 세계적으로 더욱 공고하게 하는 시너

지 효과를 창출하는 방편이기도 했다. 전자제품과 반도체 사업 등으

로 알려진 경직된 이미지를‘문화’라는 유동체와 합성하여 2 1세기,

문화의 시대를 지향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삼성은

이러한르네상스 적접근을이미 9 0년대초반부터시작하였는데, 삼

성미술관, 로댕박물관, 삼성생명종로사옥등의설계를프랭크게리

나KPF, 라파엘비뇰리와같은유명건축사에게의뢰하였다. 

최근에이르러이러한공동설계의양상은그동안축적된노하우를

기초로 하여다양한 방법으로전개되고 있는데, 외국의전문가와 디

자인팀을이뤄공동으로프로젝트를진행하여실시설계시발생하는

오차를 줄이거나 외국사의 시스템 답습을 위해 아예 외국사에 디자

인팀을 파견하는 경우 또는 인터넷 등의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이

용한원격설계를도입하기도한다. 이는9 0년대초반과같이공동설

계를 하고도당초의목적을 이루지못하는 폐단을줄이기위한 방편

일 뿐 만 아니라 설계과정의 연속적인 과정에 꾸준히 참여함으로써

스터디 과정이나 설계 프로세스, 프레젠테이션 방법에 대한 노하우

를 몸소 체득하며, 외국사와 건축적 마인드를 공유하는 공동설계의

실질적인소득이라고할수있는것이다. 

애브뉴오브더테헤란

9 0년대 강남권의부상은 서울의 공간구도를 바꿔놓았다. 문화와

패션의중심이강남으로이동하면서많은대기업들이사옥을이전하

거나 제2의 사옥을 지어강남 지역 세력확보에 전력투구하였다. 특

히강남역으로부터삼성역까지일직선으로연결되는 테헤란로는이

미강남의중심도로로인식되기시작했다. 일정한높이의업무용빌

딩이 일렬로늘어선 전경때문만은 아니지만, 테헤란로의개발은 애

브뉴오브아메리카의재건과흡사한부분이많다. 

오늘날 같이 미국과 이란이 적대국의 관계가 아니었던 시절의 일

이라고는하지만, 그리고명칭 상이긴하지만, ‘애브뉴오브더아메

1 9 2 0 2 1 2 2

19_ Atrium 전경 20_ 아동교육문화센터 : OMA+삼우설계 21_ 고미술관 : Mario Botta+삼우 22_ 현대미술관: 장 누벨+삼우

17_ 태릉 국제스케이트링크 : 
A J L A +정일엔지니어링 1 9 9 4

18_ 연세대 의료원: 
Ellerbe Becket+정림건축1 9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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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카’가‘테헤란로’에 견주어 유사한 점이 많다는 사실은 아이러니

가아닐수없다. 일단거리의이름부터가정치적목적으로지어졌다

는점에서 그렇고, 한국의 경제부흥기에조성되면서대기업들의 사

옥이노변에 들어서있다는 점그리고부동산 붐을타고일정시기에

갑자기조성됐다는점이유사하다는것이다. 

공교롭게도9 0년대초반미국, 특히뉴욕은경제적위기를맞고있

었다. 80년대중후반부터지속돼온지독한인플레현상은투자를막

고, 주식시장을 불안하게 했으며, 실업자 수를 중가 시켰다. 뉴욕만

하더라도 9 0년대초반이후, 그럴 듯한 공사현장을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건축경기가거의최악의 상태에이르고 있었다. 투자자가 파

산하고, 계약직전의개발사업들이속속파기되면서뉴욕소재의대

규모 설계집단들은 대대적인 감원( l a y - o f f )을 실시하여 건축실무자

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었다. 뉴욕의 S O M의 경우를 보더러도 8 0년

대 말부터 최대 규모의 감원을 감행하여 5 0 0여명의 직원을 가진 조

직이 8 0여명만 남아 있는 중규모 회사로 몸집을 줄여 나갔다. 비단

건축계뿐만아니라, 다방면에서이러한감원, 감축현상이나타나기

시작했다. 경기가나빠지기시작할때, 가장먼저타격을입는분야가

건축이고경제가회복되면가장늦게영향을받는쪽도건축및부동

산 분야라는사실은도시의표정에서도확연히드러났다. 애브뉴 오

브 더아메리카에위치한오피스들의빈 공간이늘어나기 시작했고,

부동산 거래도거의일어나지않고있었다. 많은대기업들이 기업을

외국사에매각하거나합병하는사례도늘어나기시작했다.

이런와중에미국의설계집단들이한국의헤이데이( h e y d a y )를놓

칠 리없었다. 더욱이 한국의정부나 대기업들이스스로 프로젝트를

가지고오는상황에서, 그것도새로운건물의유형및최신기술을요

하는작업인데다가컨텍스트도허술한도시공간에그들이생각해오

던동양과서양의만남을표출할수있는기회였기에그들의도전욕

과 과시욕이불타올랐을 것이다. 더욱이명품 외제를선호하는 전형

적인졸부의근성은미국, 그것도뉴욕과같은대도시에서가장잘나

가는 건축사나 설계집단을 찾아다니게 하는데 일조를 했을 것이다.

바야흐로미제(美製) 차나가구를집안에들여놓는일로부터아예미

제집을제땅에들여놓는스케일로소비의영역이넓어지기시작한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대규모의 건설업체의 명품 외제 건물에 대한 선호

는 시너지효과창출의 목적과부합되었다. 테헤란로에들어선 눈에

띠는외제건물중대다수가유명건설업체의사옥이다. 동부금융, 현

대산업개발, LG 그룹, 현대개발사옥들은모두유명미제브랜드다.

KPF, 케빈로쉬, SOM, 다니엘리베스킨트등이설계한이건물들의

공통된특징은‘주변을돌보지않는다’5 )이다. 더이상도시의컨텍스

트를 규정하거나 해석하려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 더욱 불확실한

모습으로 침입해 들어가는 전략을 고수한다. 그래야 미제로서의 가

치가 있기때문일것이다. 섣불리컨텍스트의해석이나한국적 전통

운운하다가는 건축주의 의도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들은

대학에서 배운 윤리나 정의(正意)는 접어둔 채‘서울은 산만하고 종

잡을 수 없는 사회적인 행위들로 가득 차있으며, 세계화로 열려 있

다’는진리를부여안고작업을 하고있는듯하다. 요컨대, 구조적분

석보다는 탈 구조적이고 해체주의적인 입장에서 도시를 바라보고,

좀더 충격적인디자인을 통해건축주가요구하는기업홍보의 시너

지 효과를극대화 하는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들은 형

태만들기와의미구축하기의 관계법칙을무시한 채그내부에 존재

하는틈을추적하고, 폭로된틈을통해충격을보여줌으로써현대도

시의 경험을극대화하고자하는것이다. 이유명건축가들이나 설계

집단들의 건물이 유독 한국에서만은 낙천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충격’을 유도하기 위한 적극적인 실험정신과 충격적인 모멘

트를이용한자신들의기념비세우기라는 것이다. KPF의동부금융

사옥과 S O M의 L G사옥, 다니엘리베스킨트의현대산업개발사옥은

애브뉴오브테헤란의대표적인충격적모멘트를제공한다. LG사옥

은 주변을 불안하게 하는 구조와 몸집으로, 동부금융사옥은 복잡하

게얽혀진표면으로, 현대개발사옥은이해할수조차없는슈퍼그래

픽을통해행인들의시선을사로잡는다. 

5) 김영민, 탈식민성과우리인문학의글쓰기, 민음사, p117

2 3 2 4

2 5 2 6

23_ 현대개발사옥: 케빈로쉬 24_ 동부금융빌딩: KPF+도시건축
25_ 강남LG 타워: SOM+창조건축 26_ I’Park : DanielLibeskind+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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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의스펙터클

이 글의 말미를 위해 동부금융사옥과 현대개발 사옥을 유심히 살

펴보기로한다. 적어도 K P F는전통적건축관을가지고미국의현대

건축을 이끌어온리더 집단이며, 다니엘 리베스킨트는자기의 언어

를가진작가형건축사로알려져있기때문이다. 

K P F는 1 9 8 0년도 중반에 신

전통주의적 건축을 지향, ‘거리

의 디자인’에 초점을 맞추고 지

역주의 적 성격을 띠는 고층건

물 설계로 그 독특한 스타일을

인정받은바 있다. 이들은 맨해

튼의 분위기에 맞는 매스와 스

케일 적 언어에 건축적인 품위

를덧붙여가며뉴욕부자(富者)

들의취향에부합하는스타일을

창안하였다. 초창기 이들의 지

침은 맥락주의 적 해석을 통해,

1 9 2 0 ~ 3 0년대의 뉴욕의 건축

언어를 적절히 배합하여 매우 정교하게 디자인 된 디테일을 시장성

있게 개발하는것이었다. 육중하게 보이는얇은 화강암패널로 덧붙

여진상자, 전통적디테일을막연하게흉내낸풍부한장식성을통해

도시의 식민지적 문화를 환기시키는 형식주의에 근본을 두고 있었

다. 따라서 K P F가 동부금융사옥에서 보여주는 형태의 조작 뒤에는

이러한전통적인비방(RL-recipe) 숨겨져있음을간과해서는안될

것이다. 이들이 도시에던지는 메시지는과거에 대한현실적 재현의

불가능성을 고의적으로 대립시킴으로써 시대로부터, 주변으로부터

의‘소외( e s t r a n g e m e n t )’를연출하는것이다. 

동부금융센터가 거리에 던지는 충격은 물론 그 올곧지 못한 형태

에있다. 경사기둥과겹겹이접혀져들어간것같은유리표면, 왜곡

된볼륨그리고동서남북이제각각인입면등이중첩되어입체파화

가들의난해한부조(浮彫- r e l i e f )를연상시킨다. 디자인초기부터개

념 자체가 이웃하는 포스코 센터에 대한 전략적 대응에서 정립됐다

고하니그요란한형태는당연한귀결이다. 포스코센터의부속건물

로보일것인가, 아니면포스코센터를두개의일반적인오피스빌딩

으로전락시킬것인가. 따라서컨텍스트로부터헤게모니를획득하는

것이이건물의주된목표였음은말할나위도없다.

이에 대한 K P F의 전략은우선 이웃하는포스코 센터의 무미건조

한 유리박스를 조롱하면서, 고층건물에 대한 자신들의 우월한 기술

을은근히과시하는것이다. 그리고그에게대항하는모든기존의것

들을 진부하고 우둔한 것으로 규정짓고 자신의 새로움을 주장하는

것이다. 동부금융센터는 전략적으로 포스코 사옥이 셋백( s e t b a c k )

을하면서내준넓은공지와그육중하고단순한볼륨을배경으로삼

고, 일종의 거리 공공 예술품과 같은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이웃하는‘첨단 한국형 인텔리전트’빌딩은 졸지에 두 개의 진부한

유리 상자로 전락돼 버린 셈이다. 이렇게 사각(斜角)을 통해 엇갈리

고 접혀진 것 같은 유리매스는 전형적인 미국식 모던건축을 거부하

면서K P F라는브랜드네임을한국에정착시키는역할을하였다. 

이건물에서 주목할만한점은고층의유리건물 디자인하는데있

어서가장다루기힘든(또는싫어하는) 중간부분을조작하여새로운

형태의 입면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층건물에서 창호의 디자

인은 뾰족한 해법이 없는, 거의 속수무책인 부분이기 때문이다.6 ) 게

리는 이 부분에 대해 아주 포기한 듯한 성명을 내놓기 까지 한 적이

있다: “…그럴 때는 모든 문제를 일단 임대 프로그램으로 넘겨 버리

는게상책이다. 그나마작은건물디자인에서얻을수있는자유는적

어도1.5 m 간격으로붙여야하는그‘빌어먹을’유리에대해걱정할

필요가없다는것이다.”7 )

동부금융사옥에서는유리창호부분, 즉‘중간부분’몸체가과감하

게 처리됨으로써기존의 우려를무색하게 하고있다. 이는전적으로

이웃하는 포스코 센터의 진부한 유리벽 디테일에 대한 수정주의적

태도에서 비롯된것으로볼 수있다. 즉, 일그러진 건물의형태는 유

리상자의사멸을상징하는것이며, 이미종잡을수없을만큼요란해

져 버린테헤란로의입면에 대해위장된 협상과도발을동시에 시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7 0년대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이 공

공에게 알려지기 위해 국제주의 양식과 차별되는 독특함을 취했던

노력을 상기시킨다. 같은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면서도 도저히 흉내

낼 수없는독특함과과장으로위장하여, 아류들의출현을 차단하려

했던전략과흡사하다는것이다. 

그런데그형태잡기에있어서전통이라는명목으로이들이생각해

낸 반짇고리의 유추는 무식할 정도로 순진하다. 다만 반짇고리라는

손에 익은 스케일을 거대한 타워로 변형시켰다는 개념적 탄력성이

오히려 오리엔탈리즘에 젖어버린 서구의 관습적인 행위8 )로 드러날

뿐이다. 이러한 개념적 탄력성을 통한 재현은 차이와 잡종성

( h y b r i d i t y )9 )이생겨나게하는자리가되고있다. 그것은재현물과재

현 대상사이의 관계, 즉 재현의 거리를암시하며, 이거리에 의하여

대상을 왜곡시키고 전위시키게 되는 것이다. 재현물과 대상사이에

끼어드는이러한왜곡과전위야말로바바(Homi Bhabha)가말하는

잡종성의문화를형성하게하는메커니즘이된다.1 0 )

한국형 인텔리전트 빌딩과 반짇고리의 패러독스. KPF는 반짇고

리라는 말도 안 되는 참조대상을 선택하여 지배세력이 전도하고자

6) 건축사프랭크게리(Frank Ghery)는고층건물들이아주복잡하면서도한편으로는굉장히단순하다고주장하면서, 지속적으로반복되는창호야말로건축적으로풀어내기가가장힘든부분이며누구든고층유리건물을디자인하면서이반
복되는창호디자인의문제로부터벗어날수없다고단언하고있다. 

7) Magali Sarfari Larson, Behind the Postmodern Facad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3 pp 127-28
8) 사이드에의하면오리엔탈리즘이란“오리엔트, 곧동양에관계하는방식으로서양인의경험속에동양이차지하는특별한지위에근거하는것”이며“문화적이고심지어는이데올로기적인그러한동양의모습들을제도나어휘, 학문, 심상,

강령, 심지어식민지관료체제나식민지적스타일에도움을받아하나의담론양식으로표현하고표상하는것”을의미한다. 즉, 서구가문화적우월감을가지고서구밖의문화에대해‘우월한입장’을차지하는것을지속시킬수있었던점
을오리엔탈리즘의주요한메커니즘으로보는것이다.  ─장익수, 중국랴오닝(遼寧)성따리엔(大連)시의탈-식민(脫-植民) 도시공간에관한연구, 인하대석론, 2002

9) 여기서잡종성이란완전히같은것은아니지만빼닮은것으로해석된다. 
10) 탈식민주의비평의조건, 이미영, 연세대석론, 2001, pp.5

27_ 포스코센터와동부금융센터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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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자국(自國)의문화적혹은권위적텍스트가피식민세력의토착

문화를 통해재현, 왜곡되도록하고있는것이다. 이는이 건물이 한

국에있어야한다고억지주장을펴는것으로서, 마치식민지적상황

에서 지배세력이 정통성을 주장하고 피지배 집단은 그 정통집단의

아류, 혹은 열등한변형임을 증명하려는정치 전략을역으로사용하

는것과같다. 기존의포스코센터가모방하고있는정통국제주의양

식의유리상자에대한처방인셈이다.1 1 )

이러한 전략적 해법 이외에 동부금융센터는 수정궁( C r y s t a l

P a l a c e )이래, ‘유리로된 그루터기들’또는‘괴물같은석류석’으로

전락해버린‘수정체’로서의유리의 의미를복원시키면서 기존의 몇

가지학설에저항하고있다. 즉, 건축이란빛을통한매스간의정확하

고장엄한 관계로서더이상건물이입면으로부터 인지될필요가 없

음을 주장한 꼬르뷔제에 대해, 장식적인 아플리케( a p p l i q u e )로서의

디테일및 건물의입면에 첨가되는온갖불필요한 장식을일체적 축

조를통해 배제시키고있는 슈레더주택에대해 그리고주변의 온갖

주름장식등을배제하고, 극소 지향적추상을 통해바우하우스를 단

순한유리 덩이로만든그로피우스에대해던지는 저항적해법인 것

이다. 즉, 건물의4면을각기다른유리판으로처리하여반사의효과

를극대화하고, 이를통해 입면으로인지되는 수정체의유리건물을

구사하였다. 또한 각기다른 유리디테일을 적절한이음매와접합부

를통해연결함으로써 디테일을장식적인아플리케로서부활시키고

있으며, 공공성과 개인성의 위계를 망가뜨린 무장소성의 유리 상자

로부터 도시의 패브릭을 다양하게 하는 빛의 향연으로서의 타워를

만들어가고 있는것이다. 여기서유리는수정체로서다각적인 반사

기능을 획득하고 관찰자의 다양한 위치와 함께 도시의 시간을 반영

하게된다. 

그러나동부금융센터가지닌두개의표정은아직껄끄럽다. 그욕

망과 불안의 모습이 결국 전통이라는 규제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이

다. 반짇고리에대한기대는건축가의기업적인전략이었을뿐, 기존

의 건물들처럼 테헤란로에 던지는 공허한 독백으로 끝나고 말았기

때문이다. 혹시 필립존슨이 첨단커뮤니케이션의 상징이었던AT &

T 건물을‘할아버지괘종시계’에맞춰재현한우스꽝스런개념적제

스처를살짝엿본것이었다면그건더욱끔찍한일일것이다. 다양한

볼륨과표면에비해건물전체는매스와공허부그리고고형부의관

계성에의해애매하게읽혀질뿐만아니라내부의의미가외부로투

사되는 의도가 형태적으로 모호하기 때문이다. 다만 관계성 속으로

파고는‘소외’의 욕망이 적극적으로표출되었을뿐이다. 결국 반짇

고리는 미스의 언어를 사용한 포스코 센터에 대한 전략적인 일격이

고, 풍토에친근하게접근하려는유명건축사의실험적미끼이며, 서

양의동양에 대한지식이 동양의진실이아니라 단지권력과헤게모

니를 구축하기 위한 표상일 뿐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기폭제가

돼버렸다.

‘이미지의 충격’이

라는 점에서 볼 때, 아

이파크 타워 ( I’P A R K

T O W E R )는반은성공

한 셈이다. 우선 건물

한가운데 삽입된 거대

한원주는수직과수평

으로평준화된수직도

시서울에대한일종의

선전포고로 받아들여

지기때문이다. 건축가

다니엘 리베스킨트는

이 선언을‘탄젠트’라

고 명명하고 있다. 즉,

높이와 밑변으로부터

‘θ’각에 대한 읽기를

빙자하여 일반 사무실

에 입혀지는 입면에 자

신의 건축적 표현을 가

미하고있는것이다. 물

론그의작품에익숙한사람들은그것이베를린의‘City Edge’쯤에

나오는입면의일부와유사하다는사실을눈치챌것이다. 그리고리

베스킨트로부터 좀 더 도발적이고 성의 있는 디자인을 기대했던 많

은사람들은실망과함께자칫그가주변의국적없는경관과협약을

맺고, 자신의명성을드러내는건축적도장이나찍어준것이아닌가

하는의혹을품게될것이다. 

그러나 이 건물은 시작부터 표피와 내부가 괴리된 상태에서 디자

인 되었다는점에서 그이해의범위를 좁힐필요가 있다. 즉, 계획된

일반적인 오피스 공간에 입면을 가미한 작업으로서, 건물의 이미지

자체가 디자인의핵심이었다는 점을감안해야 한다. 따라서이구성

주의 풍의 그래픽은 엘 리치츠키(El Lissitzky)의‘프로운( P r o u n )’

처럼 건물이라는 실체를‘회화와 건축 사이’에머물게 하면서, 도시

의 방벽을 상징적으로 해체하고 그 지각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있는

것이다. 좀더리베스킨트의편에서살펴본다면, 서로이질적인파편

들의 조합으로 채워진 이 대형 동그라미는 건물 자체를 이중적으로

읽히게 하려는의도적인 장치로간주할수도있다. 표피적으로는 고

층유리건물의중간부분1 2 ) 디자인에대한즉흥적인해결책이며, 의미

적으로는 확대경을 통해서 들여다 본 현대 서울의 거대실체( M e g a )

를 건물이라는 숙주( m i c r o )에 기생시키는 관념적인 해체라고 할 수

있다는것이다. 

어쨌든이대담한슈퍼그래픽－거대한원주와임의적인선들, 군

데군데 설치된 붉은 색의 발코니와 불투명과 투명으로 처리된 유리

28_ 삽입된 거대한원주는수직과 수평으로평준화된
수직도시서울에 대한일종의 선전포고로받아들여진다.

29_ City Edge-Berlin Project, 다니엘리베스킨트

11) 구영민, 『관계와소외』, 건축과환경1 9 9 9
12) 굳이‘중간부분’이라고강조하는것은 고층의유리건물디자인하는데있어서가장다루기힘든(또는싫은) 부분이바로커튼월로된중간부분을조작하는일이며, 새로운형태의입면은이중간부분에대한새로운디자인을통해극명하

게드러난다는사실때문이다. 창호디자인은고층건물디자인에서는거의속수무책인부분이기때문이다. Magali Sarfari Larson, Behind the Postmodern Facad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3 pp 127-29<특히프랭크게
리와필립존슨이말하는“그빌어먹을유리. .”에대하여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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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의 대조, 그리고 건물을 (개념상으로) 관통하는 기울어진 바

( b a r )－은 우연이든 의도적이든 간에 주변 도시를 환기시키는 수사

학적 돈호법(頓呼法- A p o s t r o p h e )1 3 )으로서 충분히 그 역할을 담당

하고있음을부인할수는없다. 

다니엘은 그의 디자인 개념을 다음과 같이 소묘하고 있다: “원과

선의 관계를 바퀴( w h e e l )와 그 자취 사이로 보고, 이를 자연과 기계

의상호 작용으로상징하면서 지속가능한미래 공간과움직임의 관

계로확장시키고자하였다.”사실이미지와상징의관계는기호나인

덱스와 달리문화적차이를수반하기때문에, 그가이러저러한 이유

로 상징을 도모했다손 치더라도 그것을 읽는 사람들은(문화적 차이

에 의해서) 다르게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미지없이 그가 상징

하는 기계와 자연 그리고 미래성의 관계를 일반화한다면, 거기에는

리베스킨트의 작업이갖는특유의 철학적성벽(性癖)이 내포돼 있음

을 알 수 있다. 예컨대, 불연속성(discontinuity), 반복의 순환

(recursiveness), 자기유사성(self-similarity) 등의전략을통해현

존에대한형이상학과기원(origin) 그리고미학적구현에대한해체

를시도하고있음을볼수있다는것이다. 이러한해체의대상들은결

국건축에서의대지, 프로그램그리고재현( r e p r e s e n t a t i o n )의문제

로귀결되는것이다. 

전술한바와같이, 건축사에게주어진대지는일반적개념의빈땅

이아니라, 이미설계가진행된건물의조건(주변의컨텍스트를포함

하는)으로봐야옳을것이다. 비록표면적이기는하지만, 리베스킨트

는 디자인을 통해 스케일과 장소의 지속적인 중첩( s u p e r i m p o s i -

t i o n )을시도하며, 그텍스트들간의담화( d i s c o u r s e )를지탱하는구

조적인 측면에 주시하고 있다. 즉, 중복되는 기억의 등재

( r e g i s t r a t i o n )와 우연성 등을 통해서 현재 및 기억, 그리고 내재성

( i m m a n e n c e )에 관련된

요소들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근원을알수없는

원과 단편들의 조합, 그리

고 도시적 스케일의 입면

과 이에 대조되는 발코니

의 개인적 스케일의 대조,

그리고 표면으로부터 돌

출된 바( b a r )들과 유리면

에 Sand Blast로 각인된

무수한 선들의 병치는 분

명 현대 도시의 불확정성

과 카오스적 단면을 반영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무수

한 선들의 병치와 중첩을

통해 리베스킨트는 대지

를 기억과 잠재성의 흔적

이내포된양피지( P a l i m p s e s t )로개념화하고있는것이다. 

켜들의 중첩을 통해 입체화된 입면은‘I’P A R K’를 건물인 동시

에, 거리의공공예술품정도로보이게한다. 스케일과장소그리고기

능에 대한 혼돈은 일반적인 지각작용과 건물에 대한 정의를 해체시

키기에 충분하다. 예컨대 건물 입면으로 돌출된 발코니와 주출입문

과같이, 다른스케일을가진유사한자료를같은프로젝트안에서반

복시킴으로써 특정 스케일을 가진 특정 사물에게 주어지는 정체의

특권을전복시킬수있음을보여주는것이다. 

리베스킨트는 이러한 전략을 통해 대지를 그 자체의 현재성과 현

재의 부재성1 4 )이 겹쳐져 있는 하나의 세트라고 단정 짓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래야 과도한 입면 그래픽이 가맹( f r a n c h i s e )을 보증하는

맥도널드의 간판처럼보일 우려를불식시킬 수있을것이고, 기호를

재활용하는 게으름이 현대 도시 서울을 교란시키기 위해 현대 도시

의 논리에 확실하게 순종하는 척하는 건축가의 전략인양 비쳐질 수

있을 것이기때문이다. 어쩌면 이러한과감함은 건축주의무리한 요

구에대해임의적으로대응하는‘눈에는눈’식의만용에서비롯되었

을수도있을것이다. 왜냐하면그는서울의컨텍스트에속하기를원

하면서도 차라리 소외된상태(나는나로서)로남기를원하는 고차원

의변증법적시도를행하고있기때문이다. 

다니엘의작업은형태만들기와의미구축하기의법칙에서존재하

는틈을폭로하고그틈의체계와내적구조를파괴하고해체하고있

다. 이러한방법을통해형태와의미양쪽다자명하고자연스러우며

완성된프로젝트로보여지기를피해가는동시에거대도시의시장에

의해 점멸되고 착취되는 것으로부터 피해갈 수 있음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기억과 이미지의 도움으로 전체를 재구성하며 파편들

의조화를통하여고정적인일점투시도, 또는자연스러운지각을동

요하고있기도하다. 이러한동요의상태를통해주제의해석과해석

된 대상사이에맞물린 건축의현실을 바라보게하고, 관념적인 이해

를 돕기 위해 관찰자로 하여금 다시점의 투시도를 익히도록 유도하

는 것이다. 즉, 전체성은 불안정하고, 깨지기 쉬우며 절박한 부조화

의 위기를맞게 된다는사실을보여줌으로써, 건축이란생성과 사라

짐, 성장과쇠퇴, 현존과부재, 현실과허구, 침묵과소음이동시에일

어나거나, 또는이러한사라짐과 동시성이 함께있는“중간”상태에

서일시적으로중지시키는과정임을선언하고있는것이다. 

랭귀지게임

한국 사회는 8, 90년대를 통해지난수 십 년 동안 잃어버린 보편

적인성장을대체할무엇인가를찾는데혈안이돼있었다. 단지또하

나의 도시의 바벨탑을 쌓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국민 소득 만

달러라는희열에젖어성급하게‘잘살아보세’의결론을지으려했던

것같다. 그러나축적된부는세계화라는미명속으로빨려들어가고,

30_ ASEM 센터 쪽에서본건물의입면- 
길 건너세워진거리 조각이의도적으로 보이진않지만.
확실히이 입체화된입면은‘I’P A R K’를 건물인동시에,

거리의공공예술품정도로 보이게한다

13) 시행(詩行)·연설따위도중에그곳에없는사람, 의인화한것, 관념등을부르기
14) 여기서부재는‘과거에는있었지만사리진없어진것’과‘기획은하였지만이루어지지않은것’두가지모두를내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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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것은미국과유럽건축사들의

트레이드마크뿐 이었다. 그 동안

섣부른 근대화의 폐해와 식민지의

상혼에시달려왔으면서도, 세계화

와 개방이라는 또 다른 운명의 굴

레 속에서 새로운 양식과 형태 그

리고 의미를 구하고 있었던 것이

다. 

거대도시의시장은바로이런점

을 노려 인식하기 쉽고 눈에 띠는

양식이라면 시장의 이미지로 환원시키기 위해 무조건 잡아먹었다.

대단한 건축가들을 아무리 데려와도 갈증은 해소되지 않았다. 우리

의삶과 주변은무미건조한 객체와주체의관계로 남겨져있을 뿐이

었고, 오히려 익명의기능성만 잔뜩담겨진 콘크리트덩어리만 늘어

나고있었기때문이다. 비극은이러한마크가한국도시건축의아이

콘( I c o n )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건축이, 도시가 관계성으로 인

식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미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버린 서구의

생각들이 건물의 대상성을 인정하는 잣대로 통용되고 있다는 것이

다. 그리고이러한과정을거치는동안한국건축사들의가치는추락

해버렸다. 오늘날건축사들의점수는 1 0여년동안압축된“세계화”

과정의희생물이다. 

당선된외국사와의공동작품이연속되는유사건축물의참고자료

가되는것을당연한일일것이다. 그러나비평없이들여다보는계획

안에서우리가건져오는것은화려한컴퓨터그래픽과프레젠테이션

의 허구일뿐이었다. 의미 없는이미지와 랭귀지게임이 지속되면서

우리의 건축주들은 쉽사리 싫증을 느끼고 또 새로운 무엇을 기대하

게된다. 우리네삶의방식은아직외래문화와어떻게만나야하는지

에대한대답을찾지못하고있는것같다. 일종의문화적진공상태인

것이다. 때문에우리는도시의환경을성찰하는기회를갖지못한채,

전지구적자본에의해조정되는물신(物神)의도시를세계화의달성

목표로삼고있는지도모른다. 

불안한 정치, 경제적 상황과 비정상적인 근대주의적 열망은 이미

지로서의건축그리고익숙한이질감을제공해주는일시적인표피에

중독돼버렸다. 이제우리의삶의방식조차이러한이미지속에갇히

게 되었다. 전통과 역사도 소비의 대상이 된지 오래다. 이제 우리의

도시는 현란한 간판만큼이나 수많은 언어들이 난무하는 장소가 돼

가고있는.

31_ 삼성생명종로: 라파엘비뇰리+삼우설계



7 8

티베트의옛수도, 라싸는이미중국이었다.

티베트, 정말꼭한번가보고싶은곳이었다. 2년전에달라이라마를만나러망명정부가있는인도북부의‘다람살라’를다녀왔기

에더욱그러했다. 같은해, 중국북쪽의‘구채구’에서도티베트장족의흔적과풍물을익히보았던터라더더욱간절했는지도모르

겠다.

금단의땅이라고하는티베트, 히말라야의설봉들을넘어산소까지희박한고원지대에다이지구상에서마지막남은오지라고들

말하지않았던가? 그러다보니차일피일이렇게늦게나마찾게되었지만때맞추어잘왔다는생각을지울수가없었다.

어쨌든이곳에오기까지그렇게도마음조렸던옷걱정, 음식걱정, 잠자리걱정은큰기우에불과했다. 정작가방을무겁게만든겨

울옷들은냉방이너무잘된호텔방안에서나입어볼정도였다. 8월도중간이지났는데낮동안에는우리여름이나중국의여름과크

게다르지않았기때문이다.

더욱이고산병예방약이라는‘다이아막스’를 한두번복용해서인지별다른 호흡곤란증도느껴보질못했다. 아닌게 아니라호텔

방에는산소충전장치도준비되어있었고, 길거리에서는산소베게를휴대한외국인들도가끔눈에띄었다. 

‘자연의나라’니‘눈덮인나라’로스스로일컫는, 평균해발4천미터에있는광대한고원의나라가바로티베트다. 싫으나좋으나

지금은중국의서장성이된눈물의티베트땅이다. 그리고그옛수도라싸(拉薩)에처음발을디딘‘공가’공항은어디하나손색없는

건 축 기 행 A R C H I T E C T U R E  T R A V E L

포탈라의역사가백두에까지
- 티베트의슬픔이우리의아픔으로

김 영 수
(주)건축국종합건축사사무소
by Kim Yeong-soo, KIRA

H i s t o ry of Potala re a ching Baek-Du
- Tibetan sorrows equaling to our hu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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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디자인이었다. 

공항을 나서자 인도‘갠지스’강까지 1 , 2 0 0㎞를 흐른다는‘어머

니의 강’인‘얄룽창포’강과 긴 대교가 나타났고, 다시 긴 터널과 또

연결되는다른대교등 멋지게뚫어놓은 고속도로가이어졌다. 작년

9월에준공되었다니아직일년도채안되어그런지, 터널이쪽입구

는비계다리가세워진체로아직도공사중인상태였다. 

유유히흐르는저쪽강물너머에있는황량한돌산과그속의조그

만모래사막들이이색적이었고, 가끔은 야크가풀을 뜯는이편의 산

아래 동네와 블록형 돌집 지붕위에 펄럭이는‘룽다’와 오성홍기가

함께눈길을끌었다.

라싸시내에들어오자 높은빌딩은없었지만넓은도로의양쪽 건

물들은 이미 중국풍의 상점들로 채워져 버렸다. 티베트풍의 창문장

식건물들도그리흔하게볼수가없었다. 그들의전통건물들은확연

히구분된다. 출입문은보다더화려하지만 창문에도서까래장식을

하고 있었다. ‘옴마니반메흠’의 여섯색 중에서도 천지인(天地人)의

상징인 청황적(靑黃赤)을 주로 쓴 나무 창문들은 정말 인상적이다.

거기에천으로 된장식가리개와창선반의꽃 화분들은그야말로 뭉

클한감동이아닐수없었다.

중국당국의서북공정에밀려하나둘씩사라져가는티베트의흔적

들, 그나마지금이라서이정도라도남은건다행한일이아닌가싶었

다. 그들의 생명과도 같은 달라이라마의 사진은 물론이고 이름조차

불러볼수없는곳이되어버린지이미오래다. 

한국전쟁이 일어난해( 1 9 5 0년)에중공군에게점령당했고, 9년 후

인도로 탈출한 달라이라마가 망명정부를 이끈 지도 5 0년이 다 되었

다. 비운의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매년4천명의 티베탄들이 히말

라야를 넘고 있다니, 그야말로 참극 중의 참극이라 아닐 할 수 없는

노릇이다. 

2년 전에 뉴델리에서 버스를타고 1 4시간을 이리 저리 달려 다람

살라에 간적이 있다. 달라이라마를 만나 왕궁과 왕궁사원도 방문하

고망명지의 청사와사원들 그리고시장과인파들을 두루볼기회가

있었다. 포탈라 궁하나를 빼고는다람살라가 이곳라싸보다는 훨씬

티베트적이었다고할까. 

공가공항은물론떠날때찾아갔던라싸역사와주위의대단지들

은중국의힘과의중을느끼기에충분했을뿐만아니라, 곧중국풍의

건물과 인파로 뒤덮일 곳이지 조금이라도 티베트가 살아남을 수 있

는공간은아니라는생각이앞서왔다. 

달라이라마, 포탈라궁과노부링가가든

달라이라마, 그는 환생의 역사를 이어온 티베트불교의 상징이자

정교일치(政敎一致)의 영도자이다. 다람살라에서 만난 1 4대 달라이

라마는티베트망명정부를이끌고있는세계적명망가이자세기적생

불로일컬어지고있다. 항상웃음을잃지않는후덕한용모에건장한

체구였고, 그의독경‘만트라’는 듣는이의 심경을 울려주는 주옥같

은운율이었다. 

여기 포탈라 궁을 등지고 망명길을 떠난 달라이라마를 다시금 떠

올려보게된다. 세계7대불가사의의하나라고도일컬어지는이‘깨

끗한 땅’포탈라를, 언제고 다시 돌아오리라는 확신을 갖고 눈물을

쏟았을것은분명하다. 

그가 기거하던 이쪽 끝의 살림방들엔 아직도 그의 채취가 느껴지

는듯하고, 그의집무실이었던저쪽의접견실엔지금도주은래의설

득소리가 들리는것만 같았다. 하물며역대 선조달라이라마들의 무

덤과유품까지고스란히이곳에남겨두고떠나는망명객이아니었던

가? 종교로상징되는홍색공간과정부로대별되는백색공간이, 찬란

한태양빛을받으며오묘한입면적대비를이루고있는곳이다. 떠나

기가정말죽기보다싫었을지도모른다. 

사실포탈라궁은7세기경에최초로티베트를통일한‘송첸캄포’

왕이건립하였다. 그러나칭기즈칸의정복으로거의다파괴된것을,

1 0 0 0년이 지나서야 다시 몽고를 몰아낸 5대 달라이라마가 완성한

궁전이다. 지금은세계문화유산으로지정되였지만중국의문화혁명

때에는 홍위병에의해 또한 번사라질 뻔한 위기를맞기도 했었다.

다행히주은래의신속한군대배치로용케도살아남았으니기구한운

명이랄수밖에없다. 

티베트칼라, 코오라길의오색룽다 티베트건축에선창문장식이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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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에들어서면 어디에서도쳐다볼수있는좋은위치에 자리잡

았다. 세계의불도들에겐순례와숭배의우상이되고, 전세계관광객

들에겐신비와경이의대상이된곳이바로포탈라궁이다.

지금은 중국의 보안검색이 엄격한데다 궁내관람도 2시간으로 제

한돼있었다. 여기가거기같고이길이그길같은, 야크기름냄새가

물씬거리는 오래된 목조건물이다. 궁 안을 요리조리 다니면서 온몸

은감탄사와함께땀으로범벅이되고말았다. 400m 길이의 1 3층건

물에다역사와종교와민족을송두리째담아놓은것같았다. 티베트

의모든것을이한곳에모아놓은박물관이나다름없었다. 

산하나를통째로지어올리고만들어버린사원이요 궁전이다. 원

래궁앞에있었다는더넓은연못은, 북경의천안문광장과도같이넓

은돌바닥의‘인민광장’으로바꿔버렸다. 배산임수의풍수를지워버

렸고동천복지(洞天福地)의원형을잘라버렸다고할까? 일제가우리

의정신까지빼버리려한그과거와무엇이다를까하는생각이었다. 

광장중앙에높이솟아, 성난히말라야바람에펄럭이는붉은오성

기가 유난히 나의시선과 맞닥뜨렸고, 그래도말없이‘마니차’를 돌

리며 열심히‘코라’를 돌고도는티베탄들의 초라한행색이내 가슴

을무겁게짓누르고있었다. 

달라이라마의여름궁전인‘노부링가가든’으로갔다. 겨울궁전포

탈라와는 달리 고수명목(古樹名木)과 수많은꽃들로 뒤덮여 있었다.

1 0만 평이 넘는다는 넓은 정원 중에서도 크지 않은 궁전과 그 앞의

연못은 아름다운자태를 마음껏뽐내고있었다. 돌다리밑으로는이

쪽과저쪽연못을오가는오리떼의한가로움이부러웠고, 섬중앙의

집창살로는금방이라도티베트의전통가락이흘러나올것만같았다.

나름의옛왕조와그영화를느끼기에충분했었다.

그러나 이 곳 여름궁전 안에 발을 들여놓자, 내 앞에는 또다시 달

라이라마의 슬픈 사연들이 눈앞에 펼쳐졌다. 마주앉아 끝까지 중국

의설득을거부했던접견실의응접세트하며, 마지막밤을보내고 탈

출을위해일어섰던침실의 침대까지도고스란히 그자리에놓여 있

었다. 

그의 성난 얼굴을 한번 그려보려 했으나, 그는 내 속에서 여전히

웃고 있었다. 망명길의히말라야를 넘었을때도 그랬을까하고 다시

또그려보았다. 그는광채가번뜩이는눈으로나를쏘아보고있었다.

그러나이내너그러운미소로바뀌었다. 

간디와같은무저항주의의화신이라그런지종교적투쟁만으로일

관해온 그의 자비와‘용서’가 다시금 떠올랐다. 유태교가 살아 있었

기에 천년 넘어서도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선 것처럼, 티베트불교가

살아있는 한언젠가는옛 토번의라마왕국이 다시빛을볼 것이라는

신념때문일까?

불현듯 그가 보고 싶어진다. 만나면 또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마지막몸부림치는티베트의혼, 조캉사원

어쩌면 포탈라보다도 더 성지로 꼽히는 곳이 바로‘부처의 집’이

라는‘조캉’사원이다. 보다큰‘드레퐁’이나‘세라’, ‘사메’등많은

사원들이 있지만, 왕실의 직영 원찰이었던 만큼 티베트불교에서는

가장신성한순례지로알려져있다. 

4 0만인구라는라싸중에서도가장중심에있는‘바코르’광장, 그

광장 한켠에 너무나도 당당하고 고색창연하게 자리 잡고 있는 사원

이다. 이미어둠이찾아왔건만순례의행렬은밀물의군중이되어코

라를돌고있고, 사원바로앞에서는머리와양팔꿈치에양무릎까지

납작하게 땅에 엎드리는 오체투지(五體投地)가백배, 천배로 이어지

고있었다. 사원입구의문고리와돌바닥은1 3 0 0년을지켜온불심의

때가반질반질빛이났다. 

안으로 들어서면 야크램프의 불빛과 이른 새벽부터 피워댄 짙은

향냄새가 영혼을 자극하는 듯하다. 티베트 왕국에서도 가장 추앙받

는5대왕송첸캄포의무덤이여기에도있었다. 그의두부인인당나

라의 문성 공주와네팔의‘브리쿠티’공주의 상도 함께모셔져 있다.

호수였던 땅을어렵게메워 서쪽네팔을 향해지었다는조캉 사원이

다. 티베탄들의영원한 불심이 살아숨 쉬는공간, 그들이평생에 한

번이라도 꼭오고 싶어 하는마음의 고향이다. 가장 오래된전통, 가

장숭배하는인물을만나고, 다음생의공덕을위해부처를향한몸짓

이몸부림치고있는곳이다. 

노부링가가든의궁전 인민광장에서포탈라궁을배경으로선필자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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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에올라가면높푸른히말라야의봉우리들이조캉사원을굽어

보고있다. 광장너머로는 포탈라궁이신비스러운파노라마로 다가

온다. 바로옆에는황금색의법륜을받들고있는두마리의사슴상이

이채롭다. 녹야원의부처와불법의상징이틀림없다. 

조캉 사원 말고 티베트 민족이 신성시하는 또 다른 곳이 있다. 우

리가백두산과천지를민족의성소(聖所)로여기듯, 성산‘카일라스’

와 성호‘마나사로바’가 그들에겐 꿈의 순례지와도같은 곳이다. 네

팔과 인도의 접경지인 티베트고원의 마지막 서쪽에다, 히말라야의

험준한사경을넘어야만하는멀고먼고생길이다. 나도내년에는꼭

가보고싶은곳이다.

그래서 여기대신 조캉사원이 넘쳐나고 있는지도 모른다. 나라 잃

은슬픔을마음으로달래는듯, 무언의항쟁으로울분을토하는듯하

다. 그들의 핏기없는 무표정과경계의눈초리가민망하기까지 느껴

질정도다. 

달라이라마를입속으로외우고티베트를가슴속으로외치고있는

것일까? 그런마음속깊이를한번읽어보기라도했으면좋겠다는생

각이다.

조캉사원을뒤로하고광장을돌아나서면, 세계의모든명품들로

쇼윈도가화려하다. 티베트를잊고 중국의식민으로 살아야할 그들

의 운명이, 휘황찬란한 밤의 조명 밑에 슬픔이 되어 깔리고 있음을

본다.

생사를초월한윤회의삶, 옴마니반메흠

무릇 내세를 믿지 않는 종교는 없겠지만 티베트불교는 더한층 강

렬하고 지극정성이다. 전생에서 태어나서 후생으로 가는 길목이 이

생의삶인동시에현실이라고믿는다. 삶뒤에는죽음이, 죽음뒤에는

더나은삶이계속되기에, 삶의고통에서오는윤회에서벗어나기위

해끊임없이빌고또비는것이다.

그러기위해서는눈을떠서감을때까지하루든평생이든간에, 부

처님에의지하고깨달음을얻어야만하는것이이네들의생활이다.

옴마니반메흠을 더 많이 외울수록, 오체투지의 정성이 더 깊으면

깊을수록, 다음생의번뇌와 고통은그만큼 사라진다고믿는 것이다.

삶과 죽음이둘이아니고 이생과다음생이 하나라는이들의 신앙심

이야말로, 히말라야가선사한자연의순수함이요티베트불교에서얻

은인간의깨달음이틀림없다는생각이들었다.

무한한 자연 속에서 유한한 인간은 다시 영원함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닐까하고 다시금 생각해 본다. 그렇다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희망과 행복만 있어야지, 절망과 불행이란 아예 존재하지도 말았어

야할말이아닌가? 그러나부처가아닌중생인것을또어떻게달래

주어야하는지는의문이남을수밖에없다.

운명론자의인생미학이라면그들은모두철학자인동시에위대한

구도승이라야 맞을 것이다. 물론 그들의 신앙과 환경의 유전인자를

가져보지 못한 우리들로서는,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의구심

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 속에 마지막 남겨진 진실

된인간의원형을찾은것같아흡족한마음임을숨길수가없었다.

그러나끝까지내마음속을흔들어놓는것은다름이아니다. 그러

한그들의눈에비친그중국식볼거리와함께, 그들의머릿속에담겨

져있을중국침략의잔상들이다. 아무리신앙심이두터운들눈에안

보이고귀에안들릴지는않을것이다. 아무리다음생을믿어도티베

트가사라져버린중국식삶을원치는않을것이기때문이다. 

조상으로부터물려받은땅은요란한기계소리를내며파헤쳐지고,

높이올라간낯선빌딩안에는희한한물건과비싼음식들이눈을휘

둥그레 만들고 있다. 그네들의 전통의상인‘추바푸르’대신 배꼽이

드러난 서양옷과청바지들이거리를활보하고있고, 야크불꽃 대신

휘황찬란한오색등아래마사지와홍등가가관광객을기다리고있으

니기가막힐노릇이아닌가?

침략당시 중국군에 의해 학살당한 라마승들이 1 2만 명에 이른다

니, 더구나오늘에야무슨힘이있어덤비겠는가. 이시간에도기독교

와 이슬람의 전도사들이 티베트불교를 야금야금 삼키고 있으니, 더

구나 당국의묵인아래라면이 또한무슨 수로막을 수 있겠는가? 하

는수 없이옴마니반메흠의 목소리만거칠어 질뿐미소조차 잃어버

린그들의깊은주름살이애처롭기만할뿐이다.

우측면의계단길에서보는포탈라궁 조캉사원의옥상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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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마니반메흠! 우리네 절에 가면 나무아미타불 하듯 이곳에서는

어디를가나이여섯글자로가득메워진다. 사람이지나는곳이라면

수없이 마주하게되는여섯색깔의아름다운 글자체다. 오행의 오색

에다푸른색과겹쳐지는초록색이더해졌다. 

여기서는흰색이천상계, 파란색이수라계, 노란색이인간계, 초록

이축생계, 빨강이아귀계그리고검은색이지옥계를나타낸다. 한번

염송이그들경전인‘탄트라’를한번읽는것과같다고했다. 자연이

옴마니반메흠으로 밤을 지새우고 날이 밝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

치리라. 

6계의 윤회에서 벗어나 더 높은 사후세계를 향한 초탈의 길이 바

로 옴마니반메흠 속에 있고, 천수관음보살의 화신아라고 하는 달라

이라마의자비를만나는길도이속에있다고믿고있다. 코라의길옆

은 말할 것도 없고 먼 산 바위에 까지도 새겨지면서, 언제나 그들의

몸과 마음을씻어주는생활과생명의에너지가되고있다. 새삼스럽

게도사극‘태조왕건’에서궁예가되뇌이던옴마니반메흠이머리를

스쳐간다. 

한마디로 탄생에서 죽음까지 지혜와 자비의 깨달음이 연꽃처럼

영원하기를 빌어보는 불심의 소리다. 정말로 옴마니반메흠을 빼고

는 티베트는 물론이고 티베트불교조차도 거론할 수 없음을 깨닫는

것이다. 

애절한티베탄들에게나의염원도함께실어보내고 싶다. 옴마니

반메흠!

거대한역사의물결은다시동쪽으로, 백두산을덮고있는데

비가온뒤엔그황량해보이던산들이엷은황금색으로옷을갈아

입었다. 더욱찬란한햇빛아래산의초지는생기를되찾았고, 보다높

아진하늘아래는공기조차청량하기그지없었다. 

모처럼여유로운 시간이만들어져산골민가를찾았다. 다름이아

니라산정상의아름다운절‘간덴’사원으로가던중생긴일이었다.

산 정상까지 굽이굽이 길게 꼬부라져 돌아가는 S자 길은 보기에도

아름아름해 보였다. 아니나다를까 보기와는달리 젖은흙길에 버스

바퀴가빠져버렸고, 결국포기할수밖에없는상황이라아쉽지만대

안으로떠오른것이다.

하나도 버릴 것 없는 이네들의 생명 줄인 야크, 그 분뇨덩어리가

담장위에 쭉널어서땔감으로말라가고있었다. 특이한정경에 전형

적인 토담집이었다. 한쪽 끝 담장에 붙여서는 퍼내기식 옥외변소를

만들었다. 우물은없었지만물쓰는장소가마당한켠에마련되어있

었다. 

집중앙에있는주인방앞면에는양옆의다른방과는달리불단(佛

壇)이차려져 있다. 그들에겐집이 바로 작은절이었다. 방마다는 침

대와 탁자가 함께 놓인 입식생활 공간이다. 집의 끝 쪽은 땅을 조금

파내려간 야크우리였다. 야크뿐 아니라 돼지와 닭까지도 방목이 기

본으로되어있는이곳이다. 

이동네는그저고만한집들이 2 0여호모여있는산골농촌이였다.

궁핍해 보였지만 자랑스러운 듯 안내하는 주인의 입가에서는 엷은

미소가 떠나질 않았다. 부러워 할 것도 아쉬워 할 것도 없는 사람처

럼, 자연에적응하면서신앙심하나로살아가고 있는순수함이 오히

려부러웠다고나할까. 

이제티베트의여정을끝내고같은중국땅의‘청두(成都)’로가기

위해 공가 공항으로 가는 길이다. 버스안의1시간 동안 그간의 티베

트여정이주마등처럼스쳐간다. 어느순간지금의티베트가겪고있

는그슬픔들이저동쪽끝에있는우리의백두산천지에와닿았다. 

중국과 국교도없던지난 1 9 8 9년에어렵게밟은백두산이었고, 2

년전에는다시 1 5년만에눈물로 만난백두산천지였다. 반쪽난천

지와두동강이난두만강철교에그얼마나마음아파했던가.

요사인 또 어떠한가? 동북공정이니 중국의 변방역사니 하면서

옛 고구려역사까지송두리째 삼키려하지 않는가. 유적과유물은 마

구잡이로훼손되고하물며무덤유적까지댐속에방치하고있으니말

이다. 

조선족자치주의 명맥마저 잘라버리고 백두산 성지에 비행장까지

건설하고 나면, 고조선의 흔적은 온데간데없고 고구려와 부여는 물

론발해와간도의민족역사까지사라질것은불을보듯뻔한일이다.

더욱 걱정스러운 사실은 북한의 절박한 처지와 중국의 숨겨진 야욕

이 앞으로의 국제정치 속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른다는 것

이다. 

티베트처럼땅을되돌려받을수있는망명정부도아닌데, 왜주권

국가의 자존심마저 마음대로 뭉개고 밟으려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는대목이다. 하기야 단군조차부정하는 얼빠진민족으로 보

았다면, 우리의 우둔함을 자책해야지 그들의 영리함을 탓할 계제는

또아닌것같다. 

정체성을 잃고 현실성에 안주해 있는 티베트의 젊은이들이 있는

한, 내일을잊고오늘에만족해하는한국의젊은이들또한없으란법

도없다. 그래도티베트는강렬한종교적에너지가모아지고있는반

면에, 우리는역사와이념까지갈래갈래찢어지고있다는사실이 또

한너무나뼈아픈부분이다. 게다가우리는갈라진남북을하나로통

일해야 하는크나큰 과제까지짊어지고 있다. 그래서그런지 티베트

를보고생겨나는슬픔보다, 당면한우리네현실이더욱아픔으로다

가오고있음을강하게느낀다. 

이제우리에겐아무런이유도변명도필요치 않다. 자주의마음을

열고 역사를 보아야 한다. 역사의 마음을 열고 민족을 느껴야 한다.

민족의마음이열리지않는다면티베트와다를것이또무엇인가? 티

베트와비교되는슬픔과아픔이한없이내가슴엔앙금으로남는다. 

유난히장식적으로강조된티베트전통건축의출입문과창문들에

서, 하늘 밑의가장 복된땅으로 들어가는그네들의 동천복지사상을

다시금떠올려본다. 건축쪽으로마음을돌려억지로나마아픈심사

를달래보고싶었다. 

비행기에선그런생각모두잊고단잠에푹빠져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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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축 기 행 A R C H I T E C T U R E  T R A V E L

호주의시드니에서
- 한국건축문화대상수상자건축기행

이 상 역
건설교통부건축기획팀행정주사
by Lee Sang-yeok, KIRA

호주는뉴질랜드와는모든것이달라보인다. 뉴질랜드는사람과차가거의없는원시적인색채냄새가강하고호주의시드니에서

느끼는감정은산만하고무엇인가를배척하는듯한인상이강하게배어나온다. 하늘의색깔은뉴질랜드보다약간흐리다. 뉴질랜드

보다는공기의오염이심하다는인상이느껴진다. 차가도로를따라달릴때마다집들이나온다. 시드니의인구가뉴질랜드전체인

구보다많아서그런것같다. 이번에만난가이드는목소리가성악을전공해서그런지굵다. 굵은목소리에서는잔정이나오지않는

다. 아침새벽부터3시간을잃어가며정오가되도록아무것도먹지못했으니모두들배가고픈가보다. 3시간을잃어버리지않았다면

지금쯤식사를마치고난오후 1 5 : 0 0가될것이다. 여행에따른시차는생기겠지만시간을잃고나니기운이빠져버렸다.

14:02, 시드니에서점심식사를마치고난뒤블루마운틴을구경했다. 거대한도너츠의모양의형태에세자매바위와나란히서있

는장대한산하를바라보았다. 총길이 3 , 8 0 0킬로미터의산맥을두르고있는블루마운틴. 태고적전설을품고있는블루마운틴을배

경으로일행들과사진을찍으며포인트지점에서서드넓은산을바라보는것으로관람을마쳤다.

그리고죄수들을가두고석탄을캐내었던, 지금은폐허로변한탄광을돌아보았다. 역사의치부를관광자원으로만드는이들의정

신. 자신의단점을과감히공개하여외지인에게떳떳이내보이는이들이건강한정신이부럽기만하다. 궤도열차를타고탄광에내려

가서올라올때는케이블카를타고올라오는것으로블루마운틴의관광을마쳤다.

From Sidney
- KAA winners of 2006 send an account of

architectural travel

본기행문은2 0 0 6한국건축문화대상수상자건축기행에서주최자측대표로참가한

건교부건축기획팀이상역행정주사의건축기행중일부를게재하는것이다. 그는놀랍게도

원고지3 4 0매분량의기행문을날짜및시간대별로작성하였다. 그러나지면제약상다게재치못하고, 

게재분중에서도부분적으로삭제한부분이있음을밝히며, 필자의양해를구한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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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0 블루마운틴의구경을마치고시드니시내로들어왔다. 벤자

민나무가가로수숲을이루는오페라하우스가바라보이는건너편정

원에서기념사진을찍었다. 영국여왕만이사용하던정원을일반인에

게개방해지금은관광명소로변했다고한다. 

호주는뉴질랜드보다광활하다는것과역사가깃들어있다는느낌

이든다. 죄수들을감옥에감금하고일하게한탄광을후손들이관광

자원으로개발해관광객들에게자랑스럽게내보이고, 자신의치부를

장점으로합리화하는상술속에는자신들이우수한민족이라는자랑

도숨어있다. 

시드니쉘던이 벤취에 앉아글을 쓰던자리에 앉아보았다. 영국의

유명한작가가이벤취에앉아오페라하우스를바라보며가끔씩와서

글을쓴단다. 시드니쉘던이시드니의가장아름다운모습은해가수

평선으로떨어지는순간이라는말을해서해질녘에하버브리지다리

위를걷는관광코스가개발되어찾아오는사람들이많아졌다고한다.

정원이나 국토를 아름답게 하는 것은 사람이 세운 건축물이 아니

라오래된고목이라는생각이든다. 시드니가 진정미적요소를 간직

하고있는힘은거리마다심어져있는가로수다. 

시드니에 오니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뉴질랜드에서는 사람

이그리웠지만이곳에오니 사람이사람을그리워하는이유를알 것

같다. 시내라서그런지버스가지체를한다. 정원수를정갈하게가꾼

것같지는않지만나이가 많아묵직함을느끼게하는시드니의 풍경

이다. 아침에세관에서시간을많이지체해서짜증이났는데, 해질녘

이되니서서히기가살아나고있다.

19:37, 저녁을 먹고 나니 가이드가 시드니에서 야경이 제일 좋은

곳을안내했다. 폿잭슨만을안고서펼쳐지는아름다운야경, 한폭의

수채화처럼멋진모습으로다가온다. 오페라하우스건물의구석구석

에서빛나는밤의불빛과바다와90m 높이에위치한하버브리지사

이에서 별처럼 빛나는 시드니의 야경이 아름답기만 하다. 일행들은

추억을 남기고자 밤바다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다. 사람이 만들어

놓고사람이그모습에취하는모습처럼아름다운모습은없다.

10.25 04.00, 지난밤에일행과스탬포드호텔의바에서고국에대

한이야기를나누며밤이늦도록북쪽을바라보며맥주를마셨다. 술

은사람에게향수를자극하는첨가제다. 맥주한병씩손에들고고향

떠난낯선이국에서의밤. 일행들은잠이오지않는지거의모든사람

들이 나와서떠들썩한 시간을보냈다. 지금은 모두가잠든 시드니의

새벽 아침이다. 아침에차분하게앉아어제 보았던시드니의 야경에

대한소감을그리는중이다.

남극의 초승달이 풋 잭슨만의 수면 위를 서걱이며 해감내질 하는

찬란한 밤. 이 밤은점점 낯설고깊은 심연을향해 여물어가는 시드

니항구. 북방의나그네가시드니의야간불빛을보러온사연을아는

듯 나를반기는 것은초승달뿐이라네. 전설 바다를이루는 잔물결이

작은불빛에무리를이끄는밤의길목. 나는타인들이만들어놓은부

두를서성이며무쇠로만들어놓은철의향기를맛보고있네. 인연이

사연을 만들듯이 나는 시드니와의 인연을 올곧게 만들기 위해 다시

내 인생과인연의 고리를만들었네. 시드니의 뭇별들이나를 반겨주

었듯이 나또한초년의 순수함으로시드니의 야경을가슴속깊이아

롱새기며 내가가야할길을 잠시접고 가이드의안내를받으며 서게

된하버브리지. 나의작은필력으로는감히미의노래를부를수없는

아름다운항구. 내마음은정박지를잃고해안가구석을떠돌고거대

한 철교를지나가는 기차소리는야경의 고독함을노래 부르네. 나는

한 폭의영혼으로남고자 부두를배회하고 다리밑바다의 수면에는

오폐라하우스가 한폭의 그림이되어 거꾸로서있네. 검은 잔물결을

가르는작은배는엔진소리를높이며밤의밀어를속삭이네. 미를아

는 이는밤의모습이 아름다워야진정한 미를아는것이라 주장하지

만 미는 순수한 마음으로 향유해 주는데 있는 것이 아닐까. 내 작은

눈으로 인간과 자연이 만든 소나타를 보아주고 감정과 미적 여운을

느껴주는데 있으리라. 어쩌다 내가하버브리지 다리밑을헤매고 있

는지는모르지만아름다움이라는원형을보게된이밤. 낯선사람들

과 만남의횟수가많아질수록정이들어가듯이 내생애처음으로보

여준 시드니의야경을 내품속에고이간직하고영원히 되새기리라.

봄에서여름으로내달리는시드니의밤공기는가을의밤공기가되어

내앞에서서성이고만있네.

시드니도심 하버브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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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06:25, 아침에 정적을 깨우는 새소리에 잠이 스르르 깨졌

다. 호주에서 맞이하는 첫아침. 밝은햇살이 창문을타고 넘어와 신

새벽의문을두드린다. 늘차소리와사람소리가나를깨우곤했는데

시드니의아침은미를아는남녘의이름모를새가나의단잠을깨운

다. 어제는일행들이시드니의밤을잊지못해호텔바의구석진자리

에서 맥주를 한 잔씩 들이키며 시드니와의 이별을 떠들썩하게 노래

했다. 사람은집을떠나면두고온가족의기억을잊어버리고동료들

과의 잔정을 기울이고자 낯선 밤거리를 찾아 나서거나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잠을쫓는다. 

벌써 여행이 종점을 향해 간다. 이번 여행의 색은 녹색을 찾아 떠

나는여행이자미를찾아떠난여행이란생각이든다. 녹색에는순수

함과원시성의색깔이들어 있다. 뉴질랜드는 푸른초원으로그린을

노래하고 시드니는 푸른 정원과 나무들이 도시를 구성하여 미를 노

래한다. 뉴질랜드풍이약간순수하고근원적인것인데비해호주풍

은서정적이고도시적인냄새를 풍긴다. 창문 너머수영장에는 단잠

을깨고난하늘의모습이수줍게고개를내민다. 그리고하늘의조각

구름은바람에실려어디론가실려가고있다.

오늘은아침의기상 시간이여유롭다. 몸이정해진시간에맞추어

행동하려니 옛 군대시절의 추억이 슬그머니 고개를 내민다. 정해진

시간에 조금만 늦어도 단체기합을 받는 살벌한 시절이 이번 여행에

도적용되고있다는생각을해본다. 긴장에서풀려나여유를주면몸

이 늘어지듯이 일행들은 아마도 오늘은 몸이 늘어져 늦는 사람들이

있을것같다. 

땅이넓어호텔을하늘로치솟아오르게짓지않고밥상을펴듯이

땅바닥으로 배치한 이네들의 풍요가 부럽기만 하다. 우리는 자투리

땅한 조각이아까워조그마한여유가생기면 하늘을솟아오르는 바

벨탑을쌓는다. 어제시드니의 시내를구경하며 도시의구성을 살펴

보았다. 잘 가꾼정원과 집에서나와 사방을 향해뛰어갈 수있는 공

원이있다는풍요가인상적이다. 

도시를살리는것은 나무와공원이다. 이들이도시곳곳에배치되

지않으면 아무리세계적인 명성을얻게될지라도 도시적인미의 가

치를잃게될것이다. 벤자민과야자수가가로수를이루는남극의도

시시드니. 세계적인명소가되어찾아오는사람을반기고떠나는사

람에게이별이서러운지구름을띄우고있다. 

청정한공기로 몸을채우고신선한과일로식사를하니 맑은감정

들이되살아나는아침이다. 지금내아이들은무엇을하고있을까. 아

침을 먹고학교에 늦지않기 위해학교를 향해가고 있겠지. 아침 햇

살이 구름에가려그다지따사롭지만은않다. 도로와인도와 주택이

평평하게연결되어있어걷기에도좋고운동하기에도좋을것이라는

생각이든다. 

도로를따라낮게자리잡은주택들, 도시답게차량들이꼬리를물

고있는모습, 오랜만에만나는풍경이다. 버스는일행을태우고도시

를 가로질러 부드럽게 헤엄쳐가고 있다. 시드니의 도로가에는 뉴질

랜드에서볼수없었던가로등이도로가를따라줄지어서있다. 

시드니의 계절이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고 있다지만 우리가 늘

겪어왔던 계절의 이미지와는 사뭇 다르다. 여름으로 다가갈수록 뜨

거운 태양이작열하는곳에서 살다밖을나오니가을이란계절의 의

미가더강하게전해져온다. 드넓은하늘과끝이보이지않는평원의

도시 시드니, 도로가에는 우리네와 비슷한 쓰레기통이 진열되어 낯

익은 아침의분위기를 느끼게한다. 잔잔한 음악의선율처럼 들려오

는 가이드의 목소리, 저 먼 곳에서 창공을 향해 솟아오르는 비행기,

흰구름이떼를이루며 이방인을반기는하늘의풍경이선선하게 다

가온다.

6차선의 넓은 도로를 달리는 차량들. 이곳 사람들의 삶의 물살이

먼발치로만 느껴진다. 해안가로는 커다란 빌딩이 숲을 이루며 도시

적 냄새를 뱉어 낸다. 긴 꼬리를 달고 달려가는 전철과 어제 저녁

만났던 하버브리지다리가 다시나타나일행을반긴다. 차량과 전철

이 함께 하버브리지 다리를 정답게 마주보며 달려가고 시드니에서

하룻밤의 시간을보내고나니 아침의신선함이 슬슬머리를들고 일

어난다. 

시드니의 인상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겉껍질을 벗으며 자신의

얼굴을내미는양파와같은느낌으로다가온다. 이도시가안고있는

속성 때문이리라. 도시는 살아보아야 정이 들듯이 시드니도 나처럼

지나쳐가는 나그네가 되어 서는 시드니에 대한 풍경과 도시에 깃든

하버브릿지와시드니오페라하우스 시드니오페라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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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모습을설명할수없을것같다.

아침부터 구름이 제법 끼어있더니 1 0시가 넘어서자 빗방울이 떨

어지기시작했다. 이곳수족관이름이아쿠아리움이다. 우리나라 6 3

빌딩의수족관도이곳의이름을빌려왔다는인상이풍긴다. 

시내곳곳에서 품어져나오는시드니거리의풍경들, 내가 버스를

타고 바라보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시드니 사람들은 삶의 보따리

를풀어가고있다. 

노랑머리, 하얀머리색깔을쓰고있는사람들, 유럽적냄새와호주

적냄새가뒤섞여보금자리를 이룬도시를이들은자랑스럽게전 세

계를향해내세우고있다.

11:05, 가이드가 건강대체 식품을 판매하는 곳으로 안내해 함께

들어가설명을들었다. 이곳상점의인상은반강제적이고딱딱한인

상이 든다. 건물에들어서면서 강압적인분위기로 여권을미리 제출

하고 설명을 들어보라는 횡포 때문에 시드니가 그리 인상적이지가

않다. 고객이 주인이아니라 판매하는사람이 고객위에서는 판매방

식. 이런 시스템을유지하면서까지 관광객을안내를 하는것인지 의

문이 가득하다. 시드니의 거리에는개인병원이 보이지않는다. 정부

에서운영하는시스템이되다보니시내에는병원이라는간판조차구

경을할수가없다.

나는 지금 상점의 쇼핑을 마치고 버스는 다시 오폐라하우스를 향

해가고 있는중이다. 빗방울은 멈추었지만여전히 하늘은검은 색깔

을드리우고있다. 시내에는가끔씩버스전용차선이나온다. 땅은넓

은데비해도로조건은그리넓지않은편이다. 시내는올망졸망한골

목길을빠져나가도록 설계되어있고신호등은우리나라 신호등처럼

빨강, 노랑, 초록이한 줄이 아닌두 줄로만들어져 직진과 우회전을

표시하거나, 직진과좌회전을동시에표시하고있다. 그리고갈수없

는방향에대하여빨간색이나타나진행금지라는것을알려준다. 도

로가에서있는야자수나무들, 이곳이남극과가까운시드니인것은

분명한 것같다. 야자수와 벤자민나무가 서로어울려 오폐라하우스

의건물을돋보이게한다.

15:45, 오페라하우스를배경으로한선상유람을마친후 한시간

코스로정해진오페라하우스의내부관람을했다. 오페라하우스건물

앞에서는파리가탱고를추며관광객을반겼다. 파리가보통많은것

이아니다. 시드니가아름다운미항인데반해파리가많은것을보면

호주 정부의 무관심이 엿보인다. 우람한 오페라하우스의 내부를 구

경했다. 귤을자른모양의외형에백색과상아색을입힌타일로된지

붕의모습, 하나의건물이설계자의혼이담긴채아름다운그림처럼

다가왔다. 예술은작가의 혼이 담긴다는말이 맞는것 같다. 건물 하

나가시드니를대표하고이아름다운건물을보기위해전세계사람

들이찾아오고있다. 건물은사람이깃들어사는것도중요하지만설

계자의 무한한 꿈과 영혼이 깃든 예술적 고집과 미로 승화시키려는

마음이더중요한것같다.

15:55, 구름이점점몰려들고있다. 바다와작가의혼과주변환경

이 어우러진오폐라하우스의 관람을마치고 버스에올랐다. 한 나라

의 성격과특징을좌우하는 건축물을지어 호주를세계적반열에오

르게 한오폐라하우스. 광활한대륙과천혜의환경을갖추고 사람들

을끌어모으는힘. 이힘을갖기위해호주정부가선택한것은아마

도미래라는단어일것이다. 

우리도 경제적 이익만을 내세우며 건물을 짓지는 말아야 할 것이

다. 건물은 한번 땅위에 세우면 영원성을 갖는다. 따라서 그 건물은

우리 세대뿐만아니라 다음세대에게도 보여줄미적설계물이다. 작

은 땅덩어리에 하나의 건물을 세우더라도 설계자의 꿈과 미래를 담

는아름다운건물이들어서도록시공자나건축주도다함께노력해야

할것이다. 에펠탑하면파리요오폐라하우스하면시드니다. 

우리도이제한국을대표할만한건축물을내세워관광자원으로개

발해야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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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해서밥먹고살려고하는지? 밥먹고살려고설계를하는지?

설계가밥을먹는생계수단이되어서는안되겠지만, 근래에건축업계전반에걸쳐나타나고있는경기

침체현상을보면, 설계하는일이밥을먹고사는데중요하다는생각을하지않을수없게만든다고본다.  

근래에이사를가서생전가지않던입주자반상회라는곳을 가보니우연히변호사, 의사가같은이웃

에있어이야기를나누게 되었는데, 그들또한우리건축사와같이어려움이많아서남의이야기 같지않

고우리의현실과비슷하다는생각을했다.

정부정책이라는것은국민들이살기편하게해야하는것이최우선되어야하는데, 국민들에게양질의서비스를제공한다는명분

으로각분야의전문가를과잉으로공급하다보니과열경쟁으로대가가낮아지기는했으나, 그만큼먹고살기는무척힘들어졌다는

생각이든다.

기 고 F E A T U R E

건축사는말안하고, 

글안쓰는특권이없다.

최 재 인
(주)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by Choi Jae-in, KIRA

Silent is not a go l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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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못났나? 아니면, 이시대가우리를못나게만들었나? 

우리 설계 업계를 둘러보면 근래에 부

동산 침체와 과도한 세금정책으로 인해

토지 거래가 급격히 위축되었고, 그에 따

라 정책에 민감한 시행자와 건축주들이

사업을 하려는 의지를 축소하거나 포기 하다보니 당연히 설계 참여

기회가줄어들수밖에없다고본다.

그렇지만, 이불황기에도오히려대형건축사사무소에서는업무량

이늘어직원 구하기가힘이 들어급여를 많이올렸고, 그에따라 설

계직종에있는대부분의설계요원들도당연히급여를많이받게되

고, 안정된직장을선호하게되면서적은설계물량못지않게직원수

급에도어려움이많다고한다.

설계를 하는 한 사람으로서 지나왔던 시절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경기가좋았던적이없었고이때문에습관처럼항상안좋다는이야

기를하면서지내왔던것같다.

요즈음이 IMF 시절보다 어렵고, 올 연말이면 건설사의 상당수가

수주를한건도못해서문을닫을지경이라는이야기가떠도는데, 남

의이야기같지않다는생각을했다.

정말로설계할만큼해서설계가없나? 그게아니겠지!

또한 주변을 돌아다보면 지나온 몇 년

간지방자치화라는명목으로각지자체마

다 청사, 문예회관, 체육관, 도서관, 심지

어 동사무소까지 현상설계 및 입찰로 설

계거리를내놓아그나마일거리를만날수있었는데, 이제는지방어

느군 단위를 가보아도 웬만한시설이 다들어섰고, 게다가시설 투

자에비하여 사용빈도가 극히낮은건축물들은 과잉투자라는 소리

조차도들을만하다.

평당가1,000 만원하는아파트가비싸다했더니, 몇년이안되서

평당 1억이 넘었다니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해가 안 되는 요지경

속 같은 세상에 수도권 일부만 주택이 부족하지 대체적으로 전국은

이미 주택 보급률이 1 0 0 %가 넘었고 인구가 줄어드는 현실에서 보

면, 장기적으로주거설계물량도축소가불가피할것같다.

그래도 설계 물량이 약간 유지되는 교육연구시설은 우리나라가

O E C D에가입하면서적정학급당인원수라는이름으로조달청과교

육청을 통해서 설계 물량은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었는데, 언제부터

인가턴키, BTL 이라는시스템을적용하여이제는극히제한된설계

자들에게만기회를주고있는것이현실이다.

큰집은더잘되고, 작은집은더나빠지는이유는?

아마도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잘 나

타나는 것이 조달청 입찰제도가 아닌가

싶은데, 경험과 실적, 작품성, 재정상태,

기술자 보유 등 비교적 합리적으로 설계

회사를 평가해서입찰로설계자를 정하는것은 분명좋은제도 같아

도꼭그렇지만은않은것않다.

자세히보면, 능력이있는회사는일을하면할수록실적이쌓여서

더좋은입찰기회를가질수있어입찰에절대적으로유리하고, 설계

금액이 큰설계용역은 기술점수배점이더 커져서무조건 대형사에

게유리한평가방법이아닌가싶다.

설계파이를도대체누가많이먹는가?

사회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적정하

게 어우러져야 원활하게 돌아 갈 수 있듯

이 설계 업계 또한 적정한 비율로 설계업

체가구성되어야하는데, 설계비가큰대

단지아파트, 주상복합콤플렉스, 대단지개발등대규모의설계는국

내상위 1 0권대형건축사사무소에서많이수주하게되므로좀지나

친편중이아닌가싶다.

전국에 활동하고 있는 건축사는 대략 8 , 1 0 0명 정도인데, 법인 규

모의건축사사무소는 약 3 1 . 8 %로서 2 , 6 0 3명의건축사가 일을하고

있고, 서울 지역에서근무하는 건축사는약 3 5 . 4 %로서 2 , 8 4 1명, 경

기 지역 건축사는 1 2 . 1 %로서 9 5 3명 이므로 서울, 경기를 합치면

4 7 . 5 %가 되니까 전국의 건축사 반 정도가 서울·경기지역에 집중

되어있다고본다. 

물론나눠먹어야할파이가크면많은건축사들이적어도배고프

지않을수있겠지만, 요즈음같이어려운상황에전국에있는비교적

큰 파이는대형건축사사무소들이쉽게선점을하고, 나머지 손바닥

만한 파이를, 큰집에서거의 다먹고 조금남은 것으로허기를 채우

는작은집들은그저굶어죽지않는것만으로도다행이아닌가싶다. 

갖은자의파티는갖지못한자의기회가아닐까? 

또한 건축 설계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가턴키와BTL 업무인것같은데, 이

경우는 아주 전문성이 요구되고 경쟁 또

한 아주 치열해서 대부분의 발주와 추진

을대형건설사가주도하는데, 건설사는수주가지상과제이므로설

계자는 건설사를 지원하는 입장이 되다보니 당연히 입지가 많이 줄

어들고, 그런 측면에서 건설사는 더욱 편애하는 건축사사무소와 지

속적인밀월관계를유지하는경향이있다고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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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심사를자주다니는교수님들의의견을들어보면건설사들의

수주를위한전략은대단하다고하지않을수없다. 그래서인지경쟁

사회에서는 어쩔수없이 치열한경쟁속에서 살아남기위해 부단한

노력없이는절대살아남기가 어렵다는것을 우리는참여할 때마다

매번느낀다.

공사수주를위한하나의방편이된턴키나 B T L에서설계자는어

쩔수없이주체가되기어렵고, 주도권이없는입장에서작품성과설

계대가를정당하게받기란그리쉽지않으며, 건설사또한입맛에맞

는건축사를선호할수밖에없으니건설사입장에서보면대형설계

사를선호하지않을아무런이유가없다고본다.

설계 업계에서 우리와 같은 중간 규모의 건축사사무소는 이러한

측면에서심각한우려를하지않을수없고, 대형화를지향하지않을

수가없는데, 문제의심각성은건축설계시장의시계가밝지않아서

어느정도의모험을감수하지않을수가없다.

요즈음누가설계해서집을짓고싶을까?

나라가 잘 되자고 하는데 국민 어느 누

가반대를할까마는복지국가라는불확실

한 청사진으로 온 국민들을 들뜨게 하는

데, 정작 국민들 살림살이는 점점 어려워

지고, 갖은자와갖지못한자는점점멀어지며, 갖은자가투자를하지

않아갖지못한자는고통을받는그런정책은분명건설시장을위축

시키고, 그에따라수많은건설관계자가힘들어지고있는것이현실

이다.

먼미래에복지를찾는것보다우선많은일자리창출이우선되어

야하고, 국가가주도하기보다는 민간이주도해야 민생경제가 제대

로 돌아갈 것같으며, 자본가가마음 놓고투자를 하고픈세상이 되

어야건축도활성화가되고, 그래야우리같이설계하는사람들할일

도 늘어 날 텐데, 이렇게 어려운 세상에 누가 용감하게 집을 지으려

하겠는가?

현상유감! 

설계를 수주 하는 또 다른 방안이 현상

설계인데, 그 또한 작은 소규모의 사무실

이 참여하기에는 그리 쉽지 않고, 현상을

참여한업체는실력에관계없이기본적으

로성과품제작에지출되는경비가적지않다고느낄것같다.

당선작을하나 뽑는현상에많은업체가참여하면, 국가적으로볼

때는책정된설계비의몇배가되는비용이이미없어진다고본다. 당

선이된다고그리기쁘지 않은것은분명 우리의동반자들의 허망함

을전제로이루어지기에그런가보다.

작은 나의 소견으로는 현상이라는 것은 결국 좋은 계획안을 얻고

자함이목적일텐데모형, 판넬, 도면, 설명서등으로호화롭게포장

을해야만심사가가능하다고생각하지는않는다.

이러면어떨까요? 발주처담당어르신네.

간단한 스케치와 기본도면 1 0장 정도

로현상설계를추진한다면더많은건축

사들이참여하게되고, 이척박한건설환

경에서건축적의지를표현할수있는현

명한방법이라고생각한다. 

절차가 복잡하고 힘든 현상설계보다 설계 공사 발주 등을 한번에

해결하는 턴키나 BTL 방식은 바쁜 업무에 지친 발주처에게는 쉽게

선택하고픈 유혹 이겠지만, 이해 당사자인 건설사에게 주도권이 있

는 그방식은편리 할지는몰라도건축문화의발전측면에서 생각한

다면결코최선의방법이라고보지는않는다.

우리사무소역시현상설계를즐겨하고자주참여하고있지만, 할

때마다 현상설계제도가바뀌지않으니좋은 건축환경은언제 오려

는지잘모르겠다.

또 다른 세금 폭탄‘기반시설분담금’의 유탄은건축사가
맞아야하나?

요즈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하나 둘이

아닌데그중에서도대표적인것이지난7

월1 2일부터 시행된‘기반 시설 분담금’

이라는것이아닌가싶다. 이때문에일부

순진한 토지주는잠시한눈팔고있다가무거운 세금을피해갈 방법

을놓쳐서분통을터트리는경우도종종보았다.

재산세를매년성실히내는우리국민들은재산과 인권을보호받

아야 하고, 그 재산세에는도로 및상하수도 등도시 기반시설에 대

한 세금이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중으로‘기반 시설 분담금’이

라는 기상천외한 세금을 부담시키다 보니 건축도 어렵게 되었고 결

과적으로분양가와임대가를상향시키는제꼬리잘라먹는식의행

정이오늘날개혁이라는정책인지? 묻지않을수가없다.

자고로 시장 경제는 수요와 공급이 기본인데 제대로 공급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세금이라는 칼을 휘두르고, 가격을 내리려는 정책은

분명 또 다른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머지않아 대다수의 국민들

을또힘들게하고말것같다.

사회 전반에서‘기반 시설분담금’에 대한불만이많고, 건축사인

우리들 역시건축시장이위축되는각종 세금제도를당연히좋아할

수는없다고본다. 

전국의건축사가내는세금또한적지않을텐데 건축사들일거리

를점점줄이면, 지금의세금정책과다른결과가되지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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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가춤추는음악을정부가가끔씩틀어주는것아닌가?

옛날에도그랬듯이주차장법이강화되

거나, 조례가 바뀌면서 강화된 조건을 피

하기위해서느닷없이인·허가를처리하

느라 설계 시장이 반짝 하는 경향이 있었

다. 건축주입장에서보면건축의지와관계없이인·허가를받아놓

지못하면설계비보다더많은세금을피할수가없거나, 강화된조건

으로사업성이 무척나빠지는 상황을그대로감수 할수밖에없다고

본다. 

기업하기좋은나라는결국사업을해서이익을내기쉬워야하고,

기업들이 잘 되어야 우리 업계도 할 일이 늘어나고, 할 일이 많아야

건축설계가할만하다할텐데, 열심히지도해서사회에나가는건축

가과학생들도어렵고, 힘든 설계보다편하고 안정된공무원이 되려

고시험준비를하는것을보면서건축설계의앞날을걱정하지않을

수없다.

건축사를‘깐보는’세상우리가뒤집어야안되겠나?

나의 견해는 현재 건축사가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그리 크지 못하나, 사회

에서 전문 직업인으로 정당한 평가와 대

우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사 스스로 뼈를

깎는고통으로다시태어나야하고, 건축주가신뢰하고인정할수있

게하기위해서는과당경쟁을 지양하고, 스스로 정당한권리를 주장

해야한다고본다.

실험적인정치로서 나라살림을이처럼힘들게만들고, 건설이 국

가살림에 얼마나중요하고 얼마나많은관계 국민들이살아가는 수

단인것을모르니심히유감스런일이아닐수없다.

국민대다수가정권이 바뀌면좀나아지지않을까하는막연한 기

대감으로이 어려움을견디지만, 자고로위정자들은 말만번드름 하

게하지그양반이다그양반아닌가싶다.

역사를 보면 임금이 선정을 베풀지 못해서 국민들의 원성이 하루

도그칠 날이없었다고하던시절에는그래도 임금이말씀하시기를

“이모두가과인이부덕한탓”이라고했는데, 이렇게건축사들이살

기힘들어진것은분명임금탓은아니고우리가스스로과잉경쟁을

하다가자생력을잃게된것이아닌가싶다.

그러니까건축사가 세상을만들수는없지만, 건축사는도시를 만

들고, 그 도시에 살 집을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에 우리의

중요성을우리가사회에알려야하고, 우리건축사가세상에아주소

중한사람들이라는것또한알려야할필요가있다고본다.

세계는넓고, 건축사는할일이무지하게많다.

편협할지모르는나의짧은소견으로는

이제는 누구를 원망해서는 안 되고,스스

로 변화하고 경쟁력을 갖추어 우리의 건

축설계수준을세계적인수준으로올려서

세계를무대로설계시장을개척할필요가있다고본다.

가깝게동남아지역은이제경제개발추진단계이므로우리가그

러했듯이새로운건축시장이많이있고, 다행히우리에게도몇번의

기회가있어참여하다보니비록설계단가는낮지만, 우리정도의기

술력으로도할만한일이많이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협회와 건설교통부, 조달청에서도 해외 설계

참여를적극권장하고PQ 평가시해외설계가점부분을현실성있

게 조정해줄 필요가있으며, 우리의설계시장이개방 되는것만 아

쉬워하지 말고, 재정적 지원 및 세제 혜택 등을 통하여 우리도 해외

설계시장에과감히뛰어들어야한다고본다.

이 작은 나라가 전쟁의 참화 속에서 벗어나 1 0대 세계 경제 교역

국이될지누가알았으며, 세계에서수많은기술강국들중에서IT 강

국이될지누가알았겠는가?

첨단설계프로그램이보편화되어있는지금, 우리의설계기술도

이제는 세계적인수준에 올라와있고, 손재주가 좋은우리의 디자인

능력또한크게손색이없다고본다.

분명물질적인 건축은서양이앞섰지만, 정신적인건축은 항상경

쟁력이 있다고생각하며, 우리의 건축도세계 건축계의변방이 아니

라중심이되지말라는법은없다.

열받는다고진짜열받으면우리밥그릇은어디서찾나?

대형 건축사사무소를 싫어하거나 시기

하려는 의사는 결코 없으며, 필요에 따라

서는 대형화를 해서라도 더 많은 일을 하

려는 입장이며, 세계화를 위해서라도 대

형화는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당장 눈앞의 현실을 직시하다

보면불만이없지는않은것이솔직한심정이다.

진정한건축사의 길은고행의길이라생각하지만, 세상은평편한

것같아도둥글기때문에어는건축사든, 어느건축사사무실이든기

회와위기는있다고본다.

우리가살아온역사를보면하루도건축이없었던날이없고, 건축

없이역사를말할수없으며, 우리가그역사의주체임이분명하다고

믿고살다보면현실의어려움을좀더슬기롭게넘겨볼수있지않을

까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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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_ k i ra news

이사회

■제1 0회이사회

2 0 0 6년도 제1 0회 이사회가 지난 1 0월 1 7일

오전 1 1시우리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2008 아시아건축사대회 조직위

원회 구성에 관한 건과 정관개정특별위원회 구

성에관한건, (가칭)건축설계지식재산위원회구

성에 관한 건, 회관인테리어 공사계약 시행의

건, 「대한건축사전국등산동호회」예산지원 승인

의건등이논의되었으며, 협의사항으로2 0 0 7년

도협회주요행사개최에관한건, 신축회관입주

기념행사 개최에 관한 건, 주택법 시행령 개정

(안)에 관한 건, 건축자재 추천·인증사업 추진

에 관한 건, 전국대학건축학과 학생대표협의회

설치에관한건등이논의되었다.

주요의결내용은다음과같다.

▲부의안건

•제1호의안 : 2008 아시아건축사대회 조직

위원회구성에관한건

- 이근창부회장과 상의하여 정하도록 회장

에게위임함.

•제2호의안: 정관개정특별위원회구성에관

한건

- 회장에게위임함.

•제3호의안 : (가칭)건축설계지식재산위원

회구성에관한건

- 회장에게위임함.

•제4호의안: 회관인테리어공사계약시행의

건

- 회관건립위원회의결정에 따라 기시행된

사항이므로 이사회에서 추인받을 사항이

아닌것으로결정함. 

•제5호의안 : 「대한건축사전국등산동호회」

예산지원승인의건

- 협회의행사와동호회의행사를구분하여

동호회의 행사에는 공식 지원하지 않고

회장이적정하게처리하기로함. 

▲협의사항

•제1호 : 2007년도 협회주요행사 개최에 관

한건

- 2 0 0 7년도 협회의 주요행사를 가급적 동

일한 시기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되, 행사일시및장소등구체적인사항에

대해서는회장에게위임함. 

•제2호 : 신축회관 입주 기념행사 개최에 관

한건

- 신축회관 입주 기념행사에 미국건축사협

회( A I A )회장및아카시아임원등을추가

로초청하기로함. 

- 행사당일 오후 외국 초청인사중 연사를

선정하여 세미나를 개최키로 하되, 소요

예산 등 세부사항은 차기 이사회에서 다

루기로함. 

•제3호: 주택법시행령개정(안)에관한건

- 3 0 0세대 미만 감리문제는 건설교통부에

강력하게 반대의견을 피력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시.도건

축사회 회장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차

기이사회에서다시논의하기로함. 

•제4호 : 건축자재 추천·인증사업 추진에

관한건

- 해당 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추진 사항을

논의한 후에 차기 이사회에서 다시 논의

하기로함. 

•제5호 : 전국대학건축학과 학생대표협의회

설치에관한건

- 원안대로 추진하되, 차기 이사회에 부의

안건으로상정하기로함. 

■제6회시·도건축사회회장회의

2 0 0 6년도제6회시·도건축사회회장회의가

지난 1 1월 7일 오전 1 1시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

안에 관한 건과 건설기술자회계 재정지원금 배

분방안에관한건이논의되었다.

주요협의내용은다음과같다.

▲회의결과

•제1호: 주택법시행령개정안에관한건

- 3 0 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감리문제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적극대응하기로함.

- ’06.11.15 결의문제출

▷본협회 : 반대논리개발 및 건의서 작

건축마당

소 식
n e w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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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제출

▷시·도건축사회 : 소속회원 및 종사

자반대서명

▷회원 : 입법예고 기간중인터넷을 이

용한반대의견제출

•제2호: 건설기술자회계재정지원금배분

방안에관한건

- 시·도건축사회회장단에서 우선 논의

한 후에 합의된 내용을 차기 이사회에

상정하기로함. 

위원회회의

■제1 1회법제위원회

2 0 0 6년도 제1 1회 법제위원회 회의가 지난

1 0월 1 7일 오후 2시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개

최됐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 0 0 7년도 사업계

획 및 예산에 관한 건, 행정중심복합도시“설

계공모시행요령”에관한건이논의되었다.

주요협의내용은다음과같다.

▲회의결과

•제1호: 2007년도사업계획및예산에관

한건

- 2 0 0 7년사업계획은6가지항목별로구

분하고 각 사업마다 기초조사 → 간담

회 → 조사·연구용역 → 세미나 → 토

론회 → 공청회의 절차에 따라 추진을

하는 것을 기본틀로 하여 예산을 작성

하기로함.

①건축문화진흥법제정

②건축물의유지관리법제정

③건축사법개정

④건축기본법제정

⑤감리제도개선

⑥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 일부

개정에대한사업

- 기타사항(외부인사초청간담회, 관계기

관과의 정책간담회, 시·도건축사회의

의견을수렴할수있는기회를마련, 계

약서보급, 연구원담당자채용, 정책자

료수집) 

•제2호 : 행정중심복합도시“설계공모 시

행요령”에관한건

- 저작권 및 현상설계에 대한 내용을 보

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제

출하기로함.

■제1 2회법제위원회

2 0 0 6년도 제1 2회 법제위원회 회의가 지난

1 1월6일오후2시 우리협회회의실에서개최

됐다. 이번위원회에서는다세대, 다가구의건

축 활성화에 관한 건과 기타사항이 논의되었

다.

주요협의내용은다음과같다.

▲회의결과

•제1호 : 다세대, 다가구의 건축 활성화에

관한건

- 일조기준은 주택소유·주택환경 등을

감안하여일정수준의일조권확보를전

제로완화하는방안에대하여

[건설교통부의견]

- 통상 10m 높이의 다세대는 양쪽으로

2.5m 띄우도록 하던 것을 절대거리개

념으로1 m정도띄우는것으로완화

[협회의견]

- 절대거리1 m를 띄우는것에 대하여동

의함.

·절대거리 1 m를 띄우게 되면 계단형

의 건축물이 지어지지 않음에 따라

위법건축물이발생하지않음.

·측벽, 서쪽벽과 인접한 건축물을 각

각 1 m를 띄우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2 m띄우게됨

[추가의견]

- 다세대의 규모를 6 6 0㎡에서 9 9 0㎡으

로상향조정하여야함.

- 다세대의 용도를 공동주택에서 제외하

여야함.

- 다세대와다가구를별도로구분하지말

고다세대를다가구로포함시켜야함.

②다가구 주택의 주차장사용 층수를 전체

층수에서제외하여추가건축을허용하는

방안에대하여

[건설교통부의견]

- 다가구는 1층 전부를 필로티구조를 하

여 주차장으로 사용시 1층은 층수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있는경우에는층수에포함하여주차장

확보시사실상2개층만주택으로활용

·건축법시행령 제1 1 9조제1항5호에

서“1층전체에 피로티”를“1층 일부

에피로티”로개정하여야함.

[협회의견]

- 법령의 당초 취지에 따라 복합건축시

다가구3층이인정되어야함.

- 주차대수기준을0 . 7대에서1대로완화

해주어야함.

- 소형차의 경우 자주식 주차를할 수 있

도록하여야함.

- 주차장전용건축물과 부설주차장 기준

의 운용(도시교통과)은 전문성을 고려

하여건축기획팀에서담당하여야함.

②사실상 도심내에서 주택공급 역할을 하

고 있는 오피스텔은 소규모에 한해 건축

규제를 완화하여 건설을 활성화하는 방

안에대하여

[건설교통부의견]

- 일정규모 이하(예 : 전용면적 6 0㎡이

하)의오피스텔에대해서는건축기준을

완화하여건설을활성화하여야함.

[협회의견]

- 사무실에서 2 4시간 근무하면서 잠을

잘 수도 있으므로 주거용(바닥난방)으

로사용할수있어야함.

- 기반시설부담금, 조세 등의 문제를 고

려하여전용면적을 4 5㎡이하로하여야

함.

▲기타사항

•건축물유지관리법에대하여

- 건설교통부담당자(김동준사무관)와의

간담회를통해구체적인추진방안을협

의하기로함.

■제3회건축위원회

2 0 0 6년도 제3회 건축위원회 회의가 지난

1 0월 2 5일 오후 4시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개

최됐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 0 0 7년도 사업계

획 및 예산에 관한 건과 기타사항이 논의되었

다.

주요협의내용은다음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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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결과

•제1호: 2007년도사업계획및예산에관

한건

- 전통건축자료집 발간, 건축법령 해설

집, 리모델링연구사업을 내년도 중점

추진사업으로선정함.

- 세부사업계획및예산에대해서는이원

희위원이작성하여협의하기로함

-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위원

회에적극적으로사업을설명하고구체

적으로요구하기로함.

▲기타사항

•교통약자편의증진매뉴얼검토

- 각 위원에게 메일로 알려 의견을 받기

로함. 

- 설계시 과도한제약이될 수 있는 부분

을중점적으로검토하기로함.

- 손창수부위원장이총괄검토키로함.

■제7회여성건축사위원회

2 0 0 6년도 제7회 여성건축사위원회 회의가

지난 1 1월 8일 오전 1 1시 우리협회 회의실에

서 개최됐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워크샵에 개

최에관한건이논의되었다.

주요협의내용은다음과같다.

▲회의결과

•제1호: 워크샵에개최에관한건

- 워크샵에 개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확정함. 

①워크샵명칭, 일자및장소확정

▷행사명칭 : 2006 건축사제도 변화에

따른대응전략워크샵

▷일자: 2006. 11. 20(월) 

▷장소: 삼성래미안아트홀

②워크샵진행순서

- 워크샵에 참석하는 건축사들에게는 워

크샵 참가증을 발급하여 발송하기로

함.

- 행사당일발표원고취합및제본은이옥

화위원이 준비하기로 하고, 워크샵 후

워크샵 진행 내용 및 패널자들의 질문

에대한답변등의내용을취합한후책

자를 만들어 여성건축사들에게 발송하

기로함.

- 원활한 워크샵 진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역할을분담하기로함.

▷발표원고 취합 및 제본 : 이옥화 위

원, 오미나

▷플랜카드및음료수: 김미정위원

▷사진촬영: 양옥경건축사

▷녹취및내용정리: 심경숙건축사

2 0 0 6년도 제2회 건축사자격시험 예비
합격자발표

지난 9월 1 7일 치러진 2 0 0 6년도 제2회

건축사자격시험합격예정자명단이 1 1월 1 0

일발표됐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에서 동시 실시 됐

던 이번 시험에는 4천9백6 1명이 응시한 가

운데 3과목 모두 예비합격한자는 2 9 1명으

로 지난 3월( 2 1 0명 합격) 보다 합격률이 다

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종합격자

는2007. 1. 12(금)에발표될예정이다.

1 3 : 0 0 ~ 1 3 : 5 0미래주택관견학

1 3 : 5 0 ~ 1 4 : 0 0등록

1 4 : 0 0 ~ 1 4 : 3 0개회식

1 4 : 3 0 ~ 1 5 : 3 0주제발표
•제1주제- 한명수: 새로운개념의건

축설계와감리
•제2주제- 윤혁경: 법·제도의변천

과정을통한건축관련제법규이해
•제3주제- 민선주: 5년제건축대학

인증고시장에미치는영향

1 5 : 3 0 ~ 1 5 : 4 0휴식

1 5 : 4 0 ~ 1 7 : 0 0종합토론
•사회자:이재림
•토론자:김용미, 고은영, 김향희

1 7 : 0 0 폐 회

전국시도건축사회및건축상담실안내

■서울특별시건축사회/ ( 0 2 ) 5 8 1 - 5 7 1 5 ~ 8

강남구건축사회/ 5 1 7 - 3 0 7 1·강동구건축사회/ 4 7 7 - 9 4 9 4·강북구건

축사회/ 9 0 3 - 4 6 6 6·강서구건축사회/ 2 6 6 1 - 6 9 9 9·관악구건축사회

/ 8 8 8 - 2 4 9 0·광진구건축사회/ 4 4 6 - 5 2 4 4·구로구건축사회/ 8 6 4 -

5 8 2 8·금천구건축사회/ 8 5 9 - 1 5 8 8·노원구건축사회/ 9 3 7 - 1 1 0 0·

도봉구건축사회/ 3 4 9 4 - 3 2 2 1·동대문구건축사회/ 9 9 2 7 - 0 5 0 3·동작

구건축사회/ 8 1 4 - 8 8 4 3·마포구건축사회/ 3 3 8 - 5 5 5 6·서대문구건축

사회/ 3 2 4 - 3 8 1 0·서초구건축사회/ 3 4 7 4 - 6 1 0 0·성동구건축사회

/ 2 2 9 2 - 5 8 5 5·성북구건축사회/ 9 2 7 - 3 2 3 6·송파구건축사회/ 4 2 3 -

9 1 5 8·양천구건축사회/ 2 6 4 4 - 6 6 8 8·영등포구건축사회/ 2 6 3 4 -

3 1 0 2·용산구건축사회/ 7 1 9 - 5 6 8 5·은평구건축사회/ 3 5 7 - 6 8 3 3·

종로구건축사회/ 7 2 5 - 3 9 1 4·중구건축사회/ 2 2 6 6 - 4 9 0 4·중랑구건

축사회/ 4 9 6 - 3 9 0 0

■부산광역시건축사회/ ( 0 5 1 ) 6 3 3 - 6 6 7 7

■대구광역시건축사회/ ( 0 5 3 ) 7 5 3 - 8 9 8 0 ~ 3

■인천광역시건축사회/ ( 0 3 2 ) 4 3 7 - 3 3 8 1 ~ 4

■광주광역시건축사회/ ( 0 6 2 ) 5 2 1 - 0 0 2 5 ~ 6

■대전광역시건축사회/ ( 0 4 2 ) 4 8 5 - 2 8 1 3 ~ 7

■울산광역시건축사회/ ( 0 5 2 ) 2 6 6 - 5 6 5 1

■경기도건축사회/ ( 0 3 1 ) 2 4 7 - 6 1 2 9∼3 0

고양지역건축사회/ ( 0 3 1 ) 9 6 3 - 8 9 0 2·광명건축사회( 0 2 ) 2 6 8 4 -

5 8 4 5·동부지역건축사회/ ( 0 3 1 ) 5 6 3 - 2 3 3 7·부천지역건축사회

/ ( 0 3 2 ) 3 2 7 - 9 5 5 4·성남지역건축사회/ ( 0 3 1 ) 7 5 5 - 5 4 4 5·수원지역

건축사회/ ( 0 3 1 ) 2 4 6 - 8 0 4 6∼7·시흥지역건축사회/ ( 0 3 1 ) 3 1 8 -

6 7 1 3·안산건축사회/ ( 0 3 1 ) 4 8 0 - 9 1 3 0·안양지역건축사회

/ ( 0 3 1 ) 4 4 9 - 2 6 9 8·북부지역건축사회/ ( 0 3 1 ) 8 7 6 - 0 4 5 8·이천지역

건축사회/ ( 0 3 1 ) 6 3 5 - 0 5 4 5·파주지역건축사회/ ( 0 3 1 ) 9 4 5 - 1 4 0 2·

평택지역건축사회/ ( 0 3 1 ) 6 5 7 - 6 1 4 9·오산·화성지역건축사회

/ ( 0 3 1 ) 2 3 4 - 8 8 7 2·용인지역건축사회/ ( 0 3 1 ) 3 3 6 - 0 1 4 0·광주지역

건축사회/ ( 0 3 1 ) 7 6 7 - 2 2 0 4

■강원도건축사회/ ( 0 3 3 ) 2 5 4 - 2 4 4 2

강릉지역건축사회( 0 3 3 ) 6 5 3 - 9 6 8 0·삼척지역건축사회/ ( 0 3 3 ) 5 3 3 -

6 6 5 1·속초지역건축사회/ ( 0 3 3 ) 6 3 7 - 6 6 2 1·영평정태지역건축사회

/ ( 0 3 3 ) 3 7 4 - 6 4 7 8·원주지역건축사회/ ( 0 3 3 ) 7 4 5 - 2 9 0 6·춘천지역건축

사회/ ( 0 3 3 ) 2 5 1 - 2 4 4 3

■충청북도건축사회/ ( 0 4 3 ) 2 2 3 - 3 0 8 4 ~ 6

청주지역건축사회/ ( 0 4 3 ) 2 2 3 - 3 0 8 4·옥천지역건축사회/ ( 0 4 3 ) 7 3 2 -

5 7 5 2·제천지역건축사회/ ( 0 4 3 ) 6 4 7 - 6 6 3 3·충주지역건축사회

/ ( 0 4 3 ) 8 5 1 - 1 5 8 7·음성지역건축사회/ ( 0 4 3 ) 8 7 3 - 0 1 6 0

■충청남도건축사회/ ( 0 4 2 ) 2 5 2 - 4 0 8 8

천안지역건축사회/ ( 0 4 1 ) 5 5 4 - 0 0 7 0·공주지역건축사회/ ( 0 4 1 ) 8 5 8 -

5 1 1 0·보령지역건축사회/ ( 0 4 1 ) 9 3 2 - 8 8 9 0·아산지역건축사회

/ ( 0 4 1 ) 5 4 9 - 5 0 0 1·서산지역건축사회/ ( 0 4 1 ) 6 6 2 - 3 3 8 8·논산지역

건축사회/ ( 0 4 1 ) 6 6 2 - 3 3 8 8·금산지역건축사회/ ( 0 4 1 ) 7 5 1 - 1 3 3 3·

연기지역건축사회/ ( 0 4 1 ) 8 6 6 - 2 2 7 6·부여지역건축사회/ ( 0 4 1 ) 8 3 5 -

2 2 1 7·서천지역건축사회/ ( 0 4 1 ) 9 5 2 - 2 3 5 6·홍성지역건축사회

/ ( 0 4 1 ) 6 3 2 - 2 7 5 5·예산지역건축사회/ ( 0 4 1 ) 3 3 5 - 1 3 3 3·태안지역

건축사회/ ( 0 4 1 ) 6 7 4 - 3 7 3 3·당진지역건축사회/ ( 0 4 1 ) 3 5 6 - 0 0 1 7·

계룡지역회장/ ( 0 4 2 ) 8 4 1 - 5 7 2 5·청양지역회장/ ( 0 4 1 ) 9 4 2 - 5 9 2 2

■전라북도건축사회/ ( 0 6 3 ) 2 5 1 - 6 0 4 0

군산지역건축사회/ ( 0 6 3 ) 4 5 2 - 6 1 7 1·남원지역건축사회/ ( 0 6 3 ) 6 3 1 -

2 2 2 3·익산지역건축사회( 0 6 3 ) 8 5 2 - 1 5 1 5

■전라남도건축사회/ ( 0 6 2 ) 3 6 5 - 9 9 4 4·3 6 4 - 7 5 6 7

목포지역건축사회/ ( 0 6 1 ) 2 7 2 - 3 3 4 9·순천지역건축사회/ ( 0 6 1 ) 7 2 6 -

6 8 7 7·여수지역건축사회/ ( 0 6 1 ) 6 8 6 - 7 0 2 3·나주지역건축사회

/ ( 0 6 1 ) 3 6 5 - 9 9 4 4

■경상북도건축사회/ ( 0 5 3 ) 7 4 4 - 7 8 0 0 ~ 2

경산지역건축사회/ ( 0 5 3 ) 8 0 1 - 0 3 8 6·경주지역건축사회/ ( 0 5 4 ) 7 7 2 -

4 7 1 0·구미지역건축사회/ ( 0 5 4 ) 4 5 1 - 1 5 3 7 ~ 8·김천지역건축사회

/ ( 0 5 4 ) 4 3 6 - 2 6 5 1·문경지역건축사회/ ( 0 5 4 ) 5 5 2 - 1 4 1 2·상주지역

건축사회/ ( 0 5 4 ) 5 3 6 - 8 8 5 5·안동지역건축사회/ ( 0 5 4 ) 8 5 3 - 4 4 5 5·

영주지역건축사회/ ( 0 5 4 ) 6 3 1 - 4 5 6 6·영천지역건축사회/ ( 0 5 4 ) 3 3 7 -

0 0 8 5·칠곡지역건축사회/ ( 0 5 4 ) 9 7 3 - 1 2 1 9 5·포항지역건축사회

/ ( 0 5 4 ) 2 7 8 - 6 1 2 9·군위,의성지역건축사회/ ( 0 5 4 ) 3 8 3 - 8 6 0 8·청도

지역건축사회/ ( 0 5 4 ) 3 7 3 - 2 3 3 2·고령,성주지역건축사회/ ( 0 5 4 ) 9 3 1 -

3 5 7 7

■경상남도건축사회/ ( 0 5 5 ) 2 4 6 - 4 5 3 0∼1

거제지역건축사회( 0 5 5 ) 6 3 6 - 6 8 7 0·거창지역건축사회/ ( 0 5 5 ) 9 4 3 -

6 0 9 0·김해시건축사회/ ( 0 5 5 ) 3 3 4 - 6 6 4 4·마창지역건축사회

/ ( 0 5 5 ) 2 4 5 - 3 7 3 7·밀양지역건축사회/ ( 0 5 5 ) 3 5 5 - 1 3 2 3·사천시건

축사회/ ( 0 5 5 ) 8 3 2 - 9 0 0 5·양산시건축사회/ ( 0 5 5 ) 3 8 4 - 3 0 5 0·진주

지역건축사회/ ( 0 5 5 ) 7 4 1 - 6 4 0 3·진해시건축사회/ ( 0 5 5 ) 5 4 4 -

6 6 6 6·통영지역건축사회/ ( 0 5 5 ) 6 4 2 - 4 5 3 0·하동지역건축사회

/ ( 0 5 5 ) 8 6 4 - 7 4 0 0·함안시건축사회/ ( 0 5 5 ) 5 8 5 - 8 5 8 7·창녕시건축

사회/ ( 0 5 5 ) 5 3 3 - 2 4 7 3

■제주도건축사회/ ( 0 6 4 ) 7 5 2 - 3 2 4 8

서귀포지역건축사회/ ( 0 6 4 ) 7 6 3 - 1 0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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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관신축공사진행경과
( 2 0 0 6년1 0월3 1일현재) 

공사진행현황

’06. 10월중 진행된 본 협회 회관신축공

사의 건축공정은 서측외부 진입계단공사,

주출입 로비 및 엘리베티터홀 천정공사, 

로비 및 외벽 석공사, 계단실 도장공사, 옥

상 조경공사 등의 주요 마감공사가 진행되

었다. 

그리고 전기 및 소방공정은 발전기실 전

력점검 및 사무실 바닥 멀티박스 점검 등이

진행되었으며, 기계공정은냉난방시스템에

어컨 설치공사 및 급수, 오배수 입상배관의

점검이진행되었다.   

회관다목적강당및국제회의실의인테리

어공사는 7 0 %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06. 11월초에는 협회 사용층 인테리어 공

사가진행될예정이다.

이에 본 협회의 신축회관내 입주는 ’0 6 .

11. 24 ~ 25일로예정되어있으며, ’06. 12.

8일에는‘회관 준공기념식’을 개최할 예정

이다. 

그리고회관임대사업대행을위해부동산

컨설팅용역업체인 (주)리얼티타워와 ’0 6 .

10. 24일임대대행용역계약을체결하였다. 

따라서, 회관신축공사의 공정진행은

’06. 10월말 현재 9 1 . 5 4 % (계획 9 4 . 9 3 % )의

공정율을보이고있다. 

회관건립위원회회의현황

’06. 10. 18일개최된제1 8회위원회에서

는 회관 설계변경사항에 대해 협의하여 다

목적강당의무대천정부레벨을조정키로하

고, 옥탑층 점검을 위한 SST'L PIPE 사다

리를설치로하였다. 그리고회관남측사무

실 커튼월 창호 안전난간 설치에 대해서는

측면부 하단바 높이 및 재질과 동일하게 처

리키로 하고, 창호하단부 걸레받이면 미확

보 부분에 대해서는 알미늄쉬트로 보완, 처

리키로 하였다. 또한 회관 준공관련 제반결

정사항에대해 협의하여회관입주일은 ’0 6 .

11. 24일부터 2 5일까지로하고준공기념식

은 ’06. 12. 8일전후로 하되임대업체의입

주일정을검토한후확정키로하였다.

그리고 회관 후면 커튼월 창호와 관련한

인접지역거주자의 민원제기에 대해서는 북

측면 전체에 불투명 썬팅처리하여 시야를

차단키로하였다. 

’06. 11. 2일 개최된 제1 9회 위원회에서

는 시공자로부터 청구된 기성금( 5회분)에

대해 협회 기성금 지급기준에 따라 감리자

검토금액의 9 5 %를 지급키로 하였다. 그리

고회관공사가용예산을검토하여추가공사

항목(창호브라인드설치, 북측창호썬팅처

리, 방범설비, 조경시설 보완 등)을 협의하

였다. 

그리고 본 협회 입주를 위한 협회사용층

의 인테리어 공사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현 다목적강당 인테리어공사업체에 공사발

주를 위한 세부 협의를 진행키로 협의하

였다.

공사전경

로비 천정공사 주차장주 출입램플마감공사 옥상조경공사

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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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계소식_ a rch i - net

‘김옥길 기념관’1 1월의 건축환경문화
로선정

대통령자문‘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

원회’(위원장: 김진애)는 8년간 이화여자대학

교 총장으로 재직한 고 김옥길 여사를 기념하

기 위해 건립된‘김옥길기념관’을 1 1월의 건

축환경문화로선정하였다.

이화여대인근, 단아한동네에자리잡은생

가 앞마당에 지어진‘김옥길 기념관’은 솔직

하고담백한 한폭의 수묵화와같으며, 지상에

는만남의장소로, 지하에는종교행사, 전시·

공연 등 문화공간으로 이용되는 색다른 특징

을가지고있다.

기념관의외부형상과구조는콘크리트에마

감 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노출시켜 통유

리와 함께 설치하여 자연적이고 온화한 느낌

을 주어 살아생전에 절제를 미덕으로 삼았던

여사의 생애를 회고하는데 부족함이 없으며,

특히 낮에는 유리를 통하여 외부의 것을 최대

한 내부로 연장시키고 밤에는 빛을 통해 내부

로부터 시선을 외부로 향하게 함으로써 소유

와 욕망의 세속주의를 경계하는 공간철학의

의미를극대화했다는평가를받고있다.

건축환경문화특별위원회위원인배정한교

수(단국대학교 환경조경학과)는‘김옥길기념

관’에대해“건축주로부터설계에서시공까지

전권을 부여 받은 건축사의 노력과 고민의산

물로, 다섯개의켜로만구성된단순한구조이

면서, 최소한의 장식과 기능적인 면은 소유주

와 건축사의 솔직한 성격을 적절하게 예술적

으로표출한형상으로, 겸손한표정을담고, 살

아생전의모습을수수한아름다움으로표현하

고 있다.”는 점 등이 이달의 건축환경문화를

선정하게된배경이라고밝혔다. 

이달의건축환경문화는건축문화에대한국

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자연과 조화되는 예술

적이고 건강한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

으로, 지역주민·시민단체 및 관련기관 등의

신청으로올해4월부터 매달마다선정되어오

고있다. 

•작품개요

- 소재지: 서울시서대문구대신동9 3

- 규모 : 대지면적( 3 7 2㎡), 건축면적

( 6 2 . 6㎡), 연면적( 2 1 2 . 7㎡), 지하1층,

지상2층

-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 설계자 : 아르키움(김인철, 현 중앙대

교수)

- 설계기간: 1996.05 ~ 1997.02

- 시공자: 세진주택(조용희)

- 시공기간: 1997.03 ~ 1998.04

- 건축주: 김동길

- 외부마감: 노출콘크리트

- 내부마감: 노출콘크리트

- 문의 :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기획

단 0 3 1 - 4 3 6 - 8 9 0 0 ~ 1

선진세미나개최
‘건축가S t even Hol l의건축세계’

(주)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대

표 김동주)는 지난 1 0월 3 1일 오후 4시 3 0분

부터서울 양평동 선진사옥1층 세미나실에서

‘건축가 Steven HOLL의 건축세계’란 주제

로세미나를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8회에 걸쳐 개최되고 있는

‘2 0 0 6선진세미나’중 1 0월 행사로 이영범

(AIA) 교수를 초빙하여 Steven HOLL의 작

품에 대한 슬라이드 상영과 함께 토론형식으

로진행됐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이영범교수는 그의 작

품세계에대해“선언문이근대건축의가장일

반적인 표현이었다고 한다면, 이론의 생산은

현대건축을 특징짓는 것이다. 몇몇 논의의 여

지가 없는 선언문 대신 주 개념들을 계속적으

로증명하는 것은, 다른형식의철학적사고와

의 비교에 의해 건축의 자립성에 대한 의문을

받게 되었다.”고 말하고, “근대로부터 계승된

2가지의 가능한 주제-우선 원칙을 정하고 작

업을하는것또는, 반대로건축으로부터 비평

가가일련의원리를추론하는것-와대조적으

로 스티븐 홀은 연구와 디자인을 결합하였고,

이로써그는Aldo Rossi부터Rem Koolhaas

에 이르기까지 2 0세기 말가장 대표적인 건축

사와같은선상에있게되었다.”고평했다.

•문의 : (주)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

무소0 2 - 6 3 3 3 - 3 0 0 0

김효만건축사, 미국뉴욕의
‘T he Good Life’전초대전시

미국뉴욕의Van Alen Institute(큐레이터

z o e r y a n )는‘The Good Life : New Public

Spaces For Recreation’이라는주제로 레크

리에이션과레저라는2 1세기적요구에부합하

는 도시공공공간을 세계적 범위로 선정하여

한 달동안 뉴욕의 Hudson River Park의갤

러리에서전시회를가졌다.

Diller, Scofidio + Renfro, SHoP

Architects, Richard Rogers, West 8, Vito

Acconci, Vincente Guallart, Weiss/

Manfredi, Stan Allen, Abalos & Herrer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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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비롯한 세계적인건축사, 조경건축사, 디

자이너, 아티스트들의 작품이 초대되었으며,

그들과 함께 한국의 김효만 건축사의 공공

P r o j e c t계획안인‘Floating Park’가 초대되

었다.

‘Floating Park’는 성북동 북한산국립공

원영역내산책로상의연결다리들로서, 다리

와공원이복합된‘Bridge Park’의개념을제

안한 계획안이다. 이 전시는 P r i n c e t o n

Architectural Press에서“The Good Life”

라는책으로출간되었다. 

•문의 : 02-766-1928, www.vanalen.

o r g / g o o d l i f e / i n d e x . h t m l

2 0 0 6부산국제건축문화제

2 0 0 6부산국제건축문화제가 오는 1 1월 3 0

일부터 1 2월4일까지 5일간‘에코포트 부산-

아시아·태평양의 관문(Eco Port Busan-

The Gate of Asia Pacific)’이라는주제로부

산 BEXCO 전시장 및 컨벤션 홀에서 개최된

다.

부산국제건축문화제는 부산지역의 뜻있는

건축인과 건축 관련 행정가들이 도시건축 관

련문화의 국제적인 교류를 통해 부산지역의

도시건축문화의발전과정착에궁극적인목적

을두고 2 0 0 1년처음개최되었다.

단위행사로는 국제건축 심포지엄, 부산국

제친환경건축자재박람회, 건축 작품전, 시민

참여 이벤트 행사 등이 열리며, 공모전으로는

WBCB 국제초대건축공모전, 해운대 A I D아

파트재건축국제공모전등이개최된다.

•문의 : 부산국제건축문화제조직위원회

0 5 1 - 8 8 8 - 4 7 5 8

2006 대한민국건축대전일반공모전
수상자발표

2006 대한민국건축대전 일반공모전 대상

작으로 허동호(홍익대 대학원)씨의‘M e r g e

N e t w o r k '가 선정되었다. 한국건축가협회는

이번 공모전을 다양하고 창의적인 복합시설

모델 개발을위해 기획예산처 주관하에 ' M a x

Mix-Community School'이라는 주제로 진

행하여 대상 허동호씨와 유병민(원광대학교

건축학부)을 포함한 4점을 우수상, 특선 7작

품, 입선6 2작품을선정하였다.

심사위원장 박길룡(국민대 건축학과) 교수

는“단지의경계영역에서 버려진공간을 회복

한다는설정과근린학교로서유연한프로그램

을결합했다. 공동의삶이가질수있는유연성

등의 해석에서 아파트문화의 한 귀퉁이를 새

롭게 해석하고 있다.”며 대상작에 대해 평했

고, 아울러“출품작 모두는 건축이 내보이는

사회적 애정으로 넘치고 있으며, 건축과 도시

가 갈등과 부정을 넘어 애정을 다시 찾아나서

는동기가되길바란다”고심사평을밝혔다.

•문의: 한국건축가협회 02-744-8050 

SWEET 2006 하늘바람땅에너지전개최

광주광역시가국내최대규모의에너지전시

회를개최한다. 시는 오는 1 1월 2 3일부터 4일

간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2006 하늘바람땅

에너지전(SWEET 2006)’을개최한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전시회는 광

주시가의욕적으로주최하는전시회로서국민

들의 솔라시티에 대한 인식을 더 높이고국제

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취지로서, 다

양하고 알찬학술세미나, 포럼 등을 마련해관

련 기업간 실질적인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한

다는데그의미가있다.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인큐베이터’라는

테마로 약칭은 영문‘Solar, Wind & Earth

Energy Trade Fair’의 머릿글자를 이용해

만들어어렵게만느껴졌던에너지전시회를좀

더유연하고친근감있게다가설수있게했다.

광주시는 이 전시회를 매년 지속적으로 개최

해 규모와 내실을 갖춘 국제행사로 키워나갈

방침이다.

•기간: 2006. 11. 23(목) ~ 11. 26(일)

•장소: 김대중컨벤션센터1, 2 전시장

•전시품목 : 태양광, 태양열, 풍력, 지열,

바이오, 수소·연료전지, 해양, 석탄액화

가스, 친환경·자원재활용, 에너지절

약·고효율

•문의: 0 6 2 - 6 1 1 - 2 2 1 1 ,

w w w . s w e e t . o r . k r

2007 Ken neth F. Brown 
A s i a - Pac i f ic Design Awa rd 개최

하와이대학 건축대학원에서는‘제5차

Kenneth Brown 아시아-태평양 디자인상’

을개최한다.

이행사는아시아-태평양지역의탁월한현

대 건축의 표본을 발굴하고자 개최되는데, 수

상자에게는상금2 5 , 0 0 0달러(세전)와2 0 0 7년

봄 Manoa 하와이대학 건축대학원에서 개최

되는‘아시아-태평양 국제건축 심포지엄’의

발표자로초청된다. 

•주최 : 하와이 대학 건축대학원, Asia-

Pacific Center for Architecture,

A R C A S I A

•대상: 아시아대륙및태평양연안건축사

•작품: 프로젝트는 1 9 9 6년1월부터 2 0 0 6

년 1 1월사이에완성된것

•제출마감: 2007년1월3 1일

•심사위원

- Kenneth F. Brown (U.S.A.)

- Istuko Hasegawa (Architect,

J a p a n )

- Kerry Hill (Architect, Singapore)

- Robert Ivy (Editor-in-Chief,

Architectural Record, U.S.A.)

•문의: (808)956-3515,

h t t p : / / w w w . a r c h . h a w a i i . e d 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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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_ New Books

낙천주의예술가( B reaking Grou n d )

이책의원제는「Breaking Ground」로서한

국의에이전시를통하지않고미국의다니엘

리베스킨트 스튜디오와 직접작업하여 출간

되기 이전부터해외관계자들의관심을 끌었

던화제작이다.

다니엘 리베스킨트는 WTC 재건축 프로젝

트 설계 공모에서 당선 이전에도 베를린 유

대인 박물관, 대영 전쟁박물관, 덴버 미술관

등을 설계하여세계적으로인정받는 건축사

로서 우리나라에서는네모반듯한도심의 일

상에과감한터치를가한삼성동현대산업개

발 본사 외관을 디자인하여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신간「낙천주의예술가」는기존의고정된건

축언어를 부정하고해체하는그의 대표작들

에대한해답이될것이다.

2 0세기건축

신간「2 0세기 건축」은 2 0 0 2년「김석철의

2 0세기 건축산책」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

었던 책의 개정판으로서 오토 바그너, 안토

니오가우디, 찰스레니매킨토시, 프랭크로

이드 라이트, 르 코르뷔지에, 알바 알토, 루

이스 칸, 김중업 등 2 0세기를 빛낸 1 2명의

건축사와 그들의건축세계에대한 이야기이

다. 여기에 개정판에는 저자의 건축 인생을

정리한‘나의 건축 이야기’를 새로 수록했

다.

이 책은 건축에대한애정과 비판적인 성찰,

지적인 문체로천재적인 건축가들의 생애와

주요 작품, 건축관을 풍부한 사진을 곁들여

소개한다. 이를 통해 2 0세기 문명의 공간이

이루어진 과정과 그 의미, 지금 여기 서울과

다른 방식으로 가능한 삶의공간, 자연 친화

적인 2 1세기 인간 삶의 이상적인 주거형식

이제시된다. 

지상의아름다운도서관

신간「지상의아름다운도서관」은한평생도

서관학과 문헌정보학을연구해온저자 최정

태교수가6개국 1 5곳의도서관을향한여정

을 담아낸 책으로서 그가 말하고자 하는 책

과 그것을 담고 있는 도서관은 묘한 교집합

을 이뤄낸다. 그가 가장 아름답게 생각하는

뉴욕 공공도서관, 비블링겐 수도원도서관,

규장각, 미국의회도서관, 마자린도서관, 독

일 국립도서관, 아드몬트 베네딕트 교단 수

도원도서관, 프랑스 국립도서관, 안나 아말

리아 공작부인 도서관, 오스트리아 국립도

서관, 하이델베르크 대학도서관, 장크트 갈

렌 수도원도서관, 체코 국립도서관, 부시 대

통령도서관, 해인사 장경판전을 순례함으로

서건축을공부하는이들에게도흥미를제공

한다.

다니엘 리베스킨트 저, 하연희 역 / 380쪽 /

1 4 , 0 0 0원/ 마음산책 0 2 - 3 6 2 - 1 4 5 2 ~ 4

김석철 지음 / 275쪽 / 9,800원 / 

생각의나무 펴냄 0 2 - 3 1 4 1 - 1 6 1 6

최정태 사진,글 / 275쪽 / 20,000원 / 

한길사 펴냄 0 3 1 - 9 5 5 - 2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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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리차드로저스RIBA 스털링상수상

영국의유명한건축사인리차드로저스가

영국의가장 권위가있는 R I B A에서 시상하

는 스털링 건축상을 상금 ￡2 0 , 0 0 0과 함께

수상하였다. 이 상은 스페인 마드리드 바라

하스공항을설계한공적으로건축사로서수

상하였다. 로저스는 그의 동년배인 포스터

와 함께 1 0년간의 영국을 대표하는 건축사

로 인식되어 왔다. 영국 왕립 건축사협회에

서진행한심사위원들은로저스의건물을무

한히 확장이 가능한 걸작이라고 칭찬하였

다. 이 건물의굽이치며 경량의일관성이있

는 대나무 슬레이트는 지붕을 이루고 있는

철 구조의 반복적 모듈과 대조를 이루고 있

다. 

미국뉴 올리언스의지속가능한디자인

컴피티션수상작발표

미국의지구환경협회는뉴올리언스의지

속가능한디자인컴피티션수상작을발표하

였다. 수상작은 과거의 지혜를 살리며 새로

운 지속 가능한 기술과의 통합을 제안한 작

품‘G R E E N N O L A’가 선정 되었다. 이 작

품은, 혁신적 디자인으로보다 건강한 뉴올

리언스를재건할수있는아이디어를제시하

고있다. 이디자인은 에너지비용을 낮추며

거주자의건강을증진함으로써 가족의삶의

질을증진시킬수있도록제안이되어있다.

실제에너지절약형 집이 5만가구가 지어진

다고 가정할 경우, 약 US$ 3,800만~ 5 , 6 0 0

만을 절감할수 있을 것으로추산되고 있다.

각 지속 가능한 주택은 탄소와 그린하우스

가스의 방물을 매년 1 1톤 가량 절약할 것이

며, 이는 1 0 0 , 0 0 0대분의 자동차가 만들어

내는양과비교할수있다.

다니엘리베스킨트에의하여설계된 덴

버뮤지움의완공

다니엘리베스킨트에의하여설계된덴버

뮤지움의새로운건물인프레드릭해밀턴건

물이 개관하였다. 개관을 위하여 덴버 뮤지

움은 3 5시간의 개막 행사를 계획하였으며,

약 1 5 , 0 0 0명의 방문객을 예상하였다. 토요

일 오전 1 0시 개관시간으로부터 일요일 오

후9시폐막시간까지개관행사에약 3 4 , 0 0 0

명의 방문객이 방문하였으며, 대부분이 새

로운 건물을보기위한방문객으로 집계되었

다. 새로지어진 건물은유명한건축사 다니

엘 리베스킨트의‘각도의 폭발’이라는 개념

으로 설계되었다. 공식적으로 Frederic C.

Hamilton Building으로 명명된 이 건물은

새로운도시의상징물로인식되고있다. 

특이한 디자인의 이 건물은 기존의 다양

한건물들과어울어져새로운문화적중심지

가 될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건물은 기존

의 북쪽 사각형 DAM 건물과 유리 복도로

연결 되어져있다. 이건물은 이탈리아 건축

사지오폰티가‘성’이라는이름으로계획하

건축마당

이 난은인터넷상의

주요건축관련정보를

정리한것입니다.

건축인터넷정보

@r c h i
w . w . w

2006 스털링상을수상한 리차드로저스가 설계한
마드리드 바라하스공항

당선작 Andrew Kotchen와 Matthew Berman에 의한
GREEN.O.LA 디자인. 올 하반기에 착공할 건물로 1 2개 멀티 패밀
리동의건물과6개단독주택그리고커뮤니티센터로 구성되어있
다. 이 작품은비용 절감과 탄소 배출을 줄일수있도록계획되었다.
이작품은전력비를50% 줄일수있는가능성을제시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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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1971년개관한건물이다. 이번리베스킨

트의 티타늄 표면의 오리가미 형식과 좋은

대조를이루고있다. 이와함께 1 9 9 5년마이

클그레이브가리노베이션한화려한색상의

중앙덴버공공박물관과의대조를이루고있

다. 이지역의 건물들은 공공뿐만 아니라 전

문가들에게엇갈린반응들을불러일으켜왔

다. 폰티 건물과 그레이브의 도서관은 많은

찬사와 함께 비난을 받아왔었다. 이와 유사

하게 새로 지어진 해밀톤 건물은 많은 찬반

양론의 비평이 있었다. 박물관 측은 새로운

건물을계획하고있으며이를위한건축가를

아직물색중이다. 

영국의 McDowell + Benedetti에의한

스프링보드비지니스센터완공

영국 북 요크셔 지역에서 McDowell +

B e n e d e t t i에 의하여 설계된 스프링보드 비

지니스센터가개관하였다. 이건물은 R I B A

의 국제 현상공모전에서 당선된 작품으로,

서비스와시공에있어서지속가능성과창의

성 모두를 디자인에 반영한작품이다. 이 건

물은 작고, 유연성이 있으며 그리고 사람들

간의왕래가있는업무공간을요구하는영국

사회의변화를수용하는새로운전형을보여

주고 있다. 창업기업을위하여 이 건물은 오

피스, 공공 공간과 교육시설이 있는 1 3 , 5 0 0

f t2 규모로 지어 졌다. 이 건물은 이 지역의

새로운 비지니스를키우고창업정신을 북돋

우기 위하여지역사회와 유럽연합 지역개발

기구의 공동으로 지어졌다. 전형적인 산업

시설의사각형건물과대조를이루는곡선으

로 되어 있으며, 알루미늄 매쉬 루버로 가려

진 파사드와 흰색 알루미늄 지붕의 형태로

강한시각적인상을보여주고있다. 

보스턴로드아일랜드디자인대학도서

관리모델링

보스턴의 로드 아일랜드 디자인 대학은

새로운 도서관을 완공하였다. 이 프로젝트

는 기존 건물의 홀을 현대적 도서관으로 개

조하였으며, 상층부는 가변성이 있는 다용

도 시설을 만들었다. 예술 및 디자인 대학의

학생들을위한도서관이자지역사회를연결

하는중심적역할을목적으로리모델링되었

다. 이새로운 시설은 이 대학의 졸업생이자

보스턴 건축회사인 Nader Tehrani와 파트

너인 Monica Ponce de Leon에 의하여 수

행되었다. 이 도서관은이 대학의 장점을 살

리기 위한 전략적 캠페인인‘디자인에 의한

미래’에 의하여 개발되는 첫 번째 프로젝트

이기도하다. 

이 도서관은 단지 학습을 위한 자료를 볼

수 있는 곳이라는 개념으로부터 벗어나, 사

람들이 모이고, 예술 작품을 만들고, 혼자나

여럿이모이는장소의개념으로리모델링되

었다. 커다란 입구의홀 부분은 학생들의 다

양한요구에맞추어최대한의가변성에초점

이 맞추어 졌다. 캠퍼스의 허브의 역할로써

주독서실은 그룹으로써 토의를 하며, 개인

들간에만날수있는장소로써설계되었다.

방의 북쪽끝 부분에는 여러층의 모임을 가

질수있는공간이마련되어있다. 학습공간

은 개인과 그룹이 유연하게 좌석을 배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져 있다. 계단 아래 부분

에는 개별 학습 공간과 그룹 학습공간과 비

디오방이설치되어있다. 

프랭크게리의뉴욕배리딜러인터액티

브사본부건물완공

프랭크 게리는 최근 뉴욕에 배리 딜러 인

터액티브사의 본부 건물을 완공하였다. 흰

색유리건물로컴퓨터로만들어진이미지와

같은건물이다. 흐린날의경우, 안개와같이

다니엘리베스킨트에의하여설계된덴버뮤지움의 새로운건물

스프링보드 비지니스센터의전경

플리트도서관. 도서관주 층의순환공간

플리트도서관의 독서공간과파빌리온

배리딜러 본부건물의모형

배리딜러본부 건물시공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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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질것같은느낌을준다. 항해를하기위

한 파도의 느낌을 주는 건물로, 먼발치에서

는플라스틱이나파이버글라스와같이보인

다. 많은유리건물이경직된느낌을주는반

면, 게리는 유리를 사용하여도 푸근함을 주

는 느낌을 발휘하고있다. 이 건물은 대칭적

5개 층이 있으며, 그 파사드는 지그재그 형

식으로 되어 있다. 윗 부분도 5개 층의 타워

로 되어 있으며, 리듬감을 준 건물의 모양이

다. 파사드는 게리에게는 드물게 단일 재료

로계획되어져있다.

프랭크게리에의한루이비통창의관계

획안

프랭크 게리에 의하여 파리에 세워질 최

근 1억 유로 예산의 유리 박물관 설계가 확

정되었다. 먼발치에서보았을경우마치누

에고치와 같이생각할 수 있는이 건물에 대

하여건축사는구름과같이설계하였다고이

야기 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와 같

은 형태가 가능하며, 또한 이를 어떻게 청소

할 것인지에 관하여걱정하고있다. 그는 이

작품에 대하여‘유리의 구름이며, 마술적이

며, 순간적이며, 모두 투명한 건물을 계획하

였으며, 사람들이이 건물에 다가설 때 마다

빛과 시간의 변화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여

주는 작품을 만들고자 하였다’고 이야기 하

고있다. 루이비통재단의‘창의건물’이정

식 명칭이지만, 구름이라는 별명을 가질 것

으로 예상되며, 아직 계획이 공식적으로 허

가되지는않았다. 

노만포스터에의한뉴욕의아파트계획

뉴욕 7 6번가와 7 7번가 사이에 노만 포스

터에 의한 포개진 타원형 건물의 아파트 디

자인이공개되었다. 건물의높이는약 3 0층

으로맨하탄의스카이라인을재구성할것이

다. 이건물은 시각적으로 보다 강한 느낌을

주며, 남쪽과북쪽에 위치한 아파트 건물 사

이로 우뚝솟도록 계획되어 있다. 1950년에

지어진건물에5개층을추가하여지붕정원

을 계획하고 있다. 포스터의 최근 건물과 같

이 이 건물은 환경적이며 미적 고려를 하고

있다. 타워의 인터록킹 타원형과 불규칙한

층고는실제보다가늘게보이는효과를가져

오고 있다. 우아한 곡선 형태는 바람의 저항

을고려하하여설계되었다. 

필라델피아 뮤지움 확장을 위한 건축사

프랭크게리선정

최근필라델피아뮤지움은프랭크게리를

새로운확장부분을담당하는건축사로임명

하였다. 또한기존건물에대한 1 0년에걸쳐

레노베이션 하는 작업을 맡겼다. 최근 문화

계의중심적이슈는건축물이예술작품을압

도하는 것이 아닌가의 논란이 있었다. 그러

나 필라델피아 뮤지움 측은 그러한 우려를

일축하였다. 새로운 확장 부분에 대하여 프

랭크 게리는 화려하지 않으나, 그러나 위대

하며 풍성한 건물을 추구하고 있다. 기존의

건물을존중하며공간안에아름다운공간을

만드는 도전적 작업을하고자하고 있다. 아

직확장부분의설계안이확정되지는않았으

나, 게리는건물의 초안 모델을 박물관 측에

전달하였으며, 그의 초기 생각을 이야기 하

였다. 그는새로운갤러리는‘희고가변적이

고, 유동적인 박스로부터 시작할 생각이며,

이러한 개념은 기존 현대 뮤지움에서 잘 수

용하지못한개념’을구현하고자한다. 이뮤

지움은80,000 ft2 규모의새로운갤러리공

간과US$ 5억의예산의내부공간리노베이

션을 통하여 공공 공간을 6 0 %를 추가할 예

정이다. 

새로운 갤러리는 기존 박물관 동쪽의 부

지에 세워질 예정이다. 층고는 매우 높게 계

획되어 다양한 작품의 전시가 가능하며, 자

연광과 인공광 모두를 사용할 것이다. 영화,

비디오와다른미디어상영을위하여어두운

환경을 구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뮤지

움 당국자는 국제적 물색을 통하여 게리를

선택하였으며, 그의 명성이 박물관에 긍정

적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하고있다. 

구조디자인의예술: 스위스이야기

미국 매사추세츠 스미스대학 예술박물관

은‘구조 디자인의 예술’에 관한 전시회를

갖는다. 이번 전시회는 Robert Maillart,

Othmar Ammann, Heinz Isler와

Christian Menn의 작품들을 소개하고 있

다. 이들은 쥬리히 대학의 졸업생들로

Wilhelm Ritter와 Pierre Lardy의 제자들

이다. 이 대학에서 이들은 기술적이며 예술

적으로아름다운구조체의창조에대한가르

침을 받았다. 프린스턴 대학의 토목 환경공

학과와대학예술박물관이주최하는이번전

시회는David P. Billington 교수가 주관하

고있다. 이번전시회에서는이들네명의디

자이너와 그들의 혁신적 스승에 관한 첫 번

째전시회이다. 

Billington 교수는 역사와 예술을 포함한

다제간 교육체제를 공학교육에 도입하였다.

여덟 개의 모형이 프린스턴 대학 학생과 교

수에 의하여 만들어져전시 되고 있다. 이들

모형들은 Billington 교수와 구조의 과학적

접근과예술적통합에관한스위스엔지니어

간의 공유된 철학을나타내고있다. 이들 모

델들은 실제 지어진 모습에 대한 사진과 같

계획안의모형

계획안의투시도

컴퓨터애니메이션에의한건물의모습

구조디자디너Christian Menn. 
1 9 9 9년에완성된써니 브리지, 스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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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시되고 있으며, 원 디자인 이야기와 함

께모델을만드는과정을 C D - R O M을통하

여 인터랙티브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Billington 교수는 많은 경우 엔지니어와

특히 교수들은 가끔 예술적인 것이 그들의

전문성과는 관계 없다고 이야기 하며, 아름

다움을추구할경우건축사나조각가를고용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전시회는 예술

가와건축가모두에게지지를받는엔지니어

의철학을반영하는전시회이다. 

뉴욕의건축 리그- 건축과정의전시회

개최

이번‘건축과정의’전시회는범죄에대한

정의를보여주는지리학적인개념을표현하

고 있다. 뉴욕 건축리그에 의하여 전시되고

있는 이 행사는 뉴욕, 피닉스, 뉴 올리언스,

위치타, 뉴에이븐 등미국 도시에서 공공 정

책의적용에관한공간적차원에서의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미국의 경

우 2 0 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

고 있다. 대부분 대도시의 작은 지역으로부

터 대다수의 죄수들이 나온다. 일부 지역에

서는 범죄의 밀도가 매우높으며, 주 정부는

이들을수감하기위하여많은비용을지불한

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석방 된 후 약

40% 이상의 사람들이 재수감되고 있다. 이

전시회는 이와 같은 범죄 통계를 지도화 하

는 작업을 보여주고 있다. 이 지도를 통하여

이들 지역의 기반 구조라 할 수 있는 교육,

보건, 주거그리고가족 문제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을 이야기 하고 있다. 이 지도를 통하

여 범죄율과 수감율의 차이는 무엇이며, 수

감자와빈민커뮤니티의관계를보여주고있

다. 수감은 범죄 자체보다 가난의 문제인가,

수감자와 홈리스와의관계는무엇인가에 대

한질문을하고있다.

이 전시에서는 범죄 관련 데이터가 지형

적으로 수집되었으며, 지도로 시각화 되었

다. 개인적인 관점이 아닌 지형학적 관점에

서의 범죄의 발생과 수감 그리고 재수감의

문제를볼수있도록한다. 이지도를통하여

정책 입안자와디자이너에게어려운 인종적

정치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들이 다른

도시, 사회 그리고 경제적 요소와 연결되어

있다면, 새로운 도시 디자인과 범죄에 대한

정의를다루는새로운전략의필요성을이야

기하고있다.

예일건축대학의프리패브시공전시회

예일 건축대학에서는 2 0 0 6년 1 0월부터

2 0 0 7년 2월까지‘Some Assembly

Required: Contemporary Prefabricated

H o u s e s’라는 제목으로, 여덟 개 현대 건축

스튜디오에서 제안한 패프리케이트 하우스

에대한전시회를열고있다.

이전시회는미네아폴리스의워터아트센

터에 의하여 기획되었으며, 디지털 시대에

조립식 주택에 대한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

다. 또한 2 0세기 중반 조립라인으로부터 직

접 가능한개념으로부터의 영향을 조명하기

위함에 있다. 스웨덴 회사에서 제안한 바이

킹 라운지 하우스 스타일의 Pinc House로

부터 스티븐 홀의 반짝이는 금속성의

Turbulence 하우스에 이르기까지, 각 건물

은 각 디자이너의 고유 특성을 보여주고 있

다. 이들 프로토타입 주택들은 건물의 재료,

실내 구조와 전체적 크기 등에서 다양한 선

택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며, 거주자의 취향

과특별한필요성을반영하고있다.

디지털

미국시공자협회BIM 가이드북출간

미국 시공자협회(Associated General

Contractors of America/AGC)는 최근

‘Contractors' Guide to BIM’을 출간하였

다. 이 책자는 B I M을 사용하는최고의 실무

에 대한 기준을제시하고있다. 이 가이드북

은 건축설계부분이나 엔지니어링 부분에서

의가이드라인을만들기전에만들어졌다는

의미가 있다. 시공 부분에서 B I M의 적용은

시작은 느렸으나, 이 가이드라인의 작성을

통하여시공산업에서의기술적개발을적극

사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낸 사례라 할

수있다. 

이 가이드북의 목적은 B I M에 관하여 계

약자들을 교육시키고자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이득, 도구, 적용 방법 등을 이야기 하

고 있다. 내용은 5가지 주요 주제로 되어 있

다. 2D로부터의 변환과 3D 설계에 의한

B I M의 적용 방법, BIM을 적용하는 기본적

소프트웨어 도구와 연관된 협업의 문제,

B I M에 의한 작업 프로세스와 이의 수행,

BIM 적용 과정에서 각 팀 구성원이 지어야

할 기본적 책임에대한설명, 그리고 시공자

가생각하여야할위험관리로되어있다. 

Autodesk ADT를위한공간과도면비교

모듈출시

A u t o d e s k사는 ADT 섭스크립션 고객에

게 공간과 도면 비교 모듈을 제공하기 시작

하였다. 이 모듈은 A D T에서 공간 레이아웃

의 기능을 향상시키며 수정과 면적 계산을

손쉽게할수있도록하며, 작업과정에서설

계변경에따른변화를즉시에알아볼수있

범죄발생율을 지리공간적으로표현한 지도

가이드북의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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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비교기능을제공하고있다. 

ADT 2007에처음소개된공간 업데이트

기능은 벽, 슬라브, 커튼 월의 변화에 따라

방의 형태와 면적이 변화함에 따라 여지껏

수작업으로 해야 왔던 작업을 자동화 하였

다. ADT 섭스크립션 모듈로써 형태적 변화

에 따라 연관 공간이 자동으로 변화하는 모

듈이다. 예를 들어, 벽의 위치가 바깥쪽으로

옮겨 졌을 때, 방의 크기는 증가하며, 그 공

간은 과정에서 보다 중요한 지위를 부여 받

게된다. 

면적계산표준

A D T의체적계산기능과함께, 새로운모

듈은미국의BOMA, 그리고독일의DIN 등

의 면적 계산표준을 지원한다. 내장된 기준

에따라, 면적계산이자동화되며, 사용가능

공간과이접성들에대한자동화기능을지원

한다. 

도면의비교

도면 비교 기능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

능하게한다: 

•색을 이용한변경과, 추가, 삭제된 개체

를시각적으로나타내준다.

•비용 등과 비그래픽 데이터 등의 개체

속성을비교한다.

•Autodesk Revit Structure로부터 보

내어진 구조 부재를 A D T에서 만들어

진것과비교가가능하다.

Autodesk 3ds Max9 제품출시

A u t o d e s k사는 3ds Max 9을 출시 하였

으며, 다음과 같은 향상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 윈도우환경에서의64bit 기능지원

- 현실감있는랜더링

- mental ray 3.5 Core를 사용한 보다

쉬운사용자인터페이스

- 작업 실행 적정화를 통한 작업시간의

단축

- 애니메이션을 별도의 레이어에 놓음으

로써손쉽게복잡한애니메이션을생성

- 실제적인물생성을위한캐릭터애니메

이션기능보강

- 복잡한 형태 구현을 위한 프로 불리언

기능

- 머리카락과의상을위한기능

3 0일 무료 사용은 다음의 사이트에서 다

운로드받을수있다.

h t t p : / / u s a . a u t o d e s k . c o m / a d s k / s e r v l e

t / i n d e x ? s i t e I D = 1 2 3 1 1 2 & i d = 5 9 7 2 4 4 6

ARCHIBUS/FM v16.2 출시

시 설 관 리 분야를 전 문 으 로 하는

A R C H I B U S사는 최근 A R C H I B U S / F M

Version 16.2을 발표하였다. 이 버전은

A u t o C A DⓇ와의통합성을강조하였으며, 이

와함께사용의편이성을강조하였다. 

A u t o C A D와의통합기능

새로운통합기능은다음과같다: 

•AutoCAD 2007을 위한 에디터 기능.

이 에디터 기능을 사용하여 A u t o C A D

DWG 파일을 직접 읽을 수도 있으며,

쓸수도있다.

•필요에 따라 줌 기능을 활성화 하여 연

관평면을불러올수있다.

•치수기능. 에디터는2D 치수기능을지

원한다.

•외부참조기능을지원한다.

•DWG 에디터 기능. Drawing Limits

기능을지원한다.

사용자편이성기능

다양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ARCHIBUS/FM V.16.는 다음과 같은

사용자편이성을지원한다.

•통합적웹에의한문서 기능. 모든 문서

는온라인으로접근할수있다. 

•업무에 따라 특정 작업 수행을 위한 훈

련을할수있는기능

•프로세스 네비게이터 기능. 작업 수행

에따른 적정역할을 수행할수있는 기

능에따른보안기능을강화

•역할지정 기능. 역할에 따라작업의 정

의에따른 우선순위 기능을가질수 있

다. 조직의목적을명확히하며, 이목적

을달성하기위한행위활동을 순차적으

로수행할수있는가이드기능

•Microsoft SQL Server Express 지원

기능

<제공: 윤기병(원광대학교건축학부교수) >

면적자동 계산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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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마당

보고서
r e p o r t

몽골건축사회(UMA) 교류방문기

대한건축사협회( K I R A )와 몽골건축사협

회( U M A )는매년상호교류를갖고, 두협회

에서 격년마다 상호 국가를 방문하여 건축

문화교류와상호관심사를토의하는협정을

1 9 9 5년부터맺어이어오고있다.

금년도에는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몽골을

방문하는순서로 2 0 0 6년8월 2 3일부터8월

2 7일까지 5일간 우리 협회 이철호 회장을

비롯하여 이근창부회장, 송평문 감사, 김화

자 이사, 장양순 이사, 이영수 이사, 정명옥

이사, 강석후 이사, 류춘수 회원, 박규영 회

원및필자등 1 1명이몽골을방문하였다. 

금번 방문의 주요 행사로는 양 협회간의

협정서를보완수정하여인준하는것과우리

건축문화를몽골협회회원에게소개하고토

론하는등의일정이었다.

2 3일 방문단은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저

녁 8 : 3 0분경 울란바토르 징기스칸 공항에

도착하였다. 올여름 서울 날씨는유난히 더

웠으나몽골의밤기온은선선하였다. 

공항 내에는 몽골건축사협회 회장( A r .

B A T J A V )을 비롯하여 협회 임직원들이 환

영차 나와 있었다. 몽골협회 회장의특별 배

려로 공항 VIP 라운지를 통하여 입국 수속

을 마치고, 울란바토르 시내 중심에있는 바

얀골호텔에짐을풀었다.

8월2 4일

아침 일찍눈을뜨자푸른하늘과 맑은공

기가상쾌함을느끼게했다. 

오늘의 첫 번째 일정은 몽골협회를 방문

하고 양 협회의 임원간의 상견례와 우리 건

축물을소개하는일정이었다.

몽골협회는 최근 새로운 사무실로 확장

이전하였으며, 회원 약 3 0여명(몽골 건축사

협회전체회원은3 4 0명)이우리를맞이하였

다. 인사를나눈후기념품교환이있어서우

리 협회에서는나전칠기곽상자를 선물하였

고, 몽골협회에서는 그림을 선물하면서 나

중에새로운협회건물에걸었으면좋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필자는 대한건축사협회 회

관 신축과 관련하여 설계자의 의도 및 진행

과정 및공사상황등을PPT 자료로설명하

였다. 다음은류춘수 회원이 한국건축과 상

암동 월드컵 경기장 턴키 Project, 중국에

계획하였던 868 Tower, 현재 중국에서 진

행중인 도시설계 Project 등을 발표하였고

진행중 에피소드를재미있게설명하여많은

양국협회의교류협정서조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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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를받았다.

우리측작품발표가끝나고 몽골정부청사

를 방문하였다. 청사 방문은 사전 예약과 극

히 제한적으로 방문이 허락되었으며, 당시

지방위원들이모여서행사를갖는관계로붐

볐으며, 여러 의상을 입은 위원들만 보아도

이들이 전통을 잘 계승하고 있구나 하는 생

각이들었다.

청사 전면에는 상징성을 나타내는 열주

조형물이 한창 공사중에 있었고, 청사내의

본관동도 증축공사가 진행중에 있었다. 약

1 0 0년전에 지었다 한다. 몽골이 발전함과

동시에 더 넓은 청사공간이 필요했으리라.

우리는특별이청사내의VIP 식당에서점심

과함께담소를나누었다.

오후에는동북쪽에위치한 테렐지국립공

원으로 이동하기 위해 짐을 꾸려 차량에 탑

승했다. 가는 도중에 쇼핑몰에 들려 간단한

쇼핑 후 테렐지로 이동하였다. 울란바토르

에서 약 70Km 거리에 있으며 1시간 3 0분

정도소요되었다.

G E R (몽골식 주택)로 구성된 C a m p촌은

초원과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으로 눈앞에

다가왔다. 그곳에서우리는Mark 사의임직

원의 초대로 그들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3 4

층 규모의 복합 용도로 구성된 M a r k

T o w e r에관련하여기술적인자문을이야기

하며 몽골의 장래를 생각하였다. 몽골에서

건축을할시대부분의건축자재는중국에서

수입한다고했다. 

저녁 만찬은 몽골 전통 음식인 허르헉(양

고기) 등으로 준비되었고 몽골의 전통술인

보드카로 연속적인 건배(톡도이)를 외치며

유쾌한 저녁시간을 갖었고 이내 흥에 겨운

양측회원들은밖에세워진야외무대에서노

래와춤으로우애를다졌다.

8월2 5일

게르 속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을 바라

보며 드넓은 초원은 여기가 바로 몽골의 중

심임을 느끼며 양 협회의 우의와 발전을 기

원하며하루를시작하였다. 

C a m p에서좀떨어진골프장에도착하여

몇 몇 회원은 F i e l d로 나갔다. 한국 사업가

가 운영하는 C l u b으로 모든 캐디에게 한글

로 교육을 시킨고로“안녕하세요”라며 큰

소리로 인사를 했다. 다른 회원들은 근처의

승마장으로 이동하여 말을 타면서 몽골 초

원을 달렸다. 또한 인근에는 Clay 사격장이

있기에 그곳에서사격 연습을했다. 마침 정

명옥 이사가 목표물을 명중하여 많은 박수

를받았다.

야외 행사를 마치고 다시 시내로 돌아와

산뜻한 마음으로주최측에서 마련한 행사장

으로 이동하였다. 큰 홀에서는 몽골 전통 악

기와 노래로 우리를맞아 주었다. 그들의 특

별한 고음은 도저히흉내를 낼 수가 없었다.

그곳에서 우리는 지난 해 우리 협회를 방문

하였던 몽골 회원과다시 조우했다. 늦은 시

간까지담소와우의를다지며그들의호의에

감사하였다.

8월2 6일

오늘은 울란바토르 시장과 면담이 있었

다. 원래 첫날의 일정이었으나 시장의 바쁜

일정 관계로 오늘로 변경되었고, 이철호 회

장을비롯하여세임원이시청으로출발하였

다. 우리일행은 문화 탐방시간을 갖고 몽골

에서제일큰절인간단사에도착했다. 

몽골 불교는 티벳과 같은 라마교인 고로

절의 배치형태를 논할수는 없었다. 마침 우

리일행이간단사에들어서니승려와참배객

이 수만이었다. 오늘은 티벳의 대승인 달라

이 라마가 설법이있을 예정이라 했다. 삼엄

한 경찰의 경비와 많은 참배객으로 우리 일

행은 본당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우리는 다음 장소인 몽골 문화원

(초이징람박물관)에도착했다. 

이 곳은 몽골의 귀한 문화재인 금동 불상

과미술품그리고불교탱화가전시되고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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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입구한켠에서는한예술가가자신의혼

을담은그림을그리고있었다.

이어서 자연사 박물관에 도착하였다. 안

내자의설명에따르면수천년전에는현재의

땅이바다였으나융기현상에의해대륙으로

바뀌었고, 고비 사막에서는 지금도 늪지 생

물과 공룡의 화석이 발견된다고한다. 큰 공

룡은그크기가약 3 0 m에이르고, 육식공룡

인 티라노 사우러스는 약 1 5 m에 이른다고

했다. 특히안내자인몽골 회원이 최근 발굴

하여 전시를 위해 작업중인 대형 공룡을 보

여준다며우리를실험실로안내하였다. 

1 5 m는 족히 넘는 대형 공룡의 골격이 완

성 단계에 있었으며 그 형태는 갑자기 무언

가에 쫓기는 듯한 자세로화석이 되었다. 지

구의역사가표시되어있는도표에는공룡시

대가 지금부터 약 2 ~ 3억년 전이라 하니 상

상이안되었다. 이어서사원한곳을더방문

하였다. 약 1 0 0년전에 지어진 사원은 몹시

낡았으며법당안에는수년전입적한고명한

노승의신체를밀납하여정좌시켜놓은등신

불이 있었다. 다소 엄숙하고 긴장감이 느껴

졌다.

마지막 날의 만찬은 한정식으로 예약이

되었으며 우리 방문단 전체와 몽골 회원들

그리고 4 0 0 K m나 떨어진 다칸시에서 특별

히 우리를 만나러 온 몽골 건축사 등 약

4 ~ 5 0명이만찬장에자리하고있었다. 

식사전에 간단한 예술공연이 있어 홀에

나가니 약 1 8세 정도의 여자 곡예단 2명이

우리를 위해 훌륭한 공연을펼쳤다. 많은 박

수가 일자 몽골회장은 우리 협회 회관 준공

식에 초대를 받으면 이 공연단을 동행하여

우리협회에서공연을보여주겠노라며축하

인사를했다. 

또한 몽골에서 매우 유명한 서예 화가를

초빙하여우리방문단에게특별한화폭을선

사했다. 

이어서 이번 방문의 주요 행사 중 하나인

양국협회의교류협정서에조인하는순서였

다. 우리 협회에서 초안을 마련하고 몽골협

회에서 보완한 협정서와 실무 약정서에 양

협회회장께서서명하고이를서로교환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로서 금번 방문의

주일정을마치고정갈하게차려진한정식으

로 만찬을 즐기며 양 협회의 우의를 다지는

유익한시간이계속되었다.

8월2 7일

아침 7시에 출발하는항공 스케줄에 따라

모두가 서둘러 공항에 도착하였다. 그동안

많이 정들었던몽골회원들도아쉬움을 가지

고공항에나와주었다. 출국절차를밟는동

안 우리는 차후에 다시 만남을 약속하고 아

쉬운이별을기하였다. 

그들도 우리와 같이 정이 많고 어울리기

를좋아하며바쁜일상에서도우리를안내해

주었던그마음영원히새기며몽골건축사협

회의 발전과 회원 여러분의 건투를 빌면서

이만줄인다.

<오근석/본협회국제위원회위원, 

(주)유진인터내셔널종합건축사사무소> ,

<사진제공/류춘수/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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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시행령제1 0조의규정에의하여2 0 0 6년도제2회건축사자격시험합격예정자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 11월 10일
건 설 교 통 부 장 관
대한건축사협회 회 장

2006년도제2회건축사자격시험합격예정자공고

구 분 건 축 사 자 격 시 험

1. 합격예정자
명 단

별첨
※상기자는합격예정자이며해당자격및경력에대한 심사후최종합격자를결정하여추후발표함.

2. 제출 서 류
접 수

가. 제출서류접수기간：2006. 11. 20 ~ 11. 23( 0 9 : 0 0 ~ 1 8 : 0 0까지)
나. 제출서류접수처：대한건축사협회본회및각시·도건축사회

4. 최종합격자
발 표

가. 최종합격자발표: 2007. 1. 12(금) 본회및각 시·도건축사회게시판에공고예정
나. 자격증및자격수첩교부일자: 최종합격자발표시공고

5. 주의사항
○허위로증빙서류를제출하거나기타부정한방법으로합격한경우에는합격을취소합니다.
○경력심사는지정된기일내에제출된서류로만심사합니다.

6. 기 타

○시험성적열람은’06. 11. 10 ~ 11. 18( 1 3시까지) 인터넷홈페이지( h t t p : / / w w w . k i r a . o r . k r )에서확인할 수 있으
며, 열람기간이후시험성적은일체열람할수없습니다.

○시험답안지및채점과관련된사항은공개하지않습니다.
○기타시험에관한문의사항은대한건축사협회시험관리팀( 0 2 - 5 8 1 - 5 7 1 1 ~ 4 )으로문의바랍니다.

3. 제출서류

가. 3과목합격자
※전회시험과목합격자로서최종3과목이합격된자는아래의서류중 1) 응시표사본1부, 3) 호적초본1부,

7) 칼라사진2매, 8) 우편봉투1매만제출하시면됩니다.
1) 응시표사본1부 : 응시표를분실한경우에는주민등록증을복사, 응시번호를기재하여제출
2) 주민등록초본1부: 병역사항(군별, 병과, 복무기간등)이명시된것.
3) 호적초본1부: 본적, 호주가명시된것.
4) 졸업증명서1부: 전공학과, 졸업일자, 발행번호, 발행일자가명시된것.

※대학원이상 졸업자는대학졸업증명서를제출하시기바랍니다.
5) 경력증명서1부 : 경력인정기준일은건축사자격시험시행일의전일(’06. 9. 16)까지로하며, 경력및 학력

은중복되지아니하여야함.
6) 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 건축분야기술사·기사·산업기사및 기능사 자격증, 외국건축사면허증사본 1부

(원본지참) .
7) 칼라사진(반명함판) 2매: 사진뒷면에응시번호및성명기재
8) 우편봉투1매: 수취인주소, 성명, 우편번호기재(우표미부착)

나. 과목합격자( 2과목또는1과목합격)
※전회시험과목합격자는아래서류를제출하지않으셔도됩니다.
1) 응시표사본1부 : 응시표를분실한경우에는주민등록증을복사, 응시번호를기재하여제출
2) 주민등록초본1부: 병역사항(군별, 병과, 복무기간등)이명시된것.
3) 졸업증명서1부: 전공학과, 졸업일자, 발행번호, 발행일자가명시된것.

※대학원이상 졸업자는대학졸업증명서를제출하시기바랍니다.
4) 경력증명서1부 : 경력인정기준일은건축사자격시험시행일의전일(’06. 9. 16)까지로하며, 경력및 학력

은중복되지아니하여야함.
5) 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 건축분야기술사·기사·산업기사및 기능사 자격증, 외국건축사면허증사본 1부

(원본지참) .
※외국건축사자격을소지한 자 중 건축설계1, 건축설계2를합격한 자(전회시험과목합격포함)는 3과목

합격자와동일한서류를제출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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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0 6년도제2회건축사자격시험합격예정자명단>

□ 3과목 최종합격(전년도 과목합격자 포함)

0 0 2 0 0 이정희 0 0 2 7 5 김홍준 0 0 2 9 3 표세능 0 0 3 0 9 정지숙 0 0 3 6 6 정미숙 0 0 3 8 3 전양숙

0 0 3 8 7 김정란 0 0 5 5 2 안일정 0 0 5 9 1 유연숙 0 0 6 1 6 박광수 0 0 8 7 3 최영수 0 0 9 5 0 박은희

0 1 0 3 6 손윤숙 0 1 0 4 8 이용배 0 1 1 0 3 김태욱 0 1 1 0 4 김지은 0 1 1 5 6 황상리 0 1 1 7 4 이상구

0 1 1 9 6 나건우 0 1 3 4 3 이중휘 0 1 3 9 1 서무현 0 1 4 9 4 임진홍 0 1 5 1 0 박원섭 0 1 5 5 2 여해윤

0 1 5 7 1 김진복 0 1 6 3 2 윤　훤 0 1 7 0 2 조영기 0 1 7 3 6 유흥상 0 1 7 3 9 이현경 0 1 8 9 3 김명수

0 2 3 7 7 김인철 0 3 3 4 8 장헌수 0 3 4 2 9 신경철 0 6 0 1 1 양우진 0 6 0 7 9 문용주 0 6 0 9 3 박정숙

0 6 1 6 3 양석준 0 6 1 9 1 박봉준 0 6 2 3 1 박대훈 0 6 2 7 4 김성한 0 6 4 2 1 정은아 0 6 5 2 4 심　민

0 6 6 1 8 홍석균 0 6 6 3 7 김기표 0 6 7 3 3 김의종 0 6 7 3 4 송치환 0 6 7 4 2 이승재 0 6 7 9 7 이명오

0 6 8 7 8 오세갑 0 7 0 2 1 최회창 0 7 0 5 8 김성진 0 7 0 6 6 정용범 0 7 0 8 3 임형식 0 7 2 6 8 장명희

0 7 2 9 2 전해룡 0 7 3 5 5 강무남 0 7 3 6 7 박희훈 0 7 4 1 4 류동우 0 7 4 4 4 양태근 0 7 5 5 4 양익서

0 7 5 6 6 민병근 0 7 5 6 7 김세경 0 7 5 7 3 이세영 0 7 5 8 0 전윤덕 0 7 5 8 3 김민술 0 7 5 9 7 박세일

0 7 6 0 5 박성규 0 7 6 1 5 김수진 0 7 6 1 8 이원우 0 7 6 4 1 김미애 0 7 6 5 8 심재훈 0 7 6 5 9 김혜영

0 7 6 6 3 곽은선 0 7 6 8 4 한종규 0 7 7 0 1 황세준 0 7 7 2 6 김　현 0 7 7 2 9 이길도 0 7 7 3 5 이종숙

0 7 7 5 6 이은경 0 7 7 8 5 이기수 0 7 7 9 1 김민식 0 7 8 4 8 유지웅 0 7 8 5 9 박재호 0 7 9 0 0 이택근

0 7 9 0 2 김경순 0 7 9 0 9 윤　건 0 7 9 1 9 윤경희 0 7 9 7 3 배연수 0 7 9 8 5 허택진 0 7 9 8 9 정경숙

0 8 0 5 3 이춘상 0 8 0 5 7 이소연 0 8 1 7 0 정인식 0 8 2 0 9 전성주 0 8 4 6 6 이장무 0 8 7 2 2 김성수

0 8 7 8 2 김한아 0 9 0 1 1 이성섭 0 9 0 2 2 권단헌 0 9 0 3 8 강세철 0 9 0 4 0 김기식 0 9 0 5 1 이종성

0 9 0 6 0 유성인 0 9 0 6 4 곽종구 0 9 0 6 7 이후성 0 9 0 7 3 박선영 0 9 0 7 5 노순석 0 9 0 8 0 권성만

0 9 0 8 2 김창성 0 9 0 8 5 최성윤 0 9 0 8 8 구상우 0 9 0 9 9 이상권 0 9 1 0 8 차준석 0 9 1 1 5 엄기윤

0 9 1 1 6 유광무 0 9 1 1 7 황만택 0 9 1 1 8 최정원 0 9 1 2 2 박상천 0 9 1 3 0 오지현 0 9 1 3 2 김홍근

0 9 1 3 4 김백중 0 9 1 3 6 곽호일 0 9 1 3 9 이호경 0 9 1 4 5 인정환 0 9 1 4 7 김웅구 0 9 1 4 9 이상민

0 9 1 5 4 김옥남 0 9 1 7 3 안재호 0 9 1 8 2 우성웅 0 9 1 8 4 강성철 0 9 1 9 1 이용일 0 9 1 9 3 김형준

0 9 2 0 9 최진혁 0 9 2 1 0 서광우 0 9 2 2 8 정종선 0 9 2 3 2 이승무 0 9 2 3 5 이효범 0 9 2 3 8 양희경

0 9 2 4 5 박준섭 0 9 2 4 6 김한섭 0 9 2 5 6 구　혁 0 9 2 6 2 이주리 0 9 2 6 8 유미영 0 9 2 7 2 김경호

0 9 2 7 8 안종식 0 9 2 9 9 최창호 0 9 3 0 6 박병록 0 9 3 3 6 박기석 0 9 3 3 8 이진경 0 9 3 5 0 송환규

0 9 3 5 3 김필식 0 9 3 7 2 유지아 0 9 3 7 8 김응호 0 9 3 8 4 김종범 0 9 3 9 0 좌경웅 0 9 3 9 6 윤광재

0 9 3 9 8 김한수 0 9 4 0 3 성기배 0 9 4 0 6 조원형 0 9 4 0 8 김대식 0 9 4 1 0 최재형 0 9 4 1 3 방일석

0 9 4 1 7 김진환 0 9 4 2 6 김재문 0 9 4 2 8 최종오 0 9 4 3 6 강윤정 0 9 4 3 8 정재호 0 9 4 4 2 신경철

0 9 4 5 8 조광철 0 9 4 6 1 김준규 0 9 4 8 4 권혁대 0 9 4 8 6 정재훈 0 9 4 8 9 주영환 0 9 4 9 2 서남근

0 9 4 9 8 임국진 0 9 5 0 4 정기정 0 9 6 2 9 김중인 0 9 6 7 9 신미경 0 9 6 8 6 이현재 0 9 6 9 7 최현영

0 9 7 6 1 노석균 0 9 7 7 5 이현승 0 9 8 0 3 신정훈 0 9 8 0 9 권현철 0 9 8 1 9 이민아 0 9 8 3 2 강하룡

0 9 8 3 5 이지원 0 9 8 3 7 유호준 0 9 8 8 4 민경원 0 9 8 8 6 정근양 0 9 9 2 6 최병용 0 9 9 5 3 서창균

0 9 9 5 5 윤재중 0 9 9 5 6 박순미 1 0 1 5 2 남상완 1 0 3 8 5 허원석 1 0 7 0 9 김동욱 1 0 8 1 2 박건철

1 1 1 2 8 안길한 1 1 3 6 3 박　혁 1 1 6 0 8 김인용 1 1 6 6 5 강신명 1 4 2 5 3 권종현 1 5 4 5 4 강해근

1 5 9 7 8 황성태 1 6 0 1 5 반정욱 1 6 4 4 9 유명주 1 6 4 6 6 김용국 1 6 5 2 8 장원순 1 6 6 2 0 전현욱

1 6 7 2 0 이철식 1 6 7 8 7 한전기 1 6 7 9 5 이성일 1 6 9 2 3 정웅식 1 7 3 5 0 김종석 1 7 5 3 6 김용수

1 7 7 4 5 강윤식 1 8 0 0 5 이철호 1 8 0 8 3 정주호 1 8 0 9 0 서동수 1 8 1 8 0 이승도 1 8 5 2 8 전현욱

1 8 5 4 9 서동록 1 8 6 1 3 정순재 1 8 6 3 1 강명수 1 8 7 8 4 김종한 1 8 8 1 6 박미경 1 8 9 4 5 권성민

1 8 9 4 9 김상진 1 8 9 9 4 황광욱 1 9 0 0 8 김덕성 1 9 3 0 7 송현석 1 9 4 0 3 하명희 1 9 5 0 6 조승현

2 0 4 0 6 정상수 2 4 1 9 6 최영륜 2 4 3 9 7 양상범 2 4 5 9 5 김동성 2 5 3 0 6 최양식 2 5 4 9 2 백혜원

2 6 2 1 6 곽영석 2 6 6 0 1 이재기 2 6 6 4 7 장태욱 2 6 9 9 6 류태형 2 7 3 7 6 김지은 2 7 8 4 6 채지숙

2 8 0 4 3 박찬욱 2 8 0 5 4 허영재 2 8 1 3 7 서향란 2 8 2 2 9 박창배 2 8 4 3 9 윤지연 2 8 6 8 0 윤형근

2 8 9 5 5 박언호 2 8 9 9 4 배철학 2 9 3 4 2 채석중 2 9 5 0 2 우창호 2 9 5 0 9 서정호 2 9 5 5 1 김도수

2 9 5 6 2 허영원 3 0 9 7 8 윤순복 3 1 8 2 2 장성호 3 4 4 5 2 노관식 3 4 6 9 4 조원철 3 5 3 0 0 신영은

3 5 4 7 1 선명숙 3 5 4 7 5 정명환 3 5 9 3 7 박상군 3 6 0 7 6 이승현 3 6 1 1 1 박주현 3 6 1 2 1 손경식

3 6 2 0 4 유형두 3 6 5 0 6 정원석 3 6 5 5 3 오호근 3 6 7 4 7 김승률 3 6 9 0 1 김봉성 3 7 3 9 6 양기봉



1 0 90 6 1 1  대 한 건 축 사 협 회

3 7 7 1 6 이용섭 3 8 0 6 8 이원오 3 8 3 3 5 백수현 3 8 3 9 9 윤여창 3 8 4 1 6 임도열 3 8 4 8 4 장진영

3 8 6 0 2 오선미 3 8 6 7 0 김형균 3 8 7 3 0 강석관 3 8 7 4 5 박종영 3 8 8 7 3 정현구 3 8 9 7 6 하지연

3 9 1 6 3 김민호 3 9 2 2 2 최세호 3 9 3 0 5 박병엽

□ 2과목 합격

○ 대지계획, 건축설계1 

0 0 2 7 9 권석호 0 0 6 8 0 이정원 0 1 1 6 0 문부훈 0 1 1 7 6 문기철 0 1 2 6 9 김동명 0 1 3 5 9 장석진

0 1 4 2 8 장은경 0 1 4 4 7 노치환 0 1 8 1 9 김의동 0 1 9 0 2 은승환 0 2 3 7 0 김정민 1 0 2 1 1 엄지호

2 0 5 5 5 임근수 2 1 3 3 8 곽종화 2 1 6 6 0 서선덕 3 0 8 1 3 최준호 3 1 1 4 5 조영우

○ 대지계획, 건축설계2 

0 0 4 5 0 현은혜 0 1 1 1 6 임근재 0 1 1 7 7 이선규 0 1 3 4 1 김승록 0 1 3 8 1 이현재 0 1 6 0 1 류제희

0 3 7 4 0 김연희 1 0 5 1 3 정용식 1 1 1 0 1 공일표 1 1 2 1 3 김현덕 1 1 8 9 4 이만희 2 0 0 4 9 금창영

2 1 5 9 9 신동환 3 0 6 9 7 박상찬 3 0 8 6 8 김태현 3 0 9 4 8 김후규 3 1 1 5 9 강대흥 3 1 5 2 1 박환호

○ 건축설계1, 건축설계2

0 0 0 9 0 구성은 0 0 1 1 9 정승식 0 0 1 2 6 송흥섭 0 0 1 3 8 김민집 0 0 1 6 0 김일규 0 0 1 6 4 맹성호

0 0 2 8 9 임경주 0 0 3 2 6 박철진 0 0 6 5 0 송주정 0 0 6 6 3 이창동 0 0 6 8 5 정유진 0 0 8 5 2 이건영

0 1 0 4 4 장용환 0 1 1 1 7 정선교 0 1 1 3 9 양희상 0 1 1 4 2 강훈일 0 1 1 4 6 이진영 0 1 1 5 9 홍만식

0 1 4 1 7 마종국 0 1 4 9 0 김효은 0 1 7 1 7 김병국 0 1 8 2 1 김명환 0 1 8 2 5 김영호 0 1 9 5 2 정요중

0 1 9 6 9 김종민 0 1 9 8 6 이석관 0 1 9 9 7 이환식 0 2 1 1 8 채필원 0 2 3 5 6 이규복 0 2 3 9 4 유소영

0 2 4 5 0 신동충 0 2 4 8 1 조경미 0 2 4 8 9 최상신 0 2 6 9 1 권현아 0 2 9 8 5 박경민 0 3 3 5 2 문수희

0 3 3 8 6 신범석 1 1 4 2 1 김병수 2 0 0 5 4 연신모 2 0 2 7 1 오기진 2 0 4 1 2 심재규 2 0 8 0 7 박정수

2 1 4 0 6 금영도 2 1 4 2 0 김경성 2 1 4 7 3 손혁준 2 1 9 5 8 이희중 3 0 1 6 3 권병구 3 0 2 5 5 이호승

3 0 9 0 9 장근영 3 0 9 3 4 양귀식 3 1 8 3 4 김용현

□ 1과목 합격

○ 대지계획

0 0 0 5 8 정경택 0 0 1 0 8 임상규 0 0 2 0 3 윤해식 0 0 2 9 0 전소영 0 0 3 3 1 조병철 0 0 3 9 5 지광제

0 0 5 0 4 김윤석 0 0 5 6 7 김효정 0 0 5 7 1 이동욱 0 0 6 3 4 장소림 0 0 7 5 5 황태웅 0 0 8 4 3 박기효

0 0 9 7 1 이성규 0 0 9 9 3 홍승혁 0 1 1 0 0 박제호 0 1 2 0 2 고진석 0 1 2 1 2 오지홍 0 1 2 3 0 최준호

0 1 3 0 9 유진현 0 1 3 1 4 김득수 0 1 3 4 0 서재원 0 1 4 4 3 정성일 0 1 6 0 3 양정필 0 1 6 2 4 김상헌

0 1 6 4 3 권혁율 0 1 6 8 5 김용호 0 1 7 1 3 황우상 0 1 7 9 3 임재민 0 1 8 6 3 우상우 0 1 9 7 0 최길림

0 1 9 9 0 안희선 0 2 1 5 9 조현덕 0 2 2 0 2 한상출 0 2 8 0 8 윤형훈 0 3 1 0 9 박일남 0 3 1 6 3 이석훈

0 3 4 5 5 김남희 0 3 6 2 4 신규식 0 3 6 7 9 주영환 0 6 0 5 5 성정일 0 6 1 4 0 김영배 0 6 1 4 9 정명호

0 6 1 5 0 정창근 0 6 1 7 6 이상호 0 6 1 8 2 김선우 0 6 2 6 5 주재형 0 6 2 8 7 강　호 0 6 3 0 0 정조일

0 6 3 4 9 정영창 0 6 3 6 6 한형욱 0 6 3 7 6 박현모 0 6 3 9 5 김영오 0 6 4 0 1 강수진 0 6 4 1 3 박재승

0 6 4 2 4 곽문수 0 6 5 1 2 노은희 0 6 5 5 6 박지영 0 6 5 6 2 유동현 0 6 6 0 5 어지선 0 6 6 1 2 신형철

0 6 6 2 2 유대웅 0 6 6 2 3 김병찬 0 6 6 2 7 박성은 0 6 6 3 3 이태호 0 6 6 6 9 박중석 0 6 6 7 8 김장문

0 6 6 8 4 박상규 0 6 7 0 2 모진서 0 6 7 1 2 홍석구 0 6 7 6 9 권상용 0 6 7 7 0 김명진 0 6 7 8 1 박정진

0 6 7 8 8 이두형 0 6 7 9 1 류광욱 0 6 7 9 4 김찬기 0 6 8 0 2 전보영 0 6 8 4 2 김덕한 0 6 8 7 7 노혁성

0 6 8 9 6 정하명 0 6 9 5 6 유병주 0 6 9 6 6 정의상 0 6 9 8 3 박성권 0 6 9 8 5 김재호 0 7 0 2 3 이교창

0 7 0 3 7 조현범 0 7 0 6 2 최대영 0 7 0 8 1 이병찬 0 7 0 8 7 김병구 0 7 0 9 1 조찬묵 0 7 1 1 3 이성재

0 7 1 2 7 홍선희 0 7 1 4 1 이홍규 0 7 1 4 2 김성곤 0 7 1 5 1 오석환 0 7 1 7 2 김용우 0 7 1 9 6 백선영

0 7 2 0 9 박종현 0 7 2 2 5 호대혁 0 7 2 5 7 김형진 0 7 2 9 3 이경환 0 7 3 7 0 한창호 0 7 3 9 5 김덕균

0 7 3 9 6 이용희 0 7 4 2 1 최승돈 0 7 4 3 0 백철기 0 7 4 3 4 김대용 0 7 4 4 2 김성재 0 7 4 7 0 오소민



1 1 0

0 7 4 7 9 김현주 1 0 0 4 6 김상범 1 0 0 6 2 정병호 1 0 5 5 1 정행수 1 0 6 9 6 최진석 1 0 8 3 6 김화연

1 1 0 1 7 황동현 1 1 3 3 5 강석진 1 1 5 9 3 공보순 1 1 9 8 5 정동원 1 4 0 5 3 장기연 1 4 1 6 3 윤영재

1 4 1 8 5 박경원 1 4 2 2 1 이희승 1 4 2 7 4 남승복 1 4 3 2 8 정진영 1 4 3 3 0 박수정 1 4 3 3 8 김정하

1 4 3 7 0 박재현 1 4 3 7 3 송유석 1 4 5 6 5 박승용 1 4 6 5 1 김재하 1 4 6 7 6 강동대 1 4 8 6 4 박한석

1 5 2 4 1 김창민 1 5 3 5 8 박태후 1 5 4 2 6 이승엽 1 5 6 2 9 임재현 1 5 8 2 4 정도성 1 5 9 3 1 박성열

2 0 0 1 8 김동희 2 0 1 6 8 윤한섭 2 0 1 7 6 이창걸 2 0 1 7 7 김진성 2 0 1 8 6 주환호 2 0 2 5 6 이동주

2 0 6 1 8 조재준 2 0 7 8 3 박강석 2 0 8 2 3 최정식 2 1 5 6 2 박진홍 2 4 1 3 7 이무열 2 4 2 2 2 최　철

2 4 3 0 9 정현철 2 4 3 1 7 이진욱 2 4 3 4 4 최준학 2 4 3 8 3 김영호 2 4 4 4 5 황정희 2 4 4 7 7 강석출

2 4 6 1 8 민정식 2 4 7 1 5 윤성식 2 4 7 2 0 박혜영 2 4 8 2 7 이희경 3 0 0 7 7 박영수 3 0 1 2 3 한동이

3 0 4 3 2 이봉훈 3 0 6 5 3 이돈형 3 0 7 6 1 남희우 3 0 8 2 5 김갑득 3 0 8 4 2 정　원 3 0 9 1 0 안재선

3 1 2 4 4 박민주 3 1 2 5 7 정환영 3 1 2 7 3 박환영 3 1 3 8 5 윤경호 3 4 0 7 4 왕성호 3 4 1 4 9 이광덕

3 4 2 0 6 강영록 3 4 2 1 7 이미양 3 4 3 9 2 황인광 3 4 4 2 7 김낙현 3 4 5 0 6 최병구 3 4 5 1 2 김용민

3 4 7 3 0 백종민 3 4 8 1 1 김용균 3 4 9 7 1 김성규 3 5 0 7 9 정선영 3 5 2 7 2 이성연 3 5 4 7 7 양진욱

3 5 5 6 7 정운기

○ 건축설계1

0 0 0 3 4 손남일 0 0 0 4 0 김진호 0 0 0 5 0 김종성 0 0 0 5 1 정주화 0 0 0 6 2 김성호 0 0 0 6 3 손쌍인

0 0 0 8 8 강장호 0 0 1 4 8 태윤재 0 0 1 6 6 김은희 0 0 1 7 1 김희영 0 0 1 9 8 김현아 0 0 2 1 2 김희종

0 0 2 5 7 홍지은 0 0 2 7 0 이세우 0 0 2 8 3 고완우 0 0 2 9 5 신성호 0 0 3 7 6 김학정 0 0 3 8 9 심성희

0 0 4 3 5 임성수 0 0 4 4 7 정연구 0 0 4 5 2 최규현 0 0 5 6 9 황선수 0 0 5 9 5 홍석종 0 0 6 3 0 이상헌

0 0 6 3 3 권민혁 0 0 6 3 8 김사언 0 0 6 7 2 이준희 0 0 7 3 8 마영근 0 0 7 4 9 이대형 0 0 7 7 9 김동인

0 0 7 8 5 김용범 0 0 7 8 6 황성택 0 0 8 2 6 오태영 0 0 8 7 4 김성준 0 0 9 0 4 권봉찬 0 0 9 1 9 임성보

0 0 9 4 6 김인수 0 1 0 1 7 송윤종 0 1 0 3 0 황준식 0 1 0 3 7 이영우 0 1 0 3 8 이은영 0 1 0 7 0 홍석수

0 1 1 1 0 박병구 0 1 1 1 1 엄종식 0 1 1 2 5 허창열 0 1 1 3 3 김민태 0 1 1 9 7 김여현 0 1 2 3 2 박정호

0 1 2 3 6 서대범 0 1 2 3 9 백승민 0 1 2 4 0 박영찬 0 1 2 5 2 이나영 0 1 2 6 1 문성배 0 1 2 7 5 김정하

0 1 2 9 3 이승남 0 1 3 6 2 안병돈 0 1 3 6 6 최석원 0 1 3 6 8 방성엽 0 1 3 6 9 유광희 0 1 3 7 2 이기훈

0 1 3 7 3 임희정 0 1 3 7 9 함명균 0 1 4 0 5 고민주 0 1 4 1 4 표태수 0 1 4 1 5 서광진 0 1 4 2 3 장재복

0 1 4 2 9 이영화 0 1 4 3 3 최정호 0 1 4 3 5 구태형 0 1 4 6 8 이광형 0 1 4 8 6 홍종문 0 1 4 8 7 이성국

0 1 5 0 1 이지은 0 1 5 1 4 홍균표 0 1 5 1 9 전성태 0 1 5 3 2 노현철 0 1 5 4 9 이장우 0 1 5 6 2 이중현

0 1 5 9 0 김구태 0 1 6 1 8 김대영 0 1 6 4 1 전인한 0 1 6 4 6 김선화 0 1 6 4 7 배성탁 0 1 6 5 4 최필규

0 1 6 5 9 김영민 0 1 7 0 0 이겸구 0 1 7 1 8 박준표 0 1 7 1 9 박동호 0 1 7 2 4 신광용 0 1 7 6 0 이승현

0 1 7 7 1 김재곤 0 1 7 9 0 우승표 0 1 8 1 5 김은진 0 1 8 9 9 김지현 0 1 9 0 1 김양범 0 1 9 0 9 이정우

0 1 9 1 1 이인규 0 1 9 6 2 안신현 0 1 9 8 9 오문석 0 2 0 9 0 김현진 0 2 2 0 7 손종현 0 2 2 6 5 박정규

0 2 3 4 3 김종권 0 2 3 6 5 권혁제 0 2 6 2 8 김호준 0 2 6 7 2 최희호 0 2 7 3 2 이상봉 0 2 8 0 9 김대성

0 2 9 9 0 기주석 0 3 0 9 0 박광서 0 3 0 9 5 윤영신 0 3 2 0 2 정유교 0 3 2 3 3 이희종 0 3 2 5 1 한규태

0 3 3 9 3 김문수 0 3 4 3 8 정현주 0 3 4 7 9 선상희 0 3 5 2 0 조진희 0 3 6 0 7 장홍만 0 3 6 1 0 노형래

0 3 6 3 4 김정훈 0 3 7 4 6 이철봉 0 3 9 0 8 이재헌 0 3 9 0 9 이병찬 0 3 9 3 0 홍경표 0 3 9 3 5 이지은

0 3 9 5 0 최세근 0 6 0 0 3 박해영 0 6 0 3 8 이기정 0 6 0 7 5 최유진 0 6 0 7 6 김정환 0 6 0 8 0 이경철

0 6 0 9 2 이장술 0 6 0 9 7 송　훈 0 6 1 0 2 유명순 0 6 1 0 6 강한성 0 6 1 0 7 박홍근 0 6 1 1 2 백성준

0 6 1 6 4 가수현 0 6 1 6 9 배태현 0 6 1 7 1 박수혁 0 6 1 7 2 이희찬 0 6 1 7 3 이석재 0 6 2 2 5 김형국

0 6 2 8 3 한광수 0 6 3 1 4 박차환 0 6 3 6 1 이동훈 0 6 4 1 0 김창수 0 6 4 3 9 손정아 0 6 5 9 1 장지호

0 6 6 0 9 양춘호 0 6 6 2 6 권세미 0 6 6 5 5 이익수 0 6 6 8 2 김동건 0 6 6 9 0 남윤희 0 6 7 0 1 김지형

0 6 7 3 6 강민구 0 6 7 8 7 서동휘 0 6 9 4 2 권태혁 0 8 0 4 7 송용재 0 8 0 8 7 이수정 0 8 0 9 6 김민배

0 8 1 1 0 김미애 0 8 1 4 2 이병우 0 8 1 9 0 김　남 0 8 2 2 0 박상진 0 8 2 7 3 김윤상 0 8 2 8 8 한성호

0 8 2 9 3 배영광 0 8 3 0 8 이용덕 0 8 3 1 6 박덕심 0 8 3 3 7 최유신 0 8 3 6 9 정상근 0 8 4 5 5 박수현

0 8 4 9 8 김영호 0 8 5 0 0 윤상호 0 8 5 0 8 임인옥 0 8 6 2 8 성기관 0 8 6 9 4 박지호 0 8 6 9 6 최혜숙

0 8 7 0 7 정선주 0 8 7 2 6 김석근 0 8 7 6 3 최미경 0 8 8 1 4 한태희 0 8 8 4 3 김동현 0 8 8 9 1 조경주

0 8 9 0 3 이지은 0 8 9 6 1 문경식 0 8 9 9 8 이현창 1 0 0 3 5 이익수 1 0 0 4 2 김봉곤 1 0 2 0 8 이도윤

1 0 2 9 0 김창훈 1 0 3 5 4 양철호 1 0 3 6 4 류정우 1 0 4 4 0 이영진 1 0 4 8 7 하수성 1 0 5 0 0 김종균

1 0 6 3 7 양해주 1 0 7 6 5 이경환 1 0 9 4 1 남상원 1 1 0 6 4 이선식 1 1 5 7 7 이진국 1 1 9 8 3 김기호



1 1 10 6 1 1  대 한 건 축 사 협 회

1 4 5 1 6 박재영 1 4 8 3 9 김수근 1 7 3 1 8 임성군 1 7 7 9 2 김근대 2 0 0 9 1 나대연 2 0 0 9 6 김창영

2 0 2 8 8 윤주철 2 0 3 6 5 유거룡 2 0 6 4 6 박재석 2 0 7 3 2 김영호 2 0 7 5 0 박재상 2 0 8 5 3 여운탁

2 0 8 9 2 연규봉 2 0 9 6 1 서경진 2 1 0 1 8 감경락 2 1 4 5 5 권일란 2 1 5 3 3 하철수 2 1 5 4 9 이대욱

2 1 5 5 0 이경헌 2 1 6 2 4 정경희 2 1 7 2 9 백승민 2 1 8 5 1 임승일 2 1 8 9 5 박윤근 2 1 9 0 3 강수한

2 4 2 4 2 이병곤 2 4 3 3 5 김옥균 2 4 3 6 7 박재범 2 4 4 3 1 김성록 2 4 4 3 2 이석필 2 4 4 4 3 조재열

2 4 6 4 8 임용준 2 4 8 6 5 문택수 2 4 8 9 7 김군환 2 7 0 4 5 이경희 2 7 4 5 5 이선우 2 8 8 3 4 양해율

3 0 0 3 8 윤덕일 3 0 1 5 9 장영우 3 0 2 1 7 송인택 3 0 3 5 5 김범섭 3 0 6 3 4 박규상 3 0 6 4 9 정영석

3 1 6 3 7 양철훈 3 1 7 1 4 이성환 3 1 9 2 3 강동완 3 1 9 2 8 김판수 3 4 0 3 1 홍영식 3 4 0 3 6 권최남

3 4 0 4 0 박미라 3 4 1 6 4 양태화 3 4 3 0 7 류충렬 3 4 3 3 5 김대운 3 4 5 7 0 천준필 3 4 5 9 8 임준호

3 4 6 1 9 이은경 3 4 7 0 4 최병률 3 4 8 3 7 나상민 3 7 5 4 9 이화인 3 7 7 7 0 서원주

○ 건축설계2

0 0 0 2 6 김주표 0 0 0 9 6 권한준 0 0 1 4 3 김성국 0 0 1 7 2 정평순 0 0 1 8 9 윤근주 0 0 2 0 7 양우현

0 0 2 6 9 이용진 0 0 3 6 5 양명석 0 0 3 7 3 이제형 0 0 3 8 1 조혜원 0 0 3 9 8 김성곤 0 0 4 1 1 최승효

0 0 4 1 8 배형식 0 0 4 3 3 최종환 0 0 4 5 1 김명수 0 0 4 7 5 이경환 0 0 5 0 8 손한계 0 0 5 4 7 이소현

0 0 5 6 0 이영환 0 0 5 9 2 엄영철 0 0 6 0 1 곽미경 0 0 6 0 3 전순집 0 0 6 7 8 박정완 0 0 7 0 1 윤병업

0 0 7 1 4 강상범 0 0 7 3 9 조현철 0 0 7 6 6 김도형 0 0 8 9 3 윤서남 0 0 9 2 3 김광준 0 0 9 4 4 손주옥

0 0 9 7 9 송정훈 0 1 0 5 3 유종재 0 1 0 7 2 이정필 0 1 0 8 2 김선영 0 1 0 8 6 오동준 0 1 1 0 5 김진희

0 1 1 0 8 이경은 0 1 1 1 4 이정철 0 1 1 4 1 한영규 0 1 1 5 5 박병희 0 1 1 5 8 김광식 0 1 1 8 1 김세훈

0 1 1 9 8 정연국 0 1 2 0 1 양재호 0 1 2 3 4 조성웅 0 1 2 4 1 이은소 0 1 2 4 7 김선유 0 1 2 5 0 이현미

0 1 2 8 8 이균수 0 1 3 0 4 임대규 0 1 3 2 2 김창성 0 1 3 9 2 서영인 0 1 3 9 8 윤순로 0 1 4 6 9 최　열

0 1 4 9 1 이정원 0 1 4 9 7 김애경 0 1 5 0 0 박순호 0 1 5 1 1 박정민 0 1 5 9 6 김영회 0 1 6 2 6 이규철

0 1 6 2 9 홍명기 0 1 6 4 5 배덕만 0 1 6 7 8 이길주 0 1 7 1 6 조인호 0 1 7 2 5 김종호 0 1 7 3 3 홍성현

0 1 7 3 4 이상진 0 1 7 6 6 이병철 0 1 7 6 7 강효정 0 1 7 7 7 안병길 0 1 7 8 5 손영기 0 1 7 9 4 김석준

0 1 8 2 9 이진수 0 1 8 3 1 차선주 0 1 8 8 1 최은영 0 1 8 8 3 문정희 0 1 9 0 7 윤성삼 0 1 9 4 4 김태형

0 1 9 5 6 정대경 0 1 9 7 5 진조평 0 1 9 7 7 최점봉 0 1 9 8 0 유창석 0 1 9 8 7 윤용선 0 1 9 9 3 김영남

0 2 0 0 0 최문봉 0 2 1 0 4 노정태 0 2 1 7 8 박용수 0 2 2 2 3 김창우 0 2 2 9 4 최봉섭 0 2 3 0 2 김삼성

0 2 3 3 0 이상화 0 2 4 5 3 박진우 0 2 4 8 4 김석대 0 2 5 1 4 김정순 0 2 5 3 5 강민경 0 2 5 3 6 허두영

0 2 7 1 2 지궁청 0 2 7 2 7 김재한 0 2 8 7 0 이기형 0 2 9 7 1 최주균 0 2 9 7 4 안영옥 0 2 9 8 0 황희섭

0 3 0 0 5 정유석 0 3 0 6 7 이상복 0 3 2 5 4 고정은 0 3 3 9 2 최윤환 0 3 4 0 0 장석윤 0 3 4 5 0 김병학

0 3 4 6 7 박미령 0 3 7 5 0 강원석 0 3 7 5 4 이성수 0 3 8 1 3 윤정훈 0 3 9 0 6 조성래 0 7 0 0 2 조용호

0 7 0 0 3 김병임 0 7 0 1 9 조석훈 0 7 0 3 0 신동현 0 7 0 3 3 김순집 0 7 0 9 4 송영환 0 7 1 0 1 정진호

0 7 1 2 1 송수진 0 7 1 7 4 유은정 0 7 1 9 8 김용국 0 7 2 2 6 홍승섭 0 7 2 2 8 정민구 0 7 2 7 7 이상호

0 7 2 8 1 조호균 0 7 2 9 5 김태환 0 7 3 1 3 김민선 0 7 3 1 6 전현주 0 7 3 3 2 김도우 0 7 3 5 2 김태형

0 7 3 9 1 고명호 0 7 4 1 2 이정한 0 7 4 2 9 김상권 0 7 4 8 0 정승호 0 8 0 7 3 문수성 0 8 0 7 8 양동권

0 8 1 1 7 김상언 0 8 1 6 6 권형표 0 8 3 8 0 유봉희 0 8 3 9 1 이명곤 0 8 4 4 8 이문재 0 8 8 3 5 김영근

1 0 1 4 0 이형규 1 0 2 4 2 강대원 1 0 4 3 0 서승극 1 0 4 7 4 이금순 1 0 5 0 9 이상길 1 0 5 7 3 오정삼

1 0 8 0 8 김태현 1 1 1 5 8 박형준 1 1 1 9 6 손재현 1 1 2 0 0 정형식 1 1 8 1 2 차상현 1 7 1 4 0 박미은

1 7 9 0 5 이상태 2 0 3 7 9 이재환 2 0 4 0 4 전경우 2 0 4 7 2 윤상영 2 0 4 8 5 송재호 2 0 4 8 8 하용수

2 0 5 3 8 김재욱 2 0 6 4 4 한재흥 2 0 7 0 7 윤종해 2 0 7 1 0 김태완 2 0 7 8 1 박철호 2 0 8 9 8 강진구

2 1 0 7 5 김대용 2 1 1 6 4 이재명 2 1 1 8 5 안치언 2 1 2 7 4 구진아 2 1 3 3 2 김창제 2 1 4 3 7 김준형

2 1 5 6 5 최주흥 2 1 6 3 9 이상엽 2 1 6 5 5 김동희 2 1 8 0 7 김동연 2 1 8 3 1 김수용 2 1 8 9 3 이원석

2 5 1 5 7 김용섭 2 5 3 0 0 최은영 2 5 3 9 2 신일진 2 5 5 6 7 박몽섭 2 5 6 0 1 손대운 2 5 6 9 5 정한경

2 7 7 1 4 왕영철 2 7 7 5 7 김홍태 2 7 9 5 3 장희창 3 0 0 2 7 정종훈 3 0 2 3 2 이미영 3 0 9 1 4 송일섭

3 1 1 8 3 임광근 3 1 1 8 7 장필수 3 1 3 5 1 최우신 3 1 4 0 7 강동영 3 1 5 9 4 양경승 3 1 6 1 1 손창근

3 1 6 6 3 장영호 3 1 8 7 7 최명회 3 1 8 8 5 문명석 3 1 9 4 1 이기수 3 5 0 7 1 노석재 3 5 3 3 2 엄창호

3 5 3 3 6 박병수 3 5 8 2 3 김영일 3 7 3 1 4 임흥빈 3 7 3 7 8 김권석 3 7 5 8 1 이교우 3 7 7 0 9 김종성

3 7 7 2 4 이길배 3 7 7 5 9 김용순



1 1 2

■ 용도별 (단위: 동, 제곱미터)

2 0 0 6년 건축허가현황( 9월)

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문교및
사회용
기 타

동 수
연면적
동 수
연면적
동 수
연면적
동 수
연면적
동 수
연면적
동 수
연면적

구 분

1 0 , 5 8 1 1 7 , 3 1 5 6 3 . 6 % 9 5 , 0 9 3 1 3 6 , 6 4 3 4 3 . 7 %
7 , 2 0 5 , 5 0 2 1 1 , 1 0 8 , 8 3 5 5 4 . 2 % 7 7 , 3 7 3 , 0 8 0 1 0 0 , 2 3 1 , 1 4 4 2 9 . 5 %

2 , 9 2 7 5 , 6 5 4 9 3 . 2 % 2 7 , 4 5 1 3 8 , 6 5 0 4 0 . 8 %
2 , 7 5 8 , 2 1 3 5 , 4 6 6 , 6 0 4 9 8 . 2 % 3 3 , 3 9 8 , 7 2 3 4 0 , 2 6 7 , 5 6 7 2 0 . 6 %

3 , 2 2 0 5 , 1 6 5 6 0 . 4 % 2 8 , 6 6 5 4 1 , 3 8 1 4 4 . 4 %
1 , 5 8 1 , 8 9 8 2 , 2 2 2 , 0 1 7 4 0 . 5 % 1 7 , 3 0 8 , 4 9 2 2 4 , 5 3 2 , 2 1 7 4 1 . 7 %

1 , 7 1 4 1 , 9 7 0 1 4 . 9 % 1 4 , 8 0 1 2 0 , 3 3 0 3 7 . 4 %
1 , 3 4 8 , 5 9 3 1 , 1 5 5 , 5 9 0 - 1 4 . 3 % 1 0 , 0 6 7 , 7 1 7 1 2 , 5 8 5 , 0 9 3 2 5 . 0 %

7 6 6 1 , 0 6 9 3 9 . 6 % 7 , 0 0 3 9 , 0 6 3 2 9 . 4 %
7 4 6 , 6 5 6 6 6 0 , 5 6 9 - 1 1 . 5 % 6 , 9 8 0 , 4 3 7 8 , 9 1 4 , 4 1 5 2 7 . 7 %

1 , 9 5 4 3 , 4 5 7 7 6 . 9 % 1 7 , 1 7 3 2 7 , 2 1 9 5 8 . 5 %
7 7 0 , 1 4 2 1 , 6 0 4 , 0 5 5 1 0 8 . 3 % 9 , 6 1 7 , 7 1 1 1 3 , 9 3 1 , 8 5 2 4 4 . 9 %

당월( 9월) 누계( 1 ~ 9월)

2 0 0 5년 2 0 0 5년2 0 0 6년 2 0 0 6년증가율 증가율

건축마당

통 계
s t a t i s t i c s

■ 시도별 (단위: 동, 제곱미터)

계

수도권

서 울

인 천

경 기

지 방

부 산

대 구

광 주

대 전

울 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동 수
연면적
동 수
연면적
동 수
연면적
동 수
연면적
동 수
연면적
동 수
연면적
동 수
연면적
동 수
연면적
동 수
연면적
동 수
연면적
동 수
연면적
동 수
연면적
동 수
연면적
동 수
연면적
동 수
연면적
동 수
연면적
동 수
연면적
동 수
연면적
동 수
연면적

구 분

1 0 , 5 8 1 1 7 , 3 1 5 6 3 . 6 % 9 5 , 0 9 3 1 3 6 , 6 4 3 4 3 . 7 %
7 , 2 0 5 , 5 0 2 1 1 , 1 0 8 , 8 3 5 5 4 . 2 % 7 7 , 3 7 3 , 0 8 0 1 0 0 , 2 3 1 , 1 4 4 2 9 . 5 %

3 , 3 1 1 5 , 3 4 3 6 1 . 4 % 2 9 , 5 6 3 4 4 , 8 9 5 5 1 . 9 %
2 , 9 1 2 , 0 4 2 4 , 0 7 8 , 6 0 4 4 0 . 1 % 3 4 , 1 8 5 , 4 2 1 4 1 , 3 9 8 , 6 2 3 2 1 . 1 %

6 9 2 9 2 7 3 4 . 0 % 5 , 4 5 2 7 , 7 2 9 4 1 . 8 %
9 4 0 , 1 1 6 7 7 5 , 1 2 2 - 1 7 . 6 % 8 , 3 1 9 , 2 7 8 1 1 , 0 0 3 , 7 0 7 3 2 . 3 %

3 1 3 4 9 3 5 7 . 5 % 2 , 7 4 9 3 , 4 4 9 2 5 . 5 %
1 7 6 , 1 8 8 7 2 5 , 9 4 9 3 1 2 . 0 % 3 , 3 4 7 , 1 5 5 3 , 6 4 5 , 1 8 1 8 . 9 %
2 , 3 0 6 3 , 9 2 3 7 0 . 1 % 2 1 , 3 6 2 3 3 , 7 1 7 5 7 . 8 %

1 , 7 9 5 , 7 3 8 2 , 5 7 7 , 5 3 3 4 3 . 5 % 2 2 , 5 1 8 , 9 8 8 2 6 , 7 4 9 , 7 3 5 1 8 . 8 %
7 , 2 7 0 1 1 , 9 7 2 6 4 . 7 % 6 5 , 5 3 0 9 1 , 7 4 8 4 0 . 0 %

4 , 2 9 3 , 4 6 0 7 , 0 3 0 , 2 3 1 6 3 . 7 % 4 3 , 1 8 7 , 6 5 9 5 8 , 8 3 2 , 5 2 1 3 6 . 2 %
3 6 5 4 1 1 1 2 . 6 % 3 , 7 3 3 4 , 6 6 3 2 4 . 9 %

1 8 2 , 2 9 8 2 3 0 , 5 8 4 2 6 . 5 % 3 , 6 7 9 , 2 3 2 8 , 2 1 9 , 0 4 8 1 2 3 . 4 %
4 0 7 6 2 2 5 2 . 8 % 3 , 5 6 5 4 , 5 6 6 2 8 . 1 %

8 2 5 , 4 9 1 7 9 2 , 2 8 2 - 4 . 0 % 5 , 5 7 3 , 7 3 2 5 , 2 2 3 , 4 7 8 - 6 . 3 %
3 2 4 3 6 4 1 2 . 3 % 2 , 5 7 7 3 , 4 0 9 3 2 . 3 %

3 6 3 , 7 6 4 2 1 7 , 5 0 9 - 4 0 . 2 % 2 , 2 3 8 , 8 1 3 3 , 0 5 8 , 8 9 5 3 6 . 6 %
2 4 7 3 2 4 3 1 . 2 % 2 , 1 0 3 2 , 8 8 9 3 7 . 4 %

2 0 8 , 2 0 7 3 7 0 , 6 3 5 7 8 . 0 % 1 , 7 5 5 , 8 9 9 2 , 2 8 4 , 4 7 7 3 0 . 1 %
2 5 1 3 7 0 4 7 . 4 % 2 , 4 8 3 3 , 5 5 3 4 3 . 1 %

1 7 3 , 8 0 7 2 0 2 , 7 3 9 1 6 . 6 % 1 , 3 4 3 , 8 7 7 2 , 0 3 2 , 0 9 8 5 1 . 2 %
5 7 6 1 , 1 3 0 9 6 . 2 % 5 , 1 9 5 7 , 6 1 1 4 6 . 5 %

2 6 0 , 8 7 8 3 4 8 , 0 3 1 3 3 . 4 % 3 , 4 8 9 , 3 9 3 3 , 7 5 2 , 4 5 4 7 . 5 %
7 4 3 1 , 1 1 6 5 0 . 2 % 5 , 6 3 6 8 , 0 6 5 4 3 . 1 %

4 3 1 , 1 5 0 2 6 2 , 4 2 6 - 3 9 . 1 % 3 , 5 9 4 , 5 7 7 4 , 2 1 2 , 6 5 9 1 7 . 2 %
8 1 0 1 , 4 8 1 8 2 . 8 % 6 , 8 1 3 9 , 8 1 3 4 4 . 0 %

3 3 3 , 4 0 5 1 , 5 5 0 , 5 5 0 3 6 5 . 1 % 5 , 0 5 7 , 9 6 9 6 , 7 7 7 , 2 7 2 3 4 . 0 %
5 8 3 1 , 1 3 2 9 4 . 2 % 5 , 1 3 5 8 , 1 6 2 5 8 . 9 %

2 4 0 , 9 8 7 4 3 2 , 6 7 3 7 9 . 5 % 2 , 7 9 4 , 7 1 3 3 , 0 7 7 , 1 8 2 1 0 . 1 %
6 4 7 1 , 2 5 7 9 4 . 3 % 5 , 7 3 8 9 , 3 1 6 6 2 . 4 %

2 9 7 , 2 7 7 3 2 6 , 6 4 9 9 . 9 % 1 , 9 1 8 , 7 7 6 3 , 6 9 4 , 6 8 8 9 2 . 6 %
1 , 0 3 6 1 , 8 0 7 7 4 . 4 % 1 0 , 1 8 4 1 4 , 2 3 4 3 9 . 8 %

3 9 6 , 7 3 7 5 4 0 , 7 0 0 3 6 . 3 % 5 , 0 0 9 , 1 8 1 6 , 3 1 3 , 3 7 5 2 6 . 0 %
1 , 0 3 1 1 , 6 9 9 6 4 . 8 % 1 0 , 1 2 1 1 2 , 7 0 6 2 5 . 5 %

4 9 7 , 7 6 4 1 , 6 4 6 , 7 4 5 2 3 0 . 8 % 6 , 0 4 1 , 8 9 6 9 , 3 4 9 , 5 9 2 5 4 . 7 %
2 5 0 2 5 9 3 . 6 % 2 , 2 4 7 2 , 7 6 1 2 2 . 9 %

8 1 , 6 9 5 1 0 8 , 7 0 8 3 3 . 1 % 6 8 9 , 6 0 1 8 3 7 , 3 0 3 2 1 . 4 %

당월( 9월) 누계( 1 ~ 9월)

2 0 0 5년 2 0 0 5년2 0 0 6년 2 0 0 6년증가율 증가율

■ 구조별 (단위: 동, 제곱미터)

계

철 근
철골조
조적조

목 조

기 타

동 수
연면적
동 수
연면적
동 수
연면적
동 수
연면적
동 수
연면적

구 분

1 0 , 5 8 1 1 7 , 3 1 5 6 3 . 6 % 9 5 , 0 9 3 1 3 6 , 6 4 3 4 3 . 7 %
7 , 2 0 5 , 5 0 2 1 1 , 1 0 8 , 8 3 5 5 4 . 2 % 7 7 , 3 7 3 , 0 8 0 1 0 0 , 2 3 1 , 1 4 4 2 9 . 5 %

9 , 2 9 5 1 4 , 1 5 1 5 2 . 2 % 8 3 , 2 8 3 1 1 8 , 3 4 9 4 2 . 1 %
7 , 1 0 5 , 1 0 5 1 0 , 8 6 5 , 3 9 2 5 2 . 9 % 7 6 , 3 7 1 , 7 8 1 9 8 , 6 8 4 , 5 4 1 2 9 . 2 %

1 , 0 9 3 2 , 4 3 9 1 2 3 . 1 % 1 0 , 1 0 8 1 4 , 6 0 7 4 4 . 5 %
8 4 , 8 5 0 1 7 9 , 6 2 2 1 1 1 . 7 % 8 3 1 , 1 2 9 1 , 1 5 8 , 3 5 5 3 9 . 4 %

1 9 3 6 3 1 2 2 6 . 9 % 1 , 6 9 5 3 , 5 0 2 1 0 6 . 6 %
1 5 , 5 4 7 5 0 , 2 5 1 2 2 3 . 2 % 1 6 9 , 4 8 2 3 0 7 , 5 5 2 8 1 . 5 %

0 9 4 0 . 0 % 7 1 8 5 0 . 0 %
0 1 3 , 5 7 0 0 . 0 % 6 8 7 8 0 , 6 9 6 0 . 0 %

당월( 9월) 누계( 1 ~ 9월)

2 0 0 5년 2 0 0 5년2 0 0 6년 2 0 0 6년증가율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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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사무소등록현황

건축사회별회원현황

(사: 사무소수, 회: 회원수) 2 0 0 6년9월말

구 분 개 인 사 무 소 법 인 사 무 소

1인 2인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소 계

용 역

사무소
합 계 비율( % )

3인이상 소 계건축

사회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1 0 0 . 0 %

3 3 . 2 %

8 . 9 %

7 . 3 %

3 . 9 %

3 . 5 %

3 . 6 %

2 . 6 %

1 2 . 7 %

2 . 5 %

2 . 9 %

2 . 7 %

2 . 8 %

1 . 9 %

4 . 6 %

5 . 2 %

1 . 5 %

회

1 0 0 . 0 %

3 5 . 4 %

9 . 1 %

7 . 5 %

3 . 5 %

3 . 6 %

3 . 7 %

2 . 5 %

1 2 . 1 %

2 . 4 %

2 . 9 %

2 . 6 %

2 . 6 %

1 . 7 %

4 . 2 %

4 . 9 %

1 . 4 %

구 분

건축사회

합 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건축사

8 , 0 0 2

2 , 7 3 9

7 0 3

6 1 8

2 9 8

2 9 3

2 9 8

2 0 5

9 4 7

1 9 6

2 4 1

2 1 9

2 3 0

1 4 6

3 5 8

4 0 4

1 0 7

회 원

2급

1 0

3

1

0

0

0

1

0

2

0

0

3

0

0

0

0

0

계

8 , 0 1 2

2 , 7 4 2

7 0 4

6 1 8

2 9 8

2 9 3

2 9 9

2 0 5

9 4 9

1 9 6

2 4 1

2 2 2

2 3 0

1 4 6

3 5 8

4 0 4

1 0 7

비 율

1 0 0 . 0 %

3 5 . 4 %

9 . 1 %

7 . 5 %

3 . 5 %

3 . 6 %

3 . 7 %

2 . 5 %

1 2 . 1 %

2 . 4 %

2 . 9 %

2 . 6 %

2 . 6 %

1 . 7 %

4 . 2 %

4 . 9 %

1 . 4 %

준회원

2 3

1 0

9

0

0

0

0

0

2

0

0

0

0

0

1

1

0

사무소형태별회원현황

구 분

회 원 수

비 율

사무소수

비 율

개인사무소

5 , 4 3 9

6 7 . 3 7 %

5 , 2 3 5

7 3 . 5 8 %

법인사무소

2 , 5 6 3

3 1 . 7 3 %

1 , 8 8 1

2 6 . 4 2 %

전입미처리

7 3

0 . 9 %

-

-

합 계

8 , 0 7 5

1 0 0 . 0 %

7 , 1 1 6

1 0 0 . 0 %

비 고

5 , 0 5 95 , 0 5 9 1 5 2 3 0 4 2 4 7 6 5 , 2 3 55 , 4 3 91 , 4 7 9 1 , 4 7 9 2 6 9 5 3 8 6 9 2 0 7 3 2 1 2 8 3 2 2 1 1 1 , 8 8 1 2 , 5 6 3

1 , 1 1 6 1 , 1 1 6 4 1 8 2 1 0 3 1 1 , 1 6 7 1 , 2 2 98 3 8 8 3 8 1 7 4 3 4 8 3 9 1 1 7 1 9 7 6 1 9 1 3 1 1 , 0 8 9 1 , 5 1 0

4 9 0 4 9 0 1 7 3 4 5 1 6 5 1 2 5 4 0 8 2 8 2 1 5 3 0 6 1 8 4 1 6 3 1 7 1 1 0 1 6 3

4 2 0 4 2 0 2 4 4 8 6 1 9 4 5 0 4 8 7 5 3 5 3 2 3 4 6 6 1 8 1 4 2 1 0 8 5 1 3 1

2 3 3 2 3 3 2 4 0 0 2 3 5 2 3 7 4 9 4 9 6 1 2 0 0 0 0 0 0 5 5 6 1

2 1 4 2 1 4 2 4 0 0 2 1 6 2 1 8 3 3 3 3 7 1 4 1 3 2 8 3 1 7 4 6 7 5

1 9 9 1 9 9 1 6 3 2 1 3 2 1 6 2 3 4 2 7 2 7 8 1 6 3 9 0 0 1 1 2 3 9 6 4

1 6 1 1 6 1 7 1 4 1 3 1 6 9 1 7 8 1 6 1 6 4 8 1 3 0 0 0 0 2 1 2 8

6 6 6 6 6 6 7 1 4 0 0 6 7 3 6 8 0 2 1 2 2 1 2 1 7 3 4 4 1 2 1 4 1 5 2 3 5 2 6 7

1 5 8 1 5 8 3 6 0 0 1 6 1 1 6 4 2 1 2 1 3 6 0 0 0 0 1 5 2 5 3 2

1 7 5 1 7 5 8 1 6 0 0 1 8 3 1 9 1 2 5 2 5 2 4 1 3 1 4 2 1 4 3 1 5 0

1 6 0 1 6 0 4 8 0 0 1 6 4 1 6 8 3 4 3 4 1 2 1 3 3 1 2 0 0 3 9 5 1

1 8 9 1 8 9 3 6 0 0 1 9 2 1 9 5 2 1 2 1 2 4 2 6 1 4 0 0 2 6 3 5

1 3 1 1 3 1 0 0 0 0 1 3 1 1 3 1 9 9 0 0 2 6 0 0 0 0 1 1 1 5

3 0 3 3 0 3 7 1 4 1 4 3 1 1 3 2 1 3 0 3 0 2 4 1 3 0 0 0 0 3 3 3 7

3 4 5 3 4 5 1 1 2 2 0 0 3 5 6 3 6 7 2 1 2 1 5 1 0 2 6 0 0 0 0 2 8 3 7

9 9 9 9 0 0 0 0 9 9 9 9 8 8 0 0 0 0 0 0 0 0 8 8

7 , 1 1 6 8 , 0 0 2

2 , 2 5 62 , 7 3 9

6 2 2 7 0 3

5 3 5 6 1 8

2 9 0 2 9 8

2 6 2 2 9 3

2 5 5 2 9 8

1 9 0 2 0 5

9 0 8 9 4 7

1 8 6 1 9 6

2 1 4 2 4 1

2 0 3 2 1 9

2 1 8 2 3 0

1 4 2 1 4 6

3 4 4 3 5 8

3 8 4 4 0 4

1 0 7 1 0 7

7

6

1

7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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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 C H I T E CTURAL RECOR D
9월호

9월호는 인

테리어를 가

장 민감하면

서도 사용자

의 반응을 불

러 일 으 키 는

차 원 에 서 의

공간의 문제

로 접근하고

있다. 점차적으로 국내에도 익숙해지고 있

는 서바이벌 프로그램 중에 패션디자인을

주제로 하는‘프로젝트 런웨이’라는 것이

있다. 이 프로그램이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

는 것은 누구나 패션에 대해 전문가가 아니

더라도 말 한마디 정도는 걸칠 수 있는취향

과 주관을 가지고있기 때문이다. 그런면에

서 인테리어의 문제는 건축주의 취향과 건

축사의 생각이 가장 섬세하게 조율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이번호 Record Interior

2 0 0 6에선정된7작품들은 건축사가 기존의

건물의 잠재성을 살려 건축주의 요구 이상

의 것을 성취한 것들이라는 면에서 주목하

게한다.

■ 신간서적리뷰

작가들은끊임없이자신의작업속에서정당

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번에는 피터 줌터와

윌리엄미첼등‘어떻게공간을만들어야내는

가’에서‘내가 생각하는 공간의 문제는 왜 중

요한가’에 대한 신념들을 보여주는 저작들이

소개되고있다

- House Thinking, by Wingfred

Gallangher: Harper Collins, 2006 

- Atmosphers/Thingking Architecture

by Peter Zumthor, BirkHauser, 2006

- Designing with Light by Victoria

Meyers, Abbeville, 2006

- Placing Words: Symbols, Space, and

the City, by William Mitchell, MIT

Press 

■ 전시회리뷰

- Maya Lin : Systematic Landscape

워싱턴 대학의 헨리 아트 갤러리에서 열린

마야린의전시(2006. 4. 22 ~ 9. 3)를특별기

고문의 형태로 다루고 있다. 그녀는 이 전시회

를 위한 언급에서 Systematic landscape를

“과학자들과 컴퓨터가 우리의 세계를 인식하

는방법을이용하는것”이라고말하고있다. 이

를 통해 그녀는 워싱턴 근처의 자연지형과, 콜

로라도 산길 그리고 대서양 한가운데 있는 부

베 섬의 윤곽선을 각각 픽셀레이션과 정밀한

지형도모델그리고선형의그래프를이용하여

‘공간화’하고있다. 이때특정한방식의단순

화가개입되는데여기에서대상의인식은조직

적이면서 고의적인 ( s y s t e m a t i c의 두가지 의

미) 방식으로 변형된다. 결국 그녀는 공통적으

로‘경험적인’성격을 가진 건축과 예술의 중

간적 위치에서, 그 둘이 취하는 현격한 방법상

의차이를넘나들며공간을구축하는흥미로운

대안을제시하고있는것이다.

■ 작품리뷰

건축사라면작품속에서자신의세계관이온

전히 표현되기-외관뿐만 아니라 내부 마감까

지 완벽히 그의 통제 하에 있었으면 하는 것-

를 원할 것이다. 그러한 이들에게 건축물이 개

성적인 인테리어를 플러그 인하기 위한 소켓

정도의 장치로 소비되는 듯한 최근의 양상은

건축사내부의건축이데아의모델을심각하게

손상시키는, 손 놓고 보기엔 꽤나 불편한 상황

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R e c o r d지가 선택한

‘올해의실내건축’들은바로이러한방어적인

식이 고루한 것이며, 건축의 영역을 오히려 축

퇴시키는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안도 타다오

의 모리토모 레스토랑(뉴욕), Graft의 K U 6 4

치과 디자인(베를린), 아오키 준의Xel-Ha 뷰

뷰티 살롱(도쿄), WinKa Dubbeldam의

Schein Loft(뉴욕), David Adjaye의 노벨 평

화 센터(오슬로), Rene Gonzalez의 K a r l a

건축마당

해외잡지동향
overseas journal

Architectural Record
Architectural Review

新建築

Maya Lin-Systematic Landscape



1 1 50 6 1 1  대 한 건 축 사 협 회

H e a d q u a r t e r ( 마 이 애 미 ), 지 난 호

Architectural Review 지에도 실렸던

Thomas Heatherwick의 Longchamp 부

티크(뉴욕)은 모두 공간에 대한 강력한 인식

의 변화를 기존 건물의 기반 위에서 충격의

방식으로이끌어내고있는작업들이다.

안도의레스토랑디자인은 조명과투명성

그리고 이를 이용한 물성의 조작을 통해 매

우 풍부한 시각적 효과들을 만들어내고 있

다. 머리위에 부드러운 천처럼 낙낙하게 걸

쳐 있어내부 공간에 활력을주는 부분은 실

제로는 캔버스를유리섬유 스프레이로 굳힌

단단한 소재로 되어 있으며, 거대한 빙벽을

연상시키는 내부 벽체는 1 7 , 4 0 0개의 병에

물을채워 L E D로조명을한것이다. 전체적

으로절제된차분한분위기는조명과재료들

의 결합으로 신비로움을 더하고 있으며, 과

시적인 제스추어보다는 스시 레스토랑이라

는 기본적 기능에 충실한 것으로 공간의 진

정한가치를드러내고있다. 

반면 KU64 치과 의원은 공간적 환상을

통해 공간의 본질을‘변질’시키려고 한다.

G r a f t는‘치과에 가는 것’에서 떠올리게 되

는 공포스러운 드릴의 추억을 스파에 가는

것과 같은 즐거움으로 치환하고 있다. 모서

리가둥근형태의직선을사용하여금잔화의

노랑을 기조로 한 흰색과 버건디 색의 강렬

한색깔대비와둔덕형태의매스들을통해전

통적인 의료시설에대한 고정관념의 한계를

넘어, 공간이 새로운 방식의 의료행위의 의

미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자신 만만한 건

축사의의도를전달하고있다.

아오키 준은 Xel-Ha 디자인에서 규격화

된 공간의‘경계’에 대한 인식에 도전한다.

5 0센티미터높이의닥종이로만들어진우아

하게소용돌이치는천장은종이의배열에맞

추어불규칙적으로배열된조명들과함께구

름과 같이 부유하며 깊이에 대한 감각을 교

란한다. 헤어샵이라면 의례히 있는 거울 앞

의 상판과인포메이션 데스크는 머리위에서

유영하는가위의차가운광택과어우러져뷰

티 살롱에서의아름다움에 대한 아른거리는

욕망을수많은거울을통해무한히확장하고

있다. 이것을더욱 도드라져 보이게 하는 것

이 가라앉은 톤으로 구성된 벽체와 바닥이

다. 아오키 준은 인테리어 디자인이 가지는

구축의 자유로움을다양하면서도 적절한 재

료의사용을통해몽환적으로표현하고있는

것이다.

David Adjaye의 노벨평화센터 디자인은

내부로진입하기도전에입구부분에서멀찌

감치세운양쪽이트인거대한4각형의알루

미늄관을캐노피라고일컫는데에서건축사

의 의도를 그대로표현한다. 그는 이 작업을

통해 인테리어 작업이 주변의 맥락과 기존

건물과의 관계를 재규정하는 일종의‘장치’

라고 주장하는 듯하다. 그는 기존 시설 내부

에 2차원적 변화만(채색 및 새로운 재료의

클래딩)을 시도하고 공간표면의 3차원적 조

작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를 기존 건물에 대

한 존중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스탠리 큐브릭이 영화 스페이스 오

디세이에서 바로크적공간을 순백의 색상과

조명으로 일그러뜨렸듯, David Adjaye는

기존의낡은철도역을그의‘장치’들을사용

하여만화경의공간으로왜곡시키고있는것

이다. 그가“명예의 복도”라고 한 장소에 그

가 한것은 통로 전후의공간과 요소들을 반

사시키고있는사각형의튜브를가져다놓은

것이다. 이를통해 그는 오래된 철도역의 장

면들을 다양한 재료와 조명 등을 통해 기묘

하게 융합시키고, 프레임안에 집중시킨다.

결국 David Adjaye는 평화와 분쟁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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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문제들을시각적으로화해와 결합이

라는방식으로물성화시키고있는것이다.

A R C H I T E CTURAL REVIEW
9월호

‘도시의

공기가 자유

를 만든다.’

라는 독일

중세 격언이

있다. 도시

화와 관련된

수많은 어려

움-부분적

으로는 산업

혁명에 기인하는 것이지만-에도 불구하

고 그 격언은 여전히 유효하다. 중세의 성

주보다훨씬더강력한통제수단을가지고

있는 현대의 독재자들 또한 도시 문화를

억누르기란 어려운 것이다. 부를 만들어

내는 도시의 속성과 시민에 대한 집중을

통해도시는기존의힘의측정수단이었던

토지소유권보다훨씬거대한정치경제적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번에

Architectural Review가다루고있는문

제는바로이도시와건축, 사회에대한것

이다. 2006년 베니스 비엔날레의 주제와

연동하여 선정된 1 6개 도시에 대한 연구

는 이 잡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뚜렷하게 보여준다. 도시의 성장을 단순

하게문제나위협으로생각하는데에서벗

어나어떻게도시가스스로자신의미래를

결정하고있는가에대한이성적선택을제

시하고자하는Architectural Review 지

의생각은우리의격언을들자면‘피할수

없으면즐겨라’정도로요약될수있을것

이다.

이는 타푸리의 좌절스러운 현대건축의

죽음에대한제증명에대한대도시의정신

분열적상황에서출발했던렘쿨하스의대

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즉 있는

그대로를받아들이고현상을 재료로 하여

새로움에도전하는 방법이야 말로언제나

유효하며가능성있는것이다.

■ Intellectual Leap

The Accademia/다리/ 베니스, 

이탈리아/ 건축사: Future system +

A r u p

베니스의 대운하(Grand Canal)에서 도

시의변화를극적으로표현할프로젝트가진

행 중이다. 1999년 소재와 형태면에서 외계

의 것을 연상시키는 selfridge 백화점으로

이름을 알린 퓨처시스템과‘서 있기 힘든’

수많은건축물들을세워놓는데일가견이있

는Ove Arup이공동으로진행하고있는아

카데미아다리는대운하위에보트가지나갈

수있도록위로경사가진형태를띄고있다.

이우아한곡선은베니스의곤돌라에서연유

한 것이다. 스팬 55m, 폭 4 . 5 m로 튜브형태

의 강철빔이 별도의 교각없이 양단을 연결

하고 있으며, 유리 난간은 아이와 어른들에

게 모두 새로운 차원의 경관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 c o m m e n t

성당과자전거거치대: 

아이콘과도시by Charls Jencks

몇달 전에본 코너를통해챨스 젱크스의

새로운저작‘The Iconic Building’이소개

되었다. 안타깝게도 시대에 뒤쳐진 것으로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

서 그가 제기한 문제 자체가 그렇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과거의 기념비

적 건물들이 가지고 있던 가치가 어디로 이

동하고 어떤 방식으로 그 가치가 전달되는

방식이 변화되고 있는지 주목한다. 기념비

성은 시민이 그 가치를 존중하고 신뢰할 때

유지되는 것이지만 파리의 루이 1 4세 광장

이 콩코드 광장으로 바뀌듯, 기념되어야 할

대상은변화하지않더라도그가치는변화해

왔다. 이 과정에서 인위적인 애매모호함이

기념비성에 개입되었으며, 현대인들이 믿는

자본과 공공성을대변하는 상업시설과 공공

시설에 이러한 성격이 투사되고 있다. 결국

이를 통해 챨스 젱크스가 주장하는 것은 성

당의기념비성이다른방식으로동시대의사

람들이 존중하는 시설에 투사되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수수께끼와 같은 애매모호함

을가진다면, 그숨겨진의미전달체계에집

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그 도시와 시

민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방식으로 이를 표

현하는가를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전

히그가포스트모더니즘을제기했을때의방

법론에그친느낌은있지만도시문제를정량

화, 도식화하여 설명하려는 주류 방식에 대

해여전히유효함을보이고있다.

■ Cities, Architecture and Society

이번 Review 지의 이슈는 베니스

A r s e n a l e에서 열린 1 0회 국제 건축전의 주

요 전시관에 참여한 1 6개 도시에 집중하고

있다. 도시의 규모가 중요한 선정기준이기

는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선정된 도시

들이도시형태와, 정책, 향후의개발에영향

을 미칠 중요한 변화과정에 있다는 점이었

다. 각각의 도시에 대한 개괄과 일상생활에

대한 짤막한 설명, 사회적 공간적 분산도로

구성된기사는지구적차원에서의도시의변

화를조망하는데도움을제공하고있다. 

결국 도시의 문제는 전세계적 문제이고,

인구와그들이소비하는자원들에따라환경

적 부담이 결정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

다. 선진국에서 5 0퍼센트의 에너지가 빌딩

에 사용되고 있고, 25퍼센트가 운송에 사용

되고 있다. 이런 자원과 소비의 관계의 미묘

한 변화가 그 도시의 고유한 특성들을 만들

어 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도시들은 성장

모멘텀을 유지하면서그 성장이 효과적이면

서양극화를막는데주목하고있다. 많은연

구에서인용되고있는꾸리찌바가여기에대

한성공적인사례가될것이다. 

이를 통해 문제를 간단하게 하자면 제한

된자원으로인구의증가를어떻게통제하는

가에대한것이다. 그러면서이연구는‘이거

하나면 다된다’식의 선언을 제시하지는 않Iconinc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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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중요한 것은 이런 다원적이면서 상대

적인 연구가 오히려 특정한 도시의 특성과

문제제기들을보다분명히해줄것임을알기

때문이다.

(글/김훈/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박사과정/

인천전문대출강)

新建築
7월호

이번 호는

칠레의현대건

축을특집으로

다루고 있다.

우리뿐만아니

라세계적으로

칠레의건축은

잘 알려져 있

지 않다. 그러

나 피노체트 독재정권이 무너진 후 약 1 5

년간정치, 경제적성장을해온칠레는최

근 건축에서도 주목할 만한 결실을 맺고

있다. 유럽인들에게‘머나먼남쪽나라’였

던 칠레는 이제 세계의 경제와 문화의 한

구성원으로서 점점 그 존재를 알리고 있

다. 칠레 건축의 현재 흐름에 대해 에세이

를 기고한 페브리지오 갈란타니와 프란시

스카 인술자는 현재를 칠레 건축의‘정말

좋은한때’로표현하였다.

■ 특집: 칠레-머나먼남쪽

▶칠레의건축

군사정권이었던 피노체트 정권이 무너진

후 1 9 9 0년이래 칠레는 민주화와더불어 경

제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제사회에

복귀하고 적어도외형상 개발도상국의 면모

를갖추어간지 1 5여년. 칠레의건축계는부

흥의 시대를 맞고있는 듯이 보인다. 칠레의

국토는도시와전원지역을가리지않고수출

농업, 관광, 서비스산업 등 진흥산업을 중심

으로 커다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과거 군사정권 시대에 갖지 못

했던커다란기회와과제들을칠레의건축사

들에게던져주고있는것이다.

오늘날 칠레의 건축은 2 0세기 중반에 다

져진 기초위에 서 있다. 19세기까지만 해도

유럽인들이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칠레는

칠레초석으로알려진아타카마지방의초석

광산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안토파가스타항

(港)이 개항되면서 비로소 유럽인들이 관심

을 가진 땅이었다. 칠레는 라틴아메리카의

다른국가와달리잉카제국이역사에등장하

지 않으며, 스페인 정복자들도 큰 관심을 갖

지않았던그야말로유럽인들의기준에의하

면머나먼남쪽끝땅이었던것이다. 1920년

대에 접어들면서초석광산업이 하향길에 접

어들면서 동(銅)광산업이 그 자리를 받았으

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칠레의 주요한 산

업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을 만큼 칠레는 1

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 세계의 변방이었던

것이다.

▶칠레근대건축의발달

이와 같은 지리적, 문화적 변방에 위치하

고 있었음에도 2 0세기 초에 근대건축의 출

발이 이루어졌다. 1930년, 세르지오 라레인

(Sergio Larrain)과 호르헤 아르테아가

(Jorge Arteaga)가 설계한‘오베르파우르

빌딩’이건설된것이다. 칠레의수도산티아

고 시내한 복판에 세워진이 건물은 오가는

사람들의눈에띠었으며새로운건축의도래

를 알렸다. 연속된 수평창과 멘델존 풍의 곡

선적인 모서리 처리, 무엇보다도 장식이 일

체배제된이철근콘크리트조건물은산티아

고 시내에 세워져 있던 콜로니얼 양식의 주

택과1 9세기의보자르양식혹은신고전주의

양식 그리고아르데코나 캘리포니안 픽쳐레

스크, 네오 바로크 양식으로 이루어진 상업

건물들과극명한대조를이루었다.

1 9 3 0년대칠레에서모더니티는극단적인

형태로 정착했다. 신흥 부르주아를 위한 주

택들은 근대양식으로 지어졌다. 그것이 비

록어도비(adobe, 흙벽돌)로지은것이라해

도 모더니즘의 형식을 따랐으며, 철근콘크

리트기술을기반으로국내생산이되지않는

재료와 부품들은 수입해 사용하였다. 구미

의대학원에서유학하고유명건축사의사무

실에서근무한칠레의새로운세대들은그만

큼 근대건축에 대한신뢰 또한 높았다. 이들

이 귀국하여 활동하는 1 9 4 0년대는 칠레의

근대건축이 꽃을핀 시기였다. 1940년대 칠

레의 건축은공공부문과 민간영역에서 동시

에 모더니즘을 받아들였다. 이는 칠레의 정

치, 사회, 경제가소수의계층집단에의해움

직이고 있었던 상황에도 기인하는데, 학연

으로맺어진이집단들이근대건축을강하게

옹호하였기때문이다. 

모더니티를정착시키려는시도는 1 9 4 0년

대말대학교육이제도화되면서새로운국면

을맞이한다. 1950년대와 1 9 6 0년대에는 세

계적조류와건축미학에대해서보다확신을

갖고 그것들을 받아들였지만 과거 2 0년 동

안 유지되어왔던 중심성은 사라졌다. 1970

년대말맹목적이었던모더니티의추구는향

토문화의뿌리를찾고자하는움직임과풍토

에 대한 연구등으로 대체되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당시포스트모더니즘의 조류와 괘

를 같이 하면서 칠레의 정치적 상황과도 맞

물린 것이었다. 건축사의 정치적 문제에 대

한 사회참여를억압당했던 군사정권시기 건

축사들은건축의내적인문제에만관심을가

질 수밖에 없었던것이다. 그러나 본래 이주

민문화인칠레에서지역문화의뿌리를찾는

노력의 성격은 오랜 문화적 전통을 지니고

있었던 아시아국가들의 움직임과는 의미가

다를 수밖에 없었다. 유럽의 모더니즘 건축

을 받아들인 국가들이 1 9 6 0년대와 7 0년대

에자국의문화적전통을되찾으려는공통된

움직임이나타나지만수천년의문화적전통

과의단절과충돌을겪은아시아국가들과비

교해서 1 6세기 이래 스페인의 식민통치를

l o n d o n

The Accadem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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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었던칠레가찾고자하는향토문화라는것

은그성격이다를수밖에없다. 알베르토사

토 코타미는 이와 같은 피노체트정권 시기

건축사들의움직임을소득없는탐구로평가

하고있다. 이같은활동을통해도시의무질

서와혼란만이가중되었다는것이다.

▶칠레건축의현재

1 9 8 9년 피노체트 정권이 무너진 후 변화

된정시, 경제, 사회적환경은건축사들의활

동에 새로운 전기가 되었다. 급증하는 건축

물량은칠레건축이그야말로‘가장좋은한

때’를누리고있는듯하다. 건축사들의기량

을 한껏 발휘할 기회들은 주로 개인의 별장

프로젝트에서 주어졌다. 이번 특집에서 주

로 소개하고 있는 것도대체로 해안가, 전원

지, 산의 초입에 세워진 별장 프로젝트들이

다. 페조 폰 엘리히샤우센 아키텍츠( P e z o

von Ellrichshausen)의‘리보 하우스’(사

진1 )나세실리아푸가(Cecilia puga)a의‘산

프란시스코 별장’(사진2), 사바스티안 이라

라자발(Sebastian Irarrazaval)의‘라레세

르바 하우스’(사진3), 스밀한 라딕( S m i l j a n

R a d i c )의‘파이트하우스’(사진7) 등이이러

한 예이다. 별장들 외에 교육산업이 새로이

성장하는 분야의 하나가 되면서 대학 건축

또한 붐을 이루었다. 알레한드로 아라베나

(Alejandro Aravena)의‘시암( S i a m e s e )

타워’(사진6 )는 칠레 카톨릭 대학의 중앙전

산센터이다. 대학의 모든 컴퓨터의 시스템

을 관리하기위한 유리 타워인이 건물은 성

장하는 칠레의고등교육산업의모습을 보여

준다. 또한 헤르망 델 솔(German del Sol)

의‘호텔 레모타파타고니아’(사진4, 5)에서

새로이성장하는관광산업의면모를엿볼수

있다.

별장, 호텔, 대학 시설. 서로 다른 시설이

고, 건축사들또한각각이지만 이들 칠레 건

축들에는 공통점들이 발견된다. 자연스럽고

다양한 소재의 질감을 강조하는 것, 일본의

건축에서자주보이는균질하고엄격하게재

단된 듯한 모습 보다는 다소 느슨하고 거칠

며 동일한 재료의 반복이라도 서로 조금씩

다른 모습을 추구하는 점등이다. 건물의 배

치와 형태 또한 주변의 자연 경관과 어우러

지는 방법에 대해 그간 많은 경험이 축적되

어있음을말해준다. 분명칠레의건축의스

페인의 그것과 닮아 있다. 그러나 칠레의 건

축에는 분명 칠레만의 특성이 엿보인다. 아

직까지는 중소규모프로젝트를중심으로 칠

레 건축사들의개성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만이들의앞으로의활약을기대해볼만

할것이다.

(글/강상훈/군산대학교교수)

01_ 리보 하우스
02_ 산 프란시스코별장
03_ 라레세르바하우스
04, 05_ 호텔레모타파타고니아
06_ 시암(Siamese) 타워
07_ 파이트 하우스

0 1

0 2

0 3

0 4

0 5 0 7

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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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광물질에무기염료를첨가‘발명특허’
국내최초의천연광물질신소재보강‘S N S’보드패널

S N S (천연석재 복합적층판) STONE 보강 패널은 100% 천연

광물질을주원료로하여제작된고강도성, 불연방화성,난연성,

차음성, 수밀성, 환경친화성, 유해전파성등지금까지의모든문

제점을일괄타결시킨국내최초의천연광물질신소재보강패널

이다.

이제품의특징은 H E A V Y - D U T Y기능에필요한내충격성, 내

마모성은물론난연성, 친환경성, 유지관리편이기능, 내습성, 치

수팽창계수 FREE, 외관·전도기능등에서 일반 바닥마감재인

카펫, WOOD, 비닐소재보다탁월한장점을가지고있는경량화

된천연석재바닥마감재로발명특허( 2 0 0 5년9월 2 8일)를받은

제품이다. 특히RENOVATION 현장에적합하여기존바닥재인

카펫타일, P-TILE 등은 상부마감재만철거후S N S를시공할

수있으며, 인조석물갈기바닥인경우철거없이직시공이가능

한장점이있다.

주식회사B H월드

Tel_ 02-3274-3456｜w w w . b h w o r l d . c o . k r

녹슬음과도난걱정없는‘컬러그레이팅’
환경과미래를생각하는기업-예원코리아

고강도수지와닥타일로제조된친환경제품으로전기로인한감

전사고위험이없으며이면도로, 운동장, 공원등에사용시녹슬

음과도난걱정이없는컬러그레이팅입니다.

또한, 기존의그레이팅은장애인휠체어, 인라인스케이트바퀴가

틈사이로빠지는우려가있으나, 본사제품은바퀴가그레이팅

틈사이로빠지지않는장점이있습니다.

또한, 차량통행시소음을줄일수있으며어린이들이그레이팅

위에넘어져도찰과상으로다치는일도줄일수있는매우안전한

제품입니다.

본상품은미관상의아름다움을추구함으로써주변의아름다움은

물론깨끗함이미지를추구할수있는컬러그레이팅입니다.

소비자의욕구를반영하기위해소비자가원하는컬러를주문생

산하는제품으로재활용품도가능한친환경적인제품입니다.

예원코리아에서생산하는컬러그레이팅은미관상의 아름다움은

물론친환경적소재로제작된안정적인제품임을강조합니다.

예원코리아

Tel_ 02-2601-3546｜w w w . y w o n k o r e a . c o . k r

"편리하고, 튼튼하고, 안전한도어"
해치형비상출입문

㈜우일기업은8 0년역사의미국B I L C O사의‘해치형비상출입문’

대리점으로서각종발전소, 공장, 호텔등에공급하고있다.

<제품>

•옥상출입문：사다리나간이계단등을통해안전하고편리하게

옥상을출입할수있도록해준다. 옥상의옥탑이나출입을위

한별도의구조물을만들필요가없다.

- 손쉬운개폐를위한압축스프링작동방식

- 오픈-고정식자동레버로커버를고정하므로출입시안전보장

- 고강도내식성재질을사용

- 다양한사이즈로제작가능

- 완벽한방수처리구조

•자동배연문：건물화재시연기, 열, 가스등을자동으로배출하

여소방관이화재를보다용이하게제어할수있도록해준다.

특히공장, 창고, 강당, 매장등장애물이없는대형공간에적합

하다.

•지하출입문：지하출입문은지하또는건물바닥아래에있는

설비에편리하고안전하게접근할수있도록해준다. 배수기능

도어, 내·외부용도어, 방화용도어, 기타다양한특수용도어

가있다.

㈜우일기업

Tel_ 02-2026-2600｜w w w . e w o o i l . c o . k r

환경과자연생태계보호, 
빗물이신속히침투되는투수블록
코스닥상장환경생태복원전문기업-자연과환경

지오그린 투수보도블록은기존의비투수포장재와달리 포장재

자체가배수기능을갖고하수부하를경감시켜홍수조절기능뿐

만아니라, 지표면에저수기능을회복가능하게할수있는친환

경포장재이다. 

물고임현상, 차량에의한물튀김현상, 수막현상으로인한미끄

럼현상등을감소시켜준다. 또한, 우수유출저감시스템의적용에

있어단순히투수기능만을가지는투수포장블록이아닌이중표

면처리방식을적용함으로서표면디자인이뛰어나사람과환경

이 조화될수 있는 사람과 환경이 조화될 수있는친환경블록

이다.

2 0 0 8년부터전면시행되는생태면적율적용시전면투수포장에

해당되어가중치를적용받을수있는우수자재이다.

<제품특징>

•뛰어난배수기능을통한우수유출저감기능

•투수된우수를별도저장조를설치하여중수로재활용

•물고임현상, 수막현상등에따른미끄럼방지

•미려한디자인적용에따른도시경관개선

자연과환경

Tel_ 02-3401-3366｜w w w . g e o c e l l . c o . k r

※자재정보원고모집

건축사회원과우수한건축자재정보

를공유하고자합니다.

자재사용결과우수하다고판단되는

자재를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보내실곳_ gods@kira.or.kr

•원고내용

－사진1컷(300dpi 이상)

－제품정보(원고지3매이내)

－기업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

당자명기재

건축마당

자재정보
Product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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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人道)의바닥장판e - B a s a l t를체험하세요!
시각디자인된외부바닥마감재-인조현무암(조달청우수제품)

(주)신한E C O에서 생산하는 인조현무암 바닥재는 자연현무암의

부드러운모양과중후한질감등의특징을자연그대로표현하며,

다양한모양으로시각디자인되어있어시공후완벽한자연현무

암의느낌보다더욱한층부드럽게느낄수있다.

특징은다양한시각디자인이되어있어거리의편안한느낌은물

론눈, 비에도미끄럽지않으며, 자연현무암보다가격이저렴하며

시공이간편하다.

또한, 소비자가원하는크기및디자인이생산가능하며건축물이

나조경에맞게선택의폭이다양하다.

(주)신한E C O

Tel_ 064-799-7400｜w w w . h y u n m u s t o n e . c o . k r

세계최초개발‘G S P’
유리섬유＋강판복합콘크리트구조물보강재

(주)엠텍에서세계최초로개발하여신기술및국내외특허로인

정받은 GSP(Glass Fiber-Steel Composite Plate)보강공법은

비강도비강성이우수한유리섬유와뛰어난연성능력을가진얇

은강판을합성수지에함침고온에서복합하여첨단화된자동생

산설비를통하여생산하는일체화된유리섬유+강판복합콘크리

트구조물보강재이다. 

G S P를구성하는유리섬유는내력증진역할을하며, GSP핵심요

소인강판은접착및부착성능확보를위한앵커설치를가능하게

함으로써구조물에에폭시와강재접착앵커를동시에사용부착

하여부착력증대, 구조물과의일체거동및보강재의단부조기탈

락, 취성파괴를동시에개선시킨최고의부착성능을제공하는콘

크리트구조물보강공법이다.

(주)엠텍

Tel_ 043-218-0028｜w w w . m t e c h . i n f o

준불연의친환경흡음마감재
새집증후군예방하는최우수천연자재

(주)엘씨엠의 소나무 원목으로 만든‘P i n e T e k (파인텍)’은 국산

목모보드의대명사로장점은우선친환경제품이라는점을들수

있다. 포름알데히드(HCHO) 방출량이0 . 0 0 1 m g / m 2 h로 친환경

자재최우수등급기준( 0 . 0 3 m g / m 2 h )보다휠씬더뛰어난최고의

천연자재로새집증후군을예방할수있다. 흡음과동시에단열효

과를누릴수있어실내소음을방지할수있고건축물의에너지

절감이가능한기능성재료이다. 특히준불연마감재로화재에대

한저항성이매우강하여(난연2급) 화재발생시불꽃이전혀발생

되지않을뿐만아니라유독가스가발생하지않아화재시인명피

해를최소화할수있다.

•활용처_ 단열/흡음천장재, 경량칸막이, 내.외부벽체, 샌드위

치패널, 방음벽, 바닥재, 외장패널, 일체형거푸집

•규격_ 600*600, 600*1200, 600*2400

•두께_ 15t, 20t, 25t (35t이상은주문사항)

(주)엘씨엠

Tel_ 02-2059-0800｜www.lcmkorea.com 

“2 0 0 6년대한민국친환경건자재대상”수상

•시스템조명

개별설치와‘라이트벨트’를이용한다중복합설치가가능하고,

생활공간속에서주요활동이이루어지는동선에따라자유롭

게등의배치가가능한시스템조명이다.

•간접조명

제품의설계상빛을위, 아래, 양옆- 전체적으로퍼지게하여

실내공간의조도차이를줄임으로써시력보호와눈의피로를덜

어준다.

•초절전효과

T 5램프를사용하기때문에소비전력면에서우수하고, 일반형

광램프보다광원이많아더욱밝은빛을낸다.

•설치의편리성

일반적인조명기구는콘크리트와같은천정재에는설치가불가

능하거나별도의천정재를마련하고설치해야하는번거로움이

있지만, 본제품의설치방법은와이어를고정시켜주는후랜지의

설치를먼저한후조명기구에연결된와이어를후랜지와연결

하여설치완료시킴으로써천정재에대한가림이없고보다쉽

고간편하게설치할수있다.

지평전기조명

Tel_ 02-337-8105｜w w w . j p l i g h t i n g . c o . k r

자연과사람이만나는곳3세대창호문화, AHC복합시스템창
국내발명특허, 국제특허·G R마크획득

•A H C복합창이란?

방음, 방풍, 단열이우수하고다양한제품(미서기

창,각종시스템창,커튼월)으로품격있는인테리

어연출을추구하는현대소비자의욕구를충

족할 수 있는 시대 감각에 맞는 창호로서

고강도 알루미늄과 결합된 폴리스틸렌

( P S )단열재가열전도를차단하여단열

성이탁월하고, 내측면에결합된폴리스틸렌( P S )단열재가알루

미늄의열전도를차단하여물방울맺힘(결로)현상을방지한다.

창틀과창짝사이에방풍차단캡장착으로인한밀페기능으로단

열,방음이우수하고, 알루미늄프로파일과폴리스틸렌( P S )단열재

가견고하게결합되어내구성이뛰어나며열에의한수축팽창이

없다. 

•주요생산제품

미서기창, 이중미서기창, 고정및미서기창, 발코니전용창, 풀다

운,프로젝트창, 오르내리기창시스템창제품군(L/S, T/T, T/L/S),

학교창, AHC커튼월, AHC도어, AHC방화문, AHC루버창

(주)점보A H C복합창

Tel_ 02-558-6271~3｜w w w . j u m b o a h c . c o m

원목창호마감재‘루버셔터’
슬랫조정간편하고사생활보호등다용도로사용

루버셔터는창호마감재로서기존의고정식갤러리도어와는달리

슬랫이움직이는기능을가지고있어사용자의간단한조작으로

개폐및좌우이동이용이하며슬랫의조절만으로사생활보호, 빛

의양과각도의조절이가능하다.

또한일반파티션이나모든도어의역할을겸하므로창문외에베

란다, 파티션등여타모든부분에도적용이가능한장점이있다.

요즘인테리어를함에있어환경친화적인부분에대한관심도가

높아지는소비자들의요구를충족시킬수있는원목을소재로사

용하는것도루버셔터의장점으로들수있다.

(주)루버셔터

Tel_ 02-448-3533


	1. 우리가_알아야_하고,_실천해야_할_일
	2. 건축물_이름에_대한_단상
	3. 회원작품-서대문구립_이진아기념도서관
	4. 회원작품-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5. 회원작품-무안백련지_수상유리온실
	6. 회원작품-클레이아크_김해_미술관
	7. 회원작품-한양대학교_안산캠퍼스_내_LG부품소재연구소
	8. 회원작품-연수_어린이_도서관
	9. 작품노트-능동로_10-A_프로젝트
	10. 계획작품-신효산업(주)_아산공장
	11. 설계경기-칠곡군립도서관
	12. 문화의_교류,_한국의_외국건축-애브뉴_오브_아메리카
	13. 포탈라의_역사가_백두에_까지
	14. 호주의_시드니에서-한국건축문화대상_수상자_건축기행
	15. 건축사는_말_안하고,_글_안_쓰는_특권이_없다
	16. 건축마당_소식
	17. 건축인터넷정보
	18. 건축마당_보고서
	19. 통계
	20. 해외잡지동향
	21. 자재정보

